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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이 책자에 收錄된 內容은 國土統一院이 統一政策 開

發을 B 的으로 外部 專門家에게 委囑한 硏究結果로서,

當流의 公式的 見解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니다 를

2 . 이 책자는 우리나라의 統- 및 甫北韓 關係에 관심

있는 有關機關에 硏究資料로 提撚되는 것입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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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問題의 提起

근 년에 나타나고 있는 國際政治的 ? 國際經濟的 일련의 변화들은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우리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특히 l985 년 3월 蘇聯共産理書記長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國際政治는 과거의 冷戰的 對決構造에서 和解의 構造로 전환

되고 있다.

소련은 이른바 "新政治的 思考( new political thinking) " 또 는

ff새로운 데땅트 ( new detente) "라는 政治哲學을 표방하고 이를

外交政策에 적용함으로써 美國과 중거리핵미사일의 폐기에 관 한

IN F 協約을 체결한 이후 재래식 무기의 감축, 단거리미사일 제거,

나토와 바르샤바의 해체 및 亞.太滯岸國平和會議 등을 제거하고 있

다. 西歐 및 美國 역시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

고 있으며 韓國 역시 北方政策을 통하여 새로운 國際政治秩序의

태동과정에서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투입하 고

있다.

國際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世界經濟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특

징을 노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經濟의 블록狀 추세이며 그 다 른

하나는 亞太地域의 경제적 영향과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隊州共同市場은 l992 年까지 명실상부한 단일시장,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카나다는 이미 自由貿

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 을 체결한 바 있다. 소 련은

l986 년 고르바초프의 블라터보스토크 연설에서 아시아국가임을 선

언한 이후 지난 해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亞太國家들과의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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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協力意思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對外政策에 있어서 이른바 라새로

운 政治的 ,惡考M 내지는 a脫理念化"를 출발배경으로 G 는 소련

의 運太地域에 대한 經濟的 進出意恩는 이른바 M經濟的 安保 ( e-

conomic security ) " 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東亞細亞國家들은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效率的인 經濟發展

을 示顯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美 . 日의 域內영향력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極東地域의 창문을

개방하여 蓮 .太地域의 經濟列車에 동승하여 동태적 발전의 氣를

흡입하는 일방 美 . 日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포함세력으로의 부

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은 다시 美國의

反作用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며 최근 미국은 亞 .太協力機構에 관

한 여러가지의 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제안 역시 소린과는 약간의 時差가 있기는 하나 "經濟的

安保 " 의 개념을 援用하고 있는 것은 홍미롭다.

2ooo 년대의 새로운 域內分業秩序가 태동하려는 와중에서 中國 역

시 다양한 형태의 經濟的 協力方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中央政

府의 정식案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차관연구소 내지는 학자들에

의하여 구상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는 하나 中騷側은 여러가지의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華經濟閭 > 黃海經濟圈 f

中南經濟圈 > 그리고 索北蓮經濟協力圈 등에 관한 구상들이 그것이다.

中國을 근년에 들어서면서 吉林省의 長春에 r 東北亞硏究中心 J을 설

림하여 여러 유관연구소 및 교수들을 참여시켜 東北亞의 經濟協力

에 관한 인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中國의 地域經濟圈

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전략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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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987년 말 이후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沿海地

區 經濟發展戰鷗 내지는 이른바 國際大循環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東北亞情勢의 변화는 韓半島에도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아직 이렇다 할 改革. 開放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北韓에 대하여 韓國은 근년에 들어서면서 다양

한 정치적 , 문화적 , 경제적 교류를 제기하여 왔다. 對北韓關係에 있

어서 機能的 접근을 통하여 " 신뢰를 구축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자 " 는 것이다,

南 .北韓 經濟交流의 가능성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第 3國에서 多者間經濟協力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 그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직접교

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이 글의 第l部

에서는 東北亞經濟協力에 관한 유관국가들의 구상을 체계화시킴 으

로써 궁극적인 多者協力體系속에서 南 .北韓 經濟交流의 가능성 을

점검해 보고> 第 2部에서는 주로 讓接去來의 方案을 체계화시켜 보
.

기로 한다.

Ir . 東北亞國家들과 蘇聯의 經濟交流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 黨書記長이 등장하면서

邏太地域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지역의 域內分業에 대한 소련經濟의 참여정도는 극

히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소린의 전체교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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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計刻이 발표되었다. "遠素經濟區? 부리야트 ( Buryat ) 自治區 및

치타( Chita )共和國의 生産力發展을 위한 長期綜合計劃 M으로 발

표된 이 案에 의하면 2ooo 년까지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資本 및 技術導入을 적극 추진하겠다

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망해 볼 때 특히 北韓을 포함한 東北

亞國家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미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日.蘇關係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兩國간의 쌍무경제관계는 8o 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체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u 5 .蘇貿易은 動力性을 상실하고 심각한 不均

衡을 유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의 諒력관계 역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때리아와 遠東地域의 자원

개발에 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다시 말하면, 일 .소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심극.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970 년대 초반이후

두나라 간의 交易增加率은 先進國間의 무역신장을 보다 낮게 나타

나 있다. 그 결과 두나라의 총교역에서 해당 개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l975 년 소련의 총교역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3.8 % , 소련의 對先進國 交易에서 일본의 비중은 l2. l % 에 달하고

있었으나 i986 년에는 그 比重이 각각 2.4 % , 11.0 % 로 감소하였

다. 같은 기간 日本의 총수출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

에서 i.5 %로 ,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비중은 2.o %

에서 l.6 漆로 .감소하였다. l97o 년대. 중반 일본은 소련의 對西方수

출에서 i位, 수입에서는 2位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l98o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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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국가들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ll % 에 불과하며 소

련 의 원동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

平洋에 접해 있는 미국 5개州의 總 生産額은 i8개 大西洋7'lt 총

생산액의 犯漆를 차지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對亞太國家交易의 기

여도가 현저하게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亞太地域에서 美. B .韓 군사동맹

위협을 경고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軍事力을 증강시키는데 일차 적

인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 따라서 對資本主義國家와의 經濟的 交流

에 있어서는 대체로 西歐國家들을 중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소련의 원동지 역은 亞太地域國家들과의 경

제적 교류없이 소린 자체의 資本과 技術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개

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련은 전.체국토의 2/3가량이 아시아지 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원동지역은 금, 텅스텐, 주석t 납 등과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소련영토의 27.8 % 를 점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또한 전체 산림자원의 28 % 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해양자원 역시 풍부하다. 소린의 원동지역은 비단 경제적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戰鳴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와 관련하여 M . 카핏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소련 의

遠東地域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써 소련, 미국, 일

본 및 중국의 利害鬪係가 交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스러운

韓半島의 긴장의 고리가 류여 있음으로 政治的으로도 중요한 위치

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르바초프 黨書記長은

그 의 블라디보스토크 宣言을 통하여 亞太地域, 특히 東北亞沿岸國家

들과의 상호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없으며 , 이를 토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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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그 順位가 각각 5位, 6位로 변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

출에서 소련의 위치는 lo 位에서 l3 위로, 수입에서는 9위에서 2 2

위로 그 중요성이 감소한 것이다.

< 表 l > B . 蘇交易의 변화추이

(단위 : 백만루불 )

區 分 1961 ~ 1966 ~ | 1971 ~ ] 1976 ~ | 1981 ~ | 1986
1970 | 1975 | 1980 | 1985

輸 出 698 | 1.547 | 2.956 |4,233 | 4.170

輸 入 j 729 1,066 | 3,190 |7.826 |11.655 | 2.205

& X U U |1,427 | 2,613 | 6.146 |l2.059 |15.825 | 3 ,l85

무 역증가율 (%) 14.9 | 24.1 | 7.2 | 3.4 |- 1.0*

8.0 | 10.8 | 27.5 | 14.8 6.7 | -23.5

* l985 년 對 比

출처 : Yu. s출olyarov /J .Shoydko, "Soviet - Japanese Trade a n d

Economic Relations ", in Far Eastern Affairs, 1987

N o . 6 , P . 3 2 .

l97l 년과 l975 년 사이 對日資基에서 발생한 소련의 적자는 2

억3 천 4백만루블에 달했으나 1976 ~ 1980년의 5 년 사이 적자규모

는 36 억루블, 1981 ~ 1985 년에는 75 억루블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한 소린의 경제학자는 日.蘇經濟關係

가 "회귀할 수 없는 감속의 위험선 린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兩國간매 경제관계가 이와같이 팀각되고 있는 데때는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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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

면 특히 일본기 업의 입장에서 對蘇 경제교류가 여타 국가와의 관 계

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l經益性이 낮다거다 直接投資의 경

우에는 투자에 따르는 r리스크 j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灰 證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政

治的 要因은 r 北方島 輕 J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가 미결로 남아 있는 한 두나라 간의 經濟交

流는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찰을 전제로 할 때 東北亞地域의 경제협력어1 있어서는

앞으로 南.北韓-中 -蘇交流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 련 은 遠東地域에서의 多者間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블

라디보스톡크 ? 나호드카, 하산 등 지역에 經濟特區를 계획중에 있다.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이미 중국과 소련간에는 다양한 경제교류가 활

성화되고 있으며 北韓 역시 국경지역에 經濟特區의 설치를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소련에 상당한 輕工業製品

을 수출하고 있으며 원동지 역에 진출하여 산림자원을 개발 그 일

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크는 북한과 인접하

고 있어 나진까지의 항해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南 ' 北韓

이 공 동 으 로 소린의 遠東地域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원동지역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대한 공동참여 I

- 자원의 加工産業에 대한 공동진출 )

- 輕工業製品의 合作會社 설림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개 발하는

i1l 있어서는 북한의 內地나 領海를 통하여 개발된 자원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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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수 있는 輸送可能性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될.요한 경우에는 東-西獨間의 先例가 그러하듯이 그 비

용을 남 .북한이 공동부담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자연자원을 저렴한

수송비를 안정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자신

의 부족한 社會間接資本을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자연자원의 加工에 있어서는 北韓 역시 상당한 경험을 축

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역시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된다. 소련은 中國과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直輸出보다는 加

工輸出을 통하여 자국에서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향후에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輕工業 部門의

合作會社 설립 역시 그 가능성과 전망이 높은 분야의 하나

로 간주된다. 소린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나 특히 適東地域에서

는 생찰필수품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도

어려운 상황이라. 한편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국내의 賃金上

昇과 국제시장에서 후발개도국의 등장에 따라 飾識集約的 産

業에로의 産業構造調整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상에서 거른한

분야 이외에도 南 . 北韓 및 소련은 공동漁場의 개발과 水産

物加工 이나 일부의 전략산업에서도 經濟協力이 가능할 것이다.

소련은 전자, 기계, 조선, 산업로보트, 자동차산업 등에서 한국기

업이 진출할 것을 원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지식집약적 산업

에서도 3 者協力은 제한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예를 들면 수치제어기계에 상당

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근년에 들어서는 산업로보트에 도

상당한 투자를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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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中國의 開放戰時을 개관해 보고 이를 토대로 北韓을

포함한 多者交流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班 . 中國의 開放戰略과 東北亞經濟協力

l . 開放戰略의 理論的 背景

中國은 經濟改革 .開放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l0'd (1979

~ 1988) 에 걸쳐 年平均 9.6 漆의 經濟成長率을 示顯함으로써 東歐

와 달리 지속적인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몇가지 指標들을

토대로 최근 中國經濟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表 2 > 中國經濟의 변화추이 (1987.1988 年 )

項 目 .單 位 實績 (l987 年) 實績 (i988 年)

國民德生産(GNP) |億 元 10,920 (109.4) 13,694 (111.2)

農材社會生産總額 . // 9.041 (112.7) 11,000 (110)

農 業 生産 總 額 . // 4,441 (104.7) 5.300 (102)

工業生産 總額. // 13,780 (116.5) 15,000 (117.7)

輸 出 入 總 額 .億달러 827 (112.0) 1.029 (124.4)

輸 出 395 (127.8) 476 (120.8)

輸 入 432 (100.7) 553 (128)

外 資5f.J 用 實積. // 75.7 (104.3) 88 (116.2)

* ( ) 는 D年度 를 각각 loo으로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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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國의 國民總生産은 l987 年의 9.綠

에서 그다음 해에는 ll.2 漆나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농업생산이 저조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l988년 工業部門에서는

前年對뇌 l7 .7 誰의 伸長率을 기록하였거니와 특히 농촌공

생의 신장율은 35 %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채탄분야의 증가을

은 lo.8 % 에 그친 반면 加工工業은 23 % 나 증가하였다. 이는 中

國製造産業의 構造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近代化되 어 가고 있다는

事實을 反證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성과는 그 상당부문이 交易을 통하여 얻

어진 것으로 보인다.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l988 년 貿易總額은

l천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그중 수출이 476 억 달러, 수입이 5 5 3

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에 있어서 괄목할 만

한 사실은 수출상품의 구성에 있어서 공업제품의 증가율이 3o % 에

달하여 수출구조가 l차산품에서 제조공산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공산품중에서도 전기 .기계제품의 수출액 이

4 5 억달러로 6o % 가량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거니와 이는 수출

이 단순상품에서 상대적으로 抑識集約震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되 J L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lo 여년에 걸쳐 중국의 貿易規模는

크게 증가하여 l988 년말 현재 國民經濟의 交易依存度는 28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당국은 향후에도 國民經濟의 海外開放을 더욱 加速化시킬 계

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開放政策을 南 .北韓을 포함한 域內國家들간

의 經濟交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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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경제학자들이 구상중인 ''大中國經濟圈 M 이나 "東北亞經濟

協力圈 "은 日本의 通産省이 중심이 되어 거론하고 있는 "東亞經

濟賜>)과 함께 韓國의 域內分業과 對北方經濟政策에도 커다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에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그러한 중국과 일본의 구상이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l 9 8 7 년 lo월말 中國共産黨 第3次 大會 이후 중국은 開放을

통한 開發戰鳴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

여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대순환른과 이에 근거

한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

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의도는 東亞細亞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圈을

상정하고 중국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對外經濟戰鳴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國際大循環論은 중국 國家計劃委員會 計劃經濟硏究所의 副硏究委員

으 로 있는 조建이 발표한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l)

라이 이론은 하나의 經濟發展戰鳴에 관한 구상이다. 간단히 말

하면 勞動集約型 製品을 크게 輸出하여 국제시장에서 外貨를 번어

들여 이로써 重工業發麗을 위한 資金과 技術을 획득하고, 重工業發

展을 통하여 축적된 資金으로 農業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國際市

場의 轉換메커니즘을 통하여 農業과 重工業의 循環關係를 소통시키

는 것 이다.M

註l ) 王建, "選擇正確的 長期發展戰鳴-關干 國際大循環 經濟發展戰
鳴的 構想 計, r經濟日報 J , 1988년 l 월 5 일자, 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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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沿海地區 c珠襤델타, 長證델타, 福建省

南部델타, 山東반도, 遼東반도 等 ) 에 勞動集約型 産業, 즉 鄕鎭企業

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輸出指向型

發展戰略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의 중공업과 농업발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王建의 논문은 당시 趙紫陽 黨總書記가 높이 평가하고 2)이에 기

초하여 87년 ll 월 부터 l2월에 걸쳐 上海, 江西, 新江, 江蘇,福

建省 등을 시찰하고 지시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 浴海地區經濟發麗

戰時이다. 조자양에 의해 제기된 이 전략구상은 88년 2월의 黨政

治局會議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3 월중순에 개최된 黨2 中全會에서

다시 제기된 바 있었다. 이 때 조자양 총서기는 보고를 통해 이

戰時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이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失機를

해서는 안된다는 那小平의 말을 인용하여 그 긴박성 을 부각시키 고

있다. 그후 린찰후 2년간의 經濟調整政策 기이 채택된 88년 9월

의 中共黨 l3 期3 中全會에서프. 조자양의 보고에는 연해지구 경제발

전전략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일부 관측자들은 이 전략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하여

조자양 외에도 李 鵬국무원 총리f 圖紀雲 부총리 등이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다음에는 이 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좀 더 구체적

으 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註2 ) 越紫陽, M趙禁陽 縱談沿海地區經濟發麗戰鳴 " , r入民日報 J l988

년 l 월 23 일자, 北京

. 7 8 -



2 . 沿海地區 經濟發展戰略의 주요 內容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의 주 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3)

첫째, 이 발전전략은 현재 중국은 資本이 부족하고 일인당 自然

資源도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勞動集約的인 製品의 輸出에 힘을

기울여 이를 통해 沿海地域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기하 고

있다.

둘째는 "兩頭産外 "와 "大進大出 "의 방안이다. 兩頭左外란 연해

지구에서 노동집약적인 産業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에 필요한 원

재료와 연료도 외국에서 輸入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輸出하여 外貨를 획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入口 M 와

" 出口M가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를 라兩頭左外"라 표현한

다. 暇大進大出." 이란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다는 것으로 앞의

戰時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그동안의 공업화 결과 上海 등 연해지구에서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生産資料를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

으며 그 코스트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生産費가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될 상황에 처해 있어 차라리 한국이나 대

만 등 아시아의 新興工業國에서 가공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輸出商品을 생산하겠다는 전략이다.

註3 ) 山內-男, " r國際大循環 J戰鳴 c t t U tcU ",r 中國硏究月報 J,
l 9 8 8 년4월호, ( 日本 ) 中國硏究所 發星光, " 沿海地域發鏡戰賂

背景f問題點 " > r 中國硏露月報 J l98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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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깨는 外國企業에 의한 直接投資의 유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

안이다. 間接投資의 경우에는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따르게 되어 중

국의 外債問題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직접

투자를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技

術 및 經營知識의 확산이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중

국은 이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鄕鎭企業에 대한 정책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大 . 中 規模의

國營企業이 競爭力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企業改革에 의한 經營合理化는 아직도 초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으 로 보인다.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鄕鎭企業들이 시장의 변화에

응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勞動漆約的 製品을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다및째 外資系 企業 c 中外合資 .合作企業 ) 에서의 經營權을 外國人

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合資企業의 社長, 工場長을

외국인에게 맡김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는

- 과거의 行政的 타성에 의한 전통적 경영방식의 비 효율성 을

제거하고 f

製品의 質이 제고되고 生産性이 상승하며 해외의 판매시장을

개척하는데 유리하며 r

노동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도가 상승하고 국내 경영진을 양

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합자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위임한다면 결국 외국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하나? 결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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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자계 기업을 장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科擧技術을 生産力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제3세계국가들에 비하 여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이 생산력 발전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연해지구의 中小企業에 의한 輸出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품질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國營企業의 우수한 기술자가 鄕鎭企業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시키

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에는 滯海地區 經濟發展戰鳴이 제기되게 된 배경을 살펴 보

기로 한다.

3 . 沿海地區經濟發展戰略의 背景

중국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전략의 몇가지 중요한 배 경 들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 B?k의 經濟調整에 대한 대응이다. l987 年에 前川 報告畵가

제출되고 日本에서는 엔高의 영향하에 産業構造調整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논자들 간에는 일본이 産業構造를 高

度化시 키는 과정에서 과연 일부 산업을 개발도상국에 이양시킬 것

인가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

부분의 중국학자들은 일본의 사양산업 또는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

이 여타 開途國에 이양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력 이 풍부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산 업을 육성하는데 결

정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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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때는 遷細亞 新興工業國에 대한 편견이 시정되 었다는 사실이다.

거의 lo년전 까지만 해도 중국은 일본의 戰後. 經濟發麗에 대해서

는 교훈적인 시사점이 있다는 태도를 갖고 주목하였으나 신홍공업

국에 대해서는 植民地經濟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l98o 년

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나 대만 등의 經濟發展이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外債나 物價問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8o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서 대만과 한국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

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要細亞 新興工業國에 있어서는 賃金이 크게 상승하고 대만

의 l 인당 GN p는 6ooo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국에서 生産費가

상승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勞動集約的 産業을 ASEAN과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에서는 노동집 약형

제품의 수출에 의한 工業化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번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U , 1950 년대 후반에 있었던 제

l 의 기회에서는 일본이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공업화

에 성 공했고, 6o년대 후반에서 7o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제2

의 기회에서는 신홍공업국들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번에 도전한

제3의 기회는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째는 中國 國內産業構造의 高度化 問題인데 현재 중 국 에서 는

l次産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開放政策을

통하 여 산업의 비중을 l 次産業으로부터 2次, 3次産業으로 원활

히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沿海地區 發展戰略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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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 약적 향진기 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l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며 특히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l987 년에 발표된 世界銀行의 報告書의 내용과 관

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발전도상국의 開發戰晴을 4개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는데 第i의 유형은 철저한 外向理 經濟(한국t 대만등 )

이고 第2의 유형은 일반적인 외향형 경제(멕시코 등)이며, 第 3 의

유형은 일반적인 內向型 經濟이고 제4의 유형은 철저한 내향형 경

제(인도, 버마)이다. 이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제l의 유형

으 로 서 중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해개발을 통한 국제대순환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개

관해 보았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중국은 이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

과 관련하여 특히 "以進養出 (수입에 의한 수출확대 ) " t "三來 - -

補 (위탁가공, 조립가공, 보상무역 ) "을 발전시켜 외국의 資本, 技術 f

管理경험을 도입하여 중국의 낙후기업과 접목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經濟調整政策

과도 관련하여 연해지구에서는 산업구조, 투자구조, 신용구조 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外向型 經濟의 기를을 세우고자 하

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에너지 및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고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을 제거하고 수출산업을 육

성하여 경제적 效率性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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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東北藍經濟圈 構想

l98o천대에. ..들어서면서 世界經濟는 여러가지의 構造的 變化를 경

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蓮太地域의 경제적

부상이라 할 수 있다. 구대륙 M유럽 M 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M 太

平漆時代 料가. 예고되면서 여러 유관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經

濟協力體에 관한 구상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開放型 開發戰略을 견지해 온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域內協力方案이 무

엇인가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域內協

力에 중국과 소련이 참여하게 될 경우 이에 따라 한국의 M北方

政策 " 의 전략도 그에 相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協力圈에 대한 구상은 이미 l979 년 일본의 太平正芳 수상 이

취임후 M 環太平洋습作構想 M 을 제기하였고, l983 년 中曾根수상은M太

平洋經濟文化圈 M 구상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구상들은 모

두가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일종의 희망사항이었다. 이에 반하여

최근 槍下政府의 자문기구인 經濟審議會의 國際經濟部가 제기한 案

은 상당한 구체성을 띄고 있다. 日本, 아시아의 " 四小籠t한국, 대

만, 싱가폴, 홍콩 ) " s\. A S E A N 을 포함하는 K東要經濟圈 M 에 대한

이 구상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일본의 外務省t 通産省> 經濟企劃廳

등이 직접 작업에 참가하였으며 , 따라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亞太

地域 經濟發展戰晴이라 할 수 있다.

소위 M東亞經濟圈 料이라는 이 구상은 貿易, 投資, 資本의 "三位

一體化 M 된 협력을 통하여 域內 經濟合作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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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M太平漆共同體 n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구

상이다. 무역분야에서는 일본이 더욱 論入을 확대하여 미국을 대신

해서 <*四小龍 l>과 AsEA料의 수출상품 흡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t

이들 국가와 直接投資를 확대하고 통화분야에서는 일본이 주로 円

貨에 의한 決算의 비중을 높여 엔貨의 國際化를 촉진시킨다는 것

이다.

물 론 이러한 東亞經濟圈의 구상은 일본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

려에서 나온 것이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의 세계경제

는 E c 를 중심으로 하여 地域化의 추세를 강하게 노정할 전망이

다. 이러한 블럭經濟의 심화는 특히 미국, 카나다 및 서유럽어1 수

출량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輸出大國 日本에게 큰 .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은 域內 新市場

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요인중의 하나는 美. 日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l98o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상품의

國經競爭力이 약화되어 賣易赤字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그중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액의 비중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예를 들면 l987 년

총적자액 l7oo 억 달러중 5oo 억 달러가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新保護貿易主義가 강화되고 일

본시장의 추가 개방압력이 증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점차 內需市場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수를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추가시장을 재

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째로는 亞太地域經濟의 활력있는 발전이다. 1970-80 년대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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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서 아시아 " 四小籠 "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

니라 AsEAN국가들도 경제적 도약기에 접어들기 시작함으로써 亞

太地域經濟는 세계경제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의 年平均經

濟成長率은 1960-73 년에 6.3 % , 1971-80 년에 6.2 % , 1981-84 년에

5.9 % 를 기록하여 같은 시기의 선진국 경제성장율 4.6. 2.8. 2.1

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l987 년에도 두 지역간의 경제성장율은

각각 8.o2漆와 3.2 % 로 나타나 있다. 이제 亞.太地域은 세계q 1

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商品市場과 投資市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비단 日本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中國과 蘇聯

이 이 지역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

에 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거른한 바와 같이, 日本經濟의 産業潑造調整

의 필요성 이다. 戰後 일본경제는 거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견지해

왔으나, 현재 핀부 및 기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일본이 적시어1

산업구조의 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미국경제와 같이 정체 및 쇠

퇴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저렴한

노동력과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른 아시아 신홍공업국가와 A s E A N

등 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円高의 영향이 발생하여 전통적

으 로 우위에 있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

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輸出指向型 經濟簿造

를 內需擴大型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 중공업중심으로부터 고도정 첨

단산업 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

라 비교우위에 따른 域內 分業權造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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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中國의 構想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東北亞經濟圈은 지리적으로 소련(極東地域),

中國 ( 東北 3 省 및 沿岸地域) ? 內蒙古, 南.料韓 및 日本을 포함하

고 있다. 이 구상을 따라서 韓國 뿐만 아니라 北韓을 明示的으로

포함하고 있어 南.北韓과 여타국가들 간의 多者經濟交流의 가능성

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적으로는 앞

에서 다룬 國際大濾環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구상은 8 9 년

l 월 北京에 서 개최된 州東北亞經濟圈 合作發展問題 硏討會 간 이후

한국측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중국 내

부 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제2단계 經濟改革이 시

작되고 난 85~ 86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의 중 국

게방정책은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인 原

油價格의 하락으로 交易條件이 약화되고? 주요 교역파트너인 日本과

의 교 역에서 貿易赤字가 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經濟開放에 따라

輸入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貿易不均衡이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輸出構造를 多元化시켜 수출주

종품목으로써 원자재를 제조상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 동

A1o11 域內分業.權造의 측면에서는 對日依存度를 감소시키고 여타 국

가들과의 多角關係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제대순환른이 제기되어 중국이 중.장기 開放戰鴨으로써 연해

지구경제발전과 동북아 경제권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政治-經濟的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월남군의 캄보디아 철군t 중소국

경지역에서의 소련군 철군 등에 따라 中.蘇關係가 크게 개
.

선되면서 두나라간에 經濟協力의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

다는 점.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亞-太地域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攻勢

가 예상되고, 美 . 5 , 호주 등에 의하여 다양한 域內協力方案

이 구상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도 독자적인 案을 제기할 필요

성이 있었다는 점 출

특히 일본의 구상은 과거 日帝下에 제기된 大東亞共營圈이 연

상되어 일본이 다시 域內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第6共和國에 들어서면서 韓國이 적극적으로 北

方政策을 추구함에 따라 韓- 中經協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西海岸 開發이 對中 經濟關係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諒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에는 중국의 유관학자들이 ?1171

한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논리를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한다. 4)

이 구상의 기본 출발점은 東北蓮經濟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간에

경제적 보완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다. 소련의 극동지역은 특

정 重工業의 기반이 마련되 어 있으며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전반적

으 로 세계의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장래 소련 극동지 역의

註4 ) 奚方> "對r東亞經濟圖 J的 幾點看法 M , r世界經濟 J l989 년

제2기> 北京; 余湯離> " r東亞經濟圈 J的 建立勢在必行 7T, r世
界經濟J l988년 제 2 기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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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지측직으로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의 정

치적 해빙이 이루어짐에 따라 雨國間의 경제관계는 지속적 으 로

심화될 전망이다.

中.蘇交易에 있어서 東北3省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창구의 역할

을 담당해 왔다. l7oo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中.蘇間의 交

易은 吉祥省의 長春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다가 그후 하르빈을 중심

으 로 하는 黑龍江省으로 확대되었다 1957 ~ 66 年에 걸친 中.蘇間

의 邊境交易은 l45 백만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와 黑龍江省間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兩國間의 경제관계

는 i968年 國境紛爭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나 l982년에 들어서

면서 다시 찰성화되기 시작하였다. 8o 年代 양국간 경제관계가 광역

화되면서 邊境交易의 상대적 비중은 16 % ( 1986 ) 로 감소하기는 .하

였으나 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黑龍

置省은 吉林? 遼寧, 上海의 對蘇交易창구일 뿐만 아니라 東隊와 中

國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출

l 9 8 5 年 7 月 중국과 소련은 l99o년까지 兩國의 교역규모를 5o

억~ 6o 억 달러로 확대시키기 위한 5個年漆約을 교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兩國間의 總交易額은 l982 년의 363 백만 달러에서 l985,

i986年에는 각각 l9억 달러, 26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중국의 對蘇輸出은 농작물 , 화학제품 및 경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은 주로 강철> 목재| 화학비료 및 시멘

트 등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에너지의 부족

을 경험하고 重化擧 우선에서 輕工業중시의 정책전환을 시도함에

따라 두나라 간의 交易構造는 상당한 보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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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은 미국, 일본, 카나다 및 유 럽에서

輸入規制를 받고 있는 중국의 섬유에 대한 市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貿易不均衡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年次計劃에 따라 무역규모를 합의하여 주로 바

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合作會社의 설림t 技術移轉 및

철도> 전력과 같은 社會間接淸本에 대한 상호지원방안 등이 그것이

다.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망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및 역

사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경제협력 , 나아가서는

東北亞經濟協力에 있어서 東北 3 省은 중요한 거점역할을 담당할 것

이 분명하다. 이에 관해서는 후에 가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소련은 기본적으로 쌍무협력관계

를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亞 . 太地域을 겨냥한 經濟的 分業體制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이 얼마만큼 " 東北亞協力

H " 이라는 小地域主義 ( Sub r e g i o n a l i s m ) 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

투명하다. 중국의 여러학자들이 中- 韓 - 日 貿易關係에 큰 관심을 보

이고 있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중국측의 견해에 의하면 이들 국가들은 대단히 보완적인 경제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은 방대한 자본과 엔진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자원을 갖고 있으며 , 공업화가 진

전됨에 따라 잠재시장의 가능성도 양호하다.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제조산업과 상당수준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에 관한 지식

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친ob藍地域의 국가들이 상호보완성 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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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한라면> 즉 소련 시베리아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 연자

원을 이용하고> 일본과 한국의 다층적인 생산기술 및 관리경험과 중

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인력자원을 이용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소 련의

극동지역에 자원산업을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加工工業을 발

전시킨다면 域內 經濟發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 론

현재 産業構造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국가간의 경제협력관계는

藝直分業關係이다. 중국측의 예상에 따르면 이러한 수직분업관계 는

대략 금세기말 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2l세기 초가 되면 중국産業

構造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中-韓- 日間의 경제관계는 水平分業

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 때가 되면 지리상으로 인접해 있고 또

한 별정한 文指的 同質性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東北亞細邏 각국

은 초보적 형태를 갖춘 하나의 經濟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의 견해에 의하면 이 경제권내에서의 相互關係는 유럽공동체

의 경우와 같이 접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라느슨하게 결합된

하나의 自由貿易地帶 t)가 필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5)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그러나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

하 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東北亞에 속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

로 다른 인經濟體制 간를 취하고 있으며 소련이나 일본에 의한 패

권주의적 정책으로 요약된다.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많고 있으 나

기실은 中國側이 적극적으로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구상을 제기하는

것도 이들 국가에 의한 일방적 영향력 행사 -經濟的인 -를 中和

註 5 ) 金淸汎 , fT藍太經濟發展趨勢與沿海地區經濟發展戰時 "> r世界經濟 J
l988 년 제 2 기



시키기 위한 동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帝의 植民地

경험에 의한 미판적인 對日觀은 滿t.lf 내지는 東北 3 省에 강

하게 잔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貿易政策 역시 地域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l985년 對日 貿

易赤字가 6o 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입문호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여타의 亞太地域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이나

중국이 제조상품의 對日輸出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自國産業을 보호하고 構造的 失業을 막기 위하여 일본은 産

業構造間題調整 노력을 게을리 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l983 年 이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현물시장

( S p o t m a r k e t ) 에서도 원유도입을 선호함으로써 중국의 對日原油

輸出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l986 년 원유가격

이 하락하여 중국은 약 3o 억달러의 손천을 본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물론 근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일 貿易收支는 크게 개선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이 어느 정도 중국의

勞動集約的 輕工業製品에 대한 수입문호를 개방할 것인가는 낙관하

기가 어려운 것이다.

2 . 中國의 經濟圈 구상과 韓 - 中經濟關係

이상에서 다루어 본 제반 요인들을 고려할 때 中國이 國際大循

環論을 배경으로 하 여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韓-中經辯關係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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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중교역은 7

동안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기록해 왔다.

< 表 3 > 韓國의 社會主義國家들과의 交易(백만 u.s달러 )

'85 | '86 | '87 | '88

l ,4 38

900 | 982
全 體 1 W | 850 (103.3)

709 | 1,045
輸入 j 588

(25.7)

715 | 81.3
+ @ | W 1 683 (13.7) | (122.5)

621 | 866 | 1,387
輸入 j 478 (39.5) | (60.2)

133 | 200 | 278
總計 j lo2 (50.4) | (39.0)

65 | 67 | 100
蘇聯 j 輸出 j 6o

( 3.1 ) | (49.3)

68 | 133 | 178
輸入 j 42

總計 j l75 140 | 148 | 176

U U | W \ 107 | (A20.0)

20 | 46 | 89
輸入 j 68

(A 70.6)

찰호안의 숫자는 前年對比 增加를임
輸出을 KO T R A , 輸入은 관세청 자료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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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988 年末 현재 兩麗間의 貿易額은

36 억를러로 이는 한국의 對社會主蒙貿易의 8o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年度別 무역의 신장추세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상승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直接投資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

면 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6)

東北要經濟協力의 틀속에서 韓 - 中關係를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이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廣東省을 중

심으로 하는 남지나해와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東지나해 및 大蓮

를 중심으로 하는 黃海연안지역이다. 第 l의 경우가 .중국을 중심

으로 대만, 홍를, 마카오를 포함하는 M 中國經濟圈 "그리고 第 2 ,

第 3 의 경우가 東北理經濟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4 .

中國經濟圈에 관한 중국의 구상은 금년 4 月 lo 日宇 M經濟導報
l '

에 中國社會科學院의 漂志價연구원이 K 中國經濟圈初探 " 題下의 글을

게재한 이후 그 대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삼

아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大陸, 대만, 홍콩 . 마카오 3地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相互補

完性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l96o 년대 이후 대만과 홍콩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보임으로써 그 결과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중심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 무역, 해운? 관

광 ? 정보 등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註 6 ) 陳龍決, " 東北蓮經濟圈 與韓中經濟合作 " ) 中國吉林省 社會料學

院 , 1989 . 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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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은 農.工業均衡發麗과 對外貿易을 통하여 l인당 G N p

는 5ooo 달러> 대외무역규모는 세계 l4위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은 상당한 난관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홍콩을 輸出主導型 成長방

식을 추구해 왔으나 l989년 이들 국가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이 아시아 !신홍공업국들에 대하여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q1

지하 고 신보호주의 압력을 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미국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다변화가 중요하나

이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또한 勞動力이 부족하고 賃金上昇에 따 른

生産費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勞動集約的 産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만은 更한 장기간의 貿易黑字로 7 o o

억 달러 상당의 外貨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 直接投資를 통

한 문제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K大陸M은 78년 이후 改革.開放으로 年平均

9.3 % 의 經濟成長을 실현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이 넓고 인구

가 많으며 자금이 부족한데다 경영관리수준이 낙후된 상태며

교통> 운수, 통신 등 社會間接資本이 취약하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지역의 보완

적 요소들 , 즉 중국대륙의 토지, 노동력 ,광대한 잠재시장과 대만의

기술, 경영r노우-하우J, 국제판매능력 및 홍를의 무역.금응서어비스능
.

력 등이 결합되면 이들 지역은 장차 "大中國社會 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리들 국가간의 경제교류상황을 보면 홍콩은 중 국 의

주요 수출 , 중.개수출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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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중국은 홍를의 第l輸入市場이다. 대만은 홍중의 제4무역대상

국이며? 홍중은 대만의 제3무역대상국이다. l988년 두나라 간의 貿

易額은 45o 억 홍중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간에는 88년

l5 억 달러의 間接交易이 이루어졌으며 직접무역도 개시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은 1978 ~ 1989년 사이 l7.9 배가 증가하

였으며 合作領域도 점호적으로 확대되어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

액중 6o % 가 홍콩에 의한 것이며> 중국 역시 홍콩의 공업생

산, 금융, 유통부문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

국과 대만과의 경제교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나라간의 교역은 아직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이 주종을 이루

있으나 .교역구조는 단순한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전환되고 있으며
를

역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만자본의 對中國投資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른 이상과 같은 中國經淸圖의 구상은 國際大循環論을 배경으로

한 경제발전의 동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다분히 政治論 目的

을 갖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중과 마카오

는 각각 1997, 1999 년에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며 , 中國側은 소위

<' l 國2體制 卵論을 토대.로 대만과의 統一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지역간의 經濟的 統合은 政治的 統

一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國際大循環論을 실

현하는데 있어서 廣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남지나해에서의 經濟統合

에 관하여 개관해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리서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지나해와 황해 내지는 東北3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經濟圈구상이다. 이른바 東北亞經濟圈의 배경과 구 상 내 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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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앞 章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면서 중국의 연안개발 .개방전략을 한국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개관해 보기로 한다.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山東의 연안지 역 개방을 통한 國際大循環

戰鳴과 韓國을 중심으로 하는 東北亞國家들과의 경제적 연계관계 에

관해서는 黃大明 등 8명의 상해지역 경제학긴들이 87 年 말 中國

社會科學院이 발행하는 논문집 r社會科學 J에 . u아시아 .태평양 경

제상황과 上海經濟發展 n 題下의 글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논문은 를른 東亞細亞 經濟發展의 중심지로서 上海의 역할을 일방

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찰

이 이른에 의하면 중국의 對外開放은 3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 i단계는 4 개 經濟特區에 의한 "先寧 計戰鳴이며 제 2단계는 海

南島와 l4개 연안도시의 개방인 "錄線 "戰賂이고, 제 3단계는 上海

가 대외개방과 대내연합이라는 양면을 종합하여 전국최대의 경제

중심으로서 4 개 현대화 건설의 M開路先綠M 이 되는 " 中綠M전략

이다. 최초의 새로운 세계적 기술혁명 , 서방국가들의 고도성장 및 중

국의 경제와 대외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을 잘

이용하면> 중국의 연안경제지역에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大蓮과 廣

t.I1를 남북의 양날개를 하는 고도경제성장대를 형성하여 중국의 경

제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對中經濟敷策에 있어서 ,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투자보

다는 무역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주로 大蓮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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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양국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의도는 이들

두나라와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친환시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외국의 對中國 투자에 있어서 , 홍콩을 제외하면, 수

위를 점히고 있다. 포한 일본이 上海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상해와 홍콩을 주요 공격거점으로 하고 황해와 남지

나해의 진출로써 對中日政策의 골간4 형성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제 2 차 시베리아 철도의 조기 준공,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제 3 기 확장공사 및 를본등과의 資本 . 技術協力을 바탕

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에 상데적으로 독립적인 國民經濟體系를 건설

하여 소련경제의 중심을 東方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9o 년대에는

o 中國의. 들부 연안개방지역에 上海를 축으로 하는 별도의 고

도 경제발전 지역 f

@ 남으로 홍콩? 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上海> 大蓮> 釜山f

東京을 축으로 하는 또 하나의 고도 경제발전지역 9

@ 大蓮과 블라디보스토크를 東酉로 하고 東京과 釜山을 중심으

로 하는 고도 경제발전지역 등 3 개의 經濟發展帶가 출현할

수 있다.

이상의 몇가지 經協可能性 중에서 제 2 와 제 3 의 구상은 東北亞

經濟協力에 있어서 韓國의 억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大達을 開放區로

하여 제 2 의 홍콩으로 발전시킬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 3 8 -



중국이 國際大請環論 에 입각한 東北蓮經.濟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諒- 中經濟關係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灰證하고 있다. 地政擧的

으로 볼 때 大蓮을 黃海를 사이에 두고 韓國의 西海岸과 마주하

고 있으며 동시에 東北3省의 海洋進出에 대한 중요한 관문의 하

나가 되고 편다. 또한 동북3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

극동지절의 개발거점과 연결되 어 있으며 北韓과 이웃하고 있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大蓮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

이고 중국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것 역시 우 연 이

아닐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南北韓間의 경제적 직접교류가 당

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東北3省地城에서의 南北韓-中國간의 3 者

經濟合作 역시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결국 中國 開放型 開發戰晴의 이른적 배경이 되고 있는 國際大

循環論은 연안지역의 개발.개방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韓國의

對中進出 뿐만 아니라 對北韓? 對蘇聯 經濟協力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킨다는 시각에서 볼 때 中國의 東北3省과 특히 遼東半島의 U

蓮 그리고 山東은 전략적 거점으로써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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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北亞經濟圈과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이상에서 우리는 亞太地域에 대한 소련의 經燎的 進出戰略과 南 출

北韓間의 對蘇經濟交流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t 曆木, 특히 中國의 東

(北)亞細亞 經濟協力에 .찰한 석러 구상들을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

다. 이러한 구상들은 그 내용이 어떠하건 관련국가들의 經濟的 諸放

政策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물른 北韓이 여타 社 會

主義國家들과는 달리 改革.鷗放을 유보하는 한 域內交易에 대한 北

韓의 참여가능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소

소련이 社會主義經濟團에 속해 있으며 이들 두 국가가 경제개방을 촉

진시키는 지역들이 韓半島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내에

서 나마 북한의 참여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對北韓關係는

개선시키기 위하석 이른바 機能的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韓國의 입

장에서 볼 때 그러한 "多者間 經濟交流 M는 남.북한 직접경제교류

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

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중국의 東北3省地域을 연

결고리로 하는 3개 관련국간의 경제교류 가능성과 방안을 개관해 보

기로 한다. 북한의 개방정책 및 무역구조에 관하여는 業2部에서 상

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면서 우선

북한의 교역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북한경 제는 통상 閉鎖的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國民經濟의 海

外依存度를 살펴보면> 최소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7

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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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 南 < 料韓의 貿易依存度

( 단위 : % )

|& 0- | 1977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l 9 8 6

남 한 ] 56.8 | 66.0 | 71.4 ] 66.5 | 66.6 | 72.5 | 73.3 | 69.8

북 한 | 17.7 | 25.2 | 20.8 | 23.7 | 19.6 | 18.6 | -

자료:이태욱> K북한은 바뀌고 있는가? :경제M, 서울대학교 한국정

치연구소 , 1989.

<초4>에서 보는바와 같이 물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북한경제의 무

역친존도 내지는 해외개방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l989 년

현재 무역의존도는 한국의 경우 69.8 % , 북한은 2o.7 % 로 나타나 있

다. 그러나 중국이나 유고, 플란드 및 헝가리 보다는 약간 낮으나 불

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보다는 북한피 경제적 개방도가 높은

것이다. 북한의 교역액은 i985년로. 26 억 달러에서 l986년에는 3o 억

달러로 l5.5 % 의 증가을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對外貿易關係機關에

서 파악한 이 자료에는 동독> 아프리카* 중동과는 무역이 포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역규모는 이 수치보다는 높은 것이 확실하

tb. (U1?)U- ( U 6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에서는 소

련과 중국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총수를에서 소련과 중국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총수출에서 소련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

을은 각각 51.4 % , 22.0 漆로 73 % 를 점하고 있으며, 총수입에서는

60.5 % , 13.5 漆를 차지하여 74 % 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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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5 ) 北韓의 國家別 輸出構造 ( % , 1985 )

국 가 비 중 ( % )

소 련 5l. 4

중 국 22. o

일 본 l3. 2

서 독 4 .8

여타 공산권국가 3 . 7

홍 콩 l.9

총계 ( 여타지 역포함 ) loo. o

출처 : T h e Economis출 In출e초工l ge n c e Unit, "China,

N o r t h Korea", C o u n t r y Report, No3.1988.9.3.

< 表 6 ) 北韓의 國家別 輸入構造 ( % , 1986)

국 가 비 중 ( % )

소 련 6o. 5

중 국 l3. 5

일 본 lo. 8

홍 콩 4. 4

서 독 2 . 5

여타공산국가 2 . 3

총계 ( 여타지역포함 ) loo. o

출처 : 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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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共産圈國家들 중에서는 일본과 서독이 북한의 주요 수출시

장 이 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과 홍콩의 비중이 높 게 나

타나 있다. 북한의 資易理c支에는 l985년의 4억6천만 달러에서 l986

년에는 5억3천l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적자의 대부분은 소련과

피 무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對蘇貿基에서 발생한 북한의 적자는 料85

년 3 억 달러에서 i986년에는 4억3천7백만달러로 무역적자의 대부

분이 소련과의 교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인실을 알 수 있다. 소련 이외

에 북한의 무역적자가 크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對日資

易에서 발생한 적자규모는 소련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것이며 3

규모 역시 i985년의 8천9백만 달러에서 l986년에는 2천9백만달

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國家別 資易에서 나타난 賢易收支의 변

화는 <表7 )에 표시된 바와 같다.

소 련 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람물과 금속제품을 수입했으나 근년에

는 생펼품, 기계류, 압연금속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사실은 北韓이 소련의 원료를 사용하여 연간 5천만점 이상의

다양한 봉제품을 소련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전력9

철금속, 기계제작 분야에서 소련으로부터 7o개소, 이상의 설비를 제

공 받 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력 생산시설의 6o % 이상, 석유가

공시설의 산시설의 약 l4 % 가 소련의 기술협력 으 로

이루 어진 76:i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소련

의 極東理域開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北轉의 참여하에 多者間의 經濟交流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앞 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중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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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黑龍江, 吉林 및 遼寧 등 3 개 省이다. 특히

黑龍江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마주하고 있는 黑河市는 편너편 블라

고베시첸스크市와 국경무역을 추진하는 최고의 거점이다. 중국은 최근

하얼빈으로부터 黑河를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 소련의 시베리아 횡

단철도와 접속시켰다. 이 철도는 중국의 7 次 5 個차計劃의 일환으로

약 3년간의 공사끝에 마무리된 것이다. 黑河는 이제 중국과 소련 뿐

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은 주로 바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그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黑龍江省 당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중인데 제

3국인 한국이나 일본 또는 동유럽제국을 포함한 다각적인 貿易시 스

템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북한을 여

기에 참여시키는 방안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를 것으로 보인다.

아J.1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전략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大蓮港이 위치하
.

고 있는 遼東반도이다. 北京의 발표에 의하면 대련 근교의 大强山반

도를 기계공업 *하이테크산업을 유치t 과학기술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춘

종합수출시장으로 육성> 새로운 자유항구로 만들 계획이다. 大蓮 .大弧

山의 자유항을 동북지역의 3개省과 내몽고 동부를 연결하는 r 제 2 의

홍콩 J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六蓮市는 면적 64 撚의 大弧山半島를 金融 , 製造加工工業 , 資易分

野를 망라한 大型 自由港으로 開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駱

發計劃은 현재 .中央에 제출되어 審査 <批濯을 기다리고 있는데>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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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의 정식명칭은 大弧山半島 經消特區 自由港으로 하고 기존의 大蓮經濟技

術開發區도 여기에 포함시켜 장차는 "第2의 홍콩 인으로 만들 계획

이라고 한다. 中國 당국의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5 年內에 開發區

면적을 lo여硝 더 확장해서 그중 3硝는 다양한 공업기지로 사용

하고 5縮는 外商에게 임대하며 나머지는 石油化學工業區 건설에 사

용할 것이라는데 , 금세기 말까지는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선진기술형 외

자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내에는 科擧硏究機關> 情報센터 및

輸入商品市場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이 自由港은 東北 3 省 및 內

蒙古自治區의 동쪽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大弧山半島經濟特區 속에 포함될 기존의 大蓮經

濟技術駱發區에는 현재 l6o 여개의 合資, 合作 등 외자기업이 사업을

추진중이고 총투자계약액은 4 억 3천만불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6o %

가 外資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遼東인도의 개발 . 개방게획을 고려할때 경공업과 기계. 화학 聾

전자 부문에서 남를한과 중국간의 합작교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大

蓮은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소련 및 남 .북한 간의 多者間 經濟交流를 추진하는데 있어

서 또한 다음과 같은 중국의 개발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中國은 두만강 하구의 鐘w6 經濟特區로 개발할 계획을 추

진중이다.7) 홍중의 大公報에 의하면 譯春市는 장차 東北아시아

7 ) 國際民間經濟協議會, 北方經濟소식 > 1989.10-16, U121S , P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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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經濟tJ을 흡수하여 이 지역의 實易.輸出加工中心地로 발전시 킬 것

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계획은 최

근 소련이 한국, 대만燎 일본 등 태평양국가들의 企業을 유치하기 위

하 여 나출카 및 블라디보스톡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에자극받은 것

으로 추측된다. 지리적으로 麗 시는 중국, 북한, 소련과의 국경지대이

면서 동시에 延邊朝鱗族自治州內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연변 조선족 근로자들치 勞動生産性

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雌益性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琴春 이 위치하고 있는 吉林省은 黑龍江省과 마찬가지로 소련가

활발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吉林省 政府의 統計에 의하면 l988

년 길림성의 對蘇貿易은 l천2백만 스위스프랑에서 금년 상반

기에는 3 천 6 백만 프랑으로 급신장하였다. 길림성피 東端인 輝

春經은 소련의 沿海地域과 접해 있으며 접경선은 232.7 b n U o1

른다. 현재 쌍방간의 교역은 주로 바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길림성은 소련측에 옥수수, 땅콩, 과일, 통조림, 의류, 신발t

복사기 , 계산기 등을 수출하고 소련으로부터는 목재t 철동재 會

시멘트, 화학비료, 피아노, 냉장고 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쌍방교역의 중.장기적 확대가능성은 일정한 한

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보완적 인 상품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송망이 취약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룡강성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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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성은 남'북한-중-소 간의 4角貿易融係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익할을 담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언급한 방안이외 에도 이들 국가들은 輕工業 및 知識集約的

産業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潑陽과 焉津의 立

地 나 駱發計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漆陽市는 國家

科擧技術委員會의 최종승인을 거쳐 하이테크 産業諸發計劉을 발표하였

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中漆政府가 심양시에 건설하는 로보트 파

이릿트 프로젝트t 大規模集積圖終 (Lsl) 기술개발센터> 감광재료기술개발

및 감응기 ( Sensor )용 전자기술개발센터 등 5개 기술개발기지를 건

설하여 매년 規模經濟를 위한 대할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높은 첨

단제품을 l~ 2개 품목씩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양시 과학

기순위원회의 계획에 의하면 심양시는 l995년까지 5o개 품목의 첨

단산업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제품루 생산액은 약 2o억元으로

예정되어 있다. 개발예정인 제품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 誇

메가트로닉스t 정보기술과 동제품> 정제약품, 신소재 , 레이저광선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공업, 특히 방직산업이 주력산업을 이루고 있는 天津市에 최

근 자동차> 전자 및 해양석유화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산업구조

가 지속적으로 근대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들 새로운 3 대

기간산업의 연간 생산량은 천진시 공업생산총액의 2o% 를 점하고 있

으며t 금세기 말에는 35 % 에 달할 전망이다. 8o년대 초부터 시작된

자동차공업 은 최근 수년간 외국으로 부터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

현재 승용차와 경자동차를 중심으로 83개사에서 연간 45,000대 (i5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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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元 )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함께 기계가공, 전

자기계부품t 플라스력 등 업종이 발전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第

8 次 5個年 計識期間 (199) ~ 1995)중 전자산업의 생산액은 경공업생산

액을 상회하여 천진시 최때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천진시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綠合工業撚市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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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結 論

근년에 들어서면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

으며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데탕트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팀전적인 역

학관계가 r혁명적인 변화J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韓半島와 같이 분

단되어 있는 東西獨의 관계에 있어서 東獨이 일련의 改革 . 鷗放 ; L

리고 자유선거 .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統獨의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최근에 한반도에서의 긴

장완화 및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

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영

역에 걸쳐 機能的 接近을 통한 同質化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에 南北韓間의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두나라가 경제적인 直接交流

를 통하여 貿易, 直接投資 및 資本과 技術去來를 추진하는 할안이떠 諒

그 다른 하나는 주로 소련과 중국에서 해당국가와 南北韓이 참떠하

는 多者間經協方案이다. 筆者의 판단으로는 현 단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前者보다는 後者가 상대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출까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는 소련의 遼東地域과 시배리아 그 리 s 중

국의 東北 3 省과 遼東半島의 地政學的 意味에 보다 높은 관심과 연

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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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출 部>

商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推進의 基本方向
-北韓의 改革과 開放의 可能性分析을 中心으로 -

硏 究 責 任

辛 . 昇 哲

(漢陽大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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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共産圈 社會主義의 進路

社 會 主 義 는 세가지 類型으로 分類된다. 그 하나는 r 막스J의 社

會主義로서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한 後期段階에 서 出現하는 資 本

主 義 다음 단계의 社會主義이다. 그러나 r막스J가 豫言했던 .라회

주의는 資本主義를 顯覆하고 이를 朧承하는 것이었으나 現實化하지

못 하 고 處構的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다른 하나는 蘇聯이나 中

國의 사회주의로서 經濟的으로 발전하지 못한 封建的 後進社會에서

나타난 자본주의 以前 단계의 사회주의이다. 즉 자본주의를 代身해

서 經濟發展을 推進하고자 했던 第2의 經濟開發體制이 다.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先進工業關에서 現實的으로 胎動하고 있는 사회주의5 .

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矛盾을

修 正하고 補完하면서 繼續 發展시켜 나가는 創造的인 사회주의이다.

長期停滯的인 封建社會를 打破하고 急速한 經濟發展을 試圖한 經

濟體制에 도 억시 세가지 類型이 曆在하고 있다. 자본주의 > 사회주의

그리고 混合經濟體9 가 그 것이다. 골JJi一f?MMUiJ핀 J9츠9

는t有財産制度에 의한 營利追求를 市場機構下에 서 自由競爭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制度를 채택해 a및 그러나 뒤 늦게 經濟發展競

爭에 뛰어든 사회주의는 및서 가는 #본주의를 追跡하기 위해서 보

다 强力한 開發戰略이 要求되었다. 그리하여 國有財産制度에 의한 j+

劃生産을 中央集權的 計劃機構下에서 命令과 指令에 따라 수행하 는

제 도 를 採擇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하여 反對되거나 逆

行되 는 諸 制度를 U sl-a U.피 그리고 第3의 形態인 混合 經濟는

註i7 率昇哲,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經濟漆革 " , 中蘇硏究, 漢陽大 學

校 , 1982 . P . 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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兩體制를 超克한 折表型으로 짧은 期間에 商度成長을 達成함으로써

급기야는 사희주의를 追越하여 新與工業國 ( NICS )으로 進入하게 되

었다. 資本主義體制를 採擇한 先進工業國은 持緩的인 經濟發展을 하

는 가운데 , 無政府的 過當競爭으로 인한 過剩生産과 錯.配上의 歪曲

으 로 인한 過小消費 친상이 誘發됨으로써 週期的인 經濟恐議이 발

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市場의 失敗( Market failure ) 를 克服하기

위하여 천초部門 ( Public Sector )을 擴大하거나 經濟計劃 (Econom-

ic Planning ) 을 하는 등 政燎于涉을 增大시키는 體制改革을 斷

行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만주의의 모순을 사회주의적인 要素를 導

入하여 克服함으로써 보다 加速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게 되었다
출

社會主義體制를 채택한 소련, 중국 및 東歐諸國은 初期에는 比較

的 높은 성장을 順調롭게 란성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成長은 鈍

化하고 또 다른 형태의 長期停滯 또는 貧困의 惡循環에 빠져들게

되었다. 말하자띤 誘因不在 (Non-i ncentive) 로 인한 硬直性 (Rigid-

ity ) 과 非效率性 ( inefficiency ) 이 臺延하게 됨으로써 計劃의

失敗 ( Plan fai초ure ) 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

하여 制限的이고 部分的인 對內的 徑濟改革을 단행하기는 하였으나 f

이러한 對症療法的인 改革은 오히려 또 다른 副作用만을 誘發시킴

으로써 兩體制間의 經濟力 隔差는 더욱 더 擴大되었다. 그리하여 사

회주의제국은 體制競爭에서의 敗北를 認定하면서 , 對內的으로는 자본

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經漆改革을 단행하고, 對外的으로는 西方世

界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 開效政策을 推進하게 되었다. 말하자

면 자본주의로 收鱗化하는 巡程을 밟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하여 經

濟發展의 再起를 圖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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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改革도 일반적으로 體制內的 同質變化 , 體制內的 異質變化t ;3.

리고 體制外的 異質變化라는 3段階 過程을 밟는다.2) 體 制 內的 同

質變化란 r데크노크라트 J型 改革( Technocratic Reform )으로서 體

制극 基本理念과 基.本原理.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그 矛曆點만을 修

IE輪完하는 改革을 말하며 , 體制內的 異質變化란 체제의 基本理念은

그대로 固守하면서 基本原理의 一部만을 다른 體制의 훤리를 도입

하여 變質시킴으로써 다른 體制와 더분어 收鱗化되어 가는 改革을

말한다. 그리고 體制外的 異質變化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基本構

造的 바탕 그 자체가 改變되면서 체제의 淺本理念과 進本原理 모

두가 變革되 는 현상을 말한다

先進工業國家에서 l93o 年代 大恐流 以後에 나타난 현상 즉 自由

散任이 政府干涉으로 , 市場의 失敗가 經濟計劃의 導入으로 그리J토供

給 側 重視의 原理가 需要側 重視의 原理로 補完되는 등 經濟運營의 원

리나 經濟哲 學의 力點이 轉換된 현상은

이다.

第3段階의 改革過程은 産業革命이 라는 近代化過程을 통하여 第 1

次産業社會인 農業社會가 第2 次産業社會인 工業社會로 轉換되었거나 를

技術革命이 라는 情報化過程을 통하여 高産産業社會가 第3次産業社會

인 用役社會 ( Service Society ')로 發展하면서 新體制가 形成되어

가는 過程을 말한다. 사희주의국가 특히 中國과 蘇聯은 종전까지는

제 i단계의 改革만을 단행했었으나 l98o年代에 들어오면서 제 2 단

註2) 辛昇哲, fl比較經濟體制商에서 본 制度變動의 推移M , 經濟硏究 I

漢陽大學校 , 1988, P.92.

- 5 7 -



계 의 改 革 을 실시하고 있다. 즉 重工業優先體制에서 種工業生産重.視

f., 國公有制를 民有民營制로 ,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地方分權이나 市

湯機構의 導入으로, 命令에 의한 管理制度를 獨立採算制에 의한 自

律管理로, T等分配制度를 成果主義分配制度로 , 그리고 自給自足的 閉

鎖 經 濟 를 對外漆力的 開放經濟로 移行시키 는 등 多角的인 改編이 進

行되 고 있다. 그러나 北綠에서는 아직도 第l段階의 改革만을 실시

할뿐 第2段階의 改革에 대해서는 忌避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疇 r L

결과 북한은 가장 敎條的이며 , 閉鎖的인 計劃經濟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落9된 社會主義가 되고 말았다.

人 間社會 전체를 規制하는 하나의 틀( Framework )인 總體的 體

制( Total System )도 政治體制, 經濟體制 및 社會體制 등 3 元 的

下部體制 ( Sub-system )의 總和로서 이루어지고 있다.3) 이것은 인

간의 行爲가 政治, 經濟 및 社會行爲 등 3元的 樣相을 띠 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부체제가 相互間에 緊密한 相關關係

를 가지면서 均衛調和的인 讀辰을 할 때, 한 國家나 社會는 安定

的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 련에 있어서 從前까지의 第l段階의 改革은 政治나 社會的 改

革은 손도 대지 않은 채 經濟的 改革만을 斷行한 것이었으며 , 그 것 도

需要側面을 渡外視한 供給側面에 局限된 斷片的인 改革에 불과한 것

이었 다. 7러나 最近에 진행되고 있는 第2段階의 改革인 r페레스

트로이카 J ( Perestroika )나 r그라스노스트 J ( Glasnost )는 政 治 ,

經濟 및 社會的 改革을 同時에 진행시키고 있는 총체적 變革 cT o -

註 3) 辛昇哲, 上揭書,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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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Transformation ')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와같이 下部體制 가

同時的으로 改革될 경우 相反된 두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하나는 改革의 肯定的 效果가 補完的 相乘作用을 함으로리 安

定 的 바탕위에서 改準過程이 加速化되는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反

對炭 否는的 效果가 補完的 相乘作用을 함으로써 오히려 改革의 進

行 을 가로막는 현상이 다. 따라서 下部體制間에 는 一定한 時差를 두

고 改 革 을 함으로써 相互補完的 調和를 期하는 것이 理想的이며 특

히 先經濟改革 後政治改革이 所望스럽 다. 經濟改革의 진행은 經濟成

長의 促進과 生活水準의 向上이 라는 肯定的 效果를 가져 왔다響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에 따라 財政赤字, 物資不足, 物價上昇 및 失

業增大라는 각종 r버틀네크 J는 물른 私有槪念 擴充에 따른 不 IE

腐敗라는 각종 病理的 현상까지도 誘發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改

革이 進行되면 될 수록 從前까지 經驗하.지 못하였던 新種 繫題들

이 累積되었고, 그 길과 改革派의 弱勢와 保守鱗의 强勢라는 逆轉

現象이 일어남으로써 改革에 대한 制動作用이 걸리게 되었다 출

이러한 7.Q境을 克服하자면 보다 果敢한 改革의 基盤을 造成할 수

있는 政治的 改革이 斷行되어야만 한다. 만일 政治改革을 기피하거

나 抑壓한다면 經濟改革은 逆流過程을 밝게 된다. 政治改琴의 중 요

성은 選擧制度의 改革과 같은 外形的 變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

主化의 進行과 一黨獨裁體制의 崩壞라는 內面的 變化에 있다. 그리

고 이러한 政治改革이 實行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政治的 難鑛들

이 突發하게 된다. 이러한 後續的인 障碍物을 除去하자면 보다 과

감한 次元높은 體制改革, 특히 對外開放擴大政策이 이루4 져야 한다.

\ ~ M i S S U 일찍부터 추진해 온 東歐 특히 헝가리와 플란드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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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고 등에 있어서는 第 2段階의 對內的 經濟改革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고> 政治改革에 있어서는 多黨制에 의한 議會政治가 出

現하면서 차産黨一黨獨裁體制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으며 , 앞으로

는 그 後續措置로서 擴大開放政策이 적극적으로 實施될 것이다. 經

濟改革과 政治改革을 倂行的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련에 있어서 經

. 濟的으로는 對內的 改革은 不振狀態에 있음에도 不拘하고 r 시베리

아 J開發을 위한 對外開放政策만이 表面에 浮上하고 있으며 , 政治的

으 s 는 保守派의 抵抗과 더불어 强硬改革派의 攻勢로 苦戰하는 가

운데 民族的 自治와 民主化를 要求하는 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 l

리고 先經濟改革 後政治改革을 標德하고 있는 中國에 있어서 綠濟

改革과 開效의 성과는 어느정도 거두고 있으나> 政治改革의 기피로

인하여 社會的 混亂이 加重되고 있고 內部的 緊張이 漆潮되는 가

운데 逆流現象의 기미마지 보이고 있다.

북한은 金蘿成 執權以來 4o여년 동안 줄곳 敎條的 r 스타린 a -

델 J 만을 圖守해 왔고, 一黨獨裁 또는 父子世襲制를 正當化하기 위

한 一家獨裁體制만을 强化해 왔다. 그리고 金 日成의 .통치기반인 主

體思想은 北韓經濟가 韓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落後되면 될 수록

또는 國際舞출에서 韓國의 地位가 상대적으로 格上되면 될 수록 더

욱더 强化되어 왔다. 換言하면 북한.은 아직도 南侵赤化野慾을 버리

지 않은채 국제무대에서의 .解氷 r 무드 J 와 찰産圈社會에서의 改革과

.開放政策에 대하여 外面하면서 時代的 理流에 逆行하고 있다.

漆産圈 社會主義請國의 體制改革의 先例에 있어서 對內的 改革은

必然的으로 對外的 開放를 수반하였. 으며 ? 經濟改革은 必然的으로 政

治改革을 同伴하였다. 그리고 政治改革은 곧 차産黨一黨獨裁體制의 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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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 와 多流制議會政治를 통한 民主化와 脈을 같이하고 있다. 바로 이

러한 諸要團이 金日成父子로 하석금 現狀變化를 忌避하게 하는 것

이다. 그러나 改革과 開放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게끝 外部로부터

의 麗力이 계속되Jl 있으며 , 內部的으로도 現狀打破를 바라는 階層

의 목소리가 겋차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皮相的으

로 消理的인 改革과 開 放의 흠내만을 내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서

히 그리고 愼重하게 漆叢的...撚握을 試圖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이 볼 때 南北韓間의 接觸이 비록 로.르료JLer料 經 濟

交f딘 漆力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裁條的이초L 閉鎖的인 社會主義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먼저 進豊

을一4惡딘z__惡讓차출一-릿긴다. 그래서 本 論文에 있어서는 먼저 前

半部에서 北韓의 現實을 分析하고 다음 後半部에서 南北韓間의 協

力方案을 檢討하고자 한다

北韓을 認識하기 위한 先行的 分析은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區分된 다.

첫때 , 基適로9핀一J進죠Ga撚과 더불어 賜료暇淺略을 살펴보고>進로童

鐘麗撚치 따른 여러가지 問題點을 分析하면서 앞z=tM一-@로J5찬을

把握하고 豫示하려 한다.

둘째 , 經濟基盤으로 삼고있는 主료tL壟 또는 主曆!i登의 非現實性

을 '導出하여 現狀打破의 不可避性을 여러 角麥에서 分析하고자 한다.

셋째 , 政策轉換이 나 體制改革에 대하여 .다른 社會主義의 先例와 比

較하면서 北韓의 特殊性으로 인한 政策轉換의 有限性과 改革과 開

放의 段階化를 具體的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넷째 , 北韓社會에 서 은 히 進行되고 있는 政策方向의 轉換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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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論爭과 갈등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改革과 開放政策의 特

性을 5.析하고자 한다.

南 北漆 間의 경제교류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檢討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分類된다.

첫째, 異民族異體制와 同民族異.體制間의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 = ,

本質과 視角差 그리고 그 段階와 形態에 관하여 硏究分析한다.

둘째, 經濟的 接近에 그 方式과 段階를 一般的 類型과 5.斷國 類

型 으 로 區分하여 分析하되 특히 獨逸型을 重點的으로 分析하석 南

北聞에 利用可能한 方案을 導端하고자 한다.

셋째 , 를고트트t_@c_료호츠_프g프을 트를트造 , rr構造 및

濯易찰童 등 構造的 經件과 周邊情勢의 .._린犯 , 北韓의 當面課題 및

對甫協?쓰_료료. 등 政策的 經件을 中心으로 分析한다.

이러한 業.析을 土출로하여 南北韓間의 .利用可能한 漆力方案을 導

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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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北韓의 經濟政策方向

가. 計劃段階와 基本戰略

北韓은 半封建的이며 식민지적 인 竣行的 經濟構造로부터 社 會 主

義 的 繼濟體制로의 直漆的인 전관을 단힝하였으며 , 自立的 民族緩濟

료理을 구축하기 위하여 自力更生原則을 基本政策路綠으로 채 택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보다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현재에 이르

기까지 <圖表 i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段階에 걸친 經濟計劃을

실시하여 왔다聲

< 鬪表 l > 北韓의 經濟計劃段階

設 階 l 計 刻 期 r@ 特 性 備 考

o 第 i次l個출計劃 (.47) 社會主義德制 |'45 ~'46 年은
1

o 第 2 次 // C'48) 形 成 期 조정기간

C'45-'50)
o 第 l z 2個年計친 C'49-'5(n

2 o 第 l 次 3 個年計劃 C'54-'56) 戰災 復藝 와 5 個 年計劃을

C'54-'60) |o第iz 5個年計劃 (57-'60) 社 會 主 義 앞당겨 f6o 年에

移行完 就期 l完成

3 .o第i次7個年計.BU C'61-'70) |社會主義體制 .3년간 연장,

C'61-'70) 理 立期 '7o 년에 完成

4 o 第 l 次 6 個를計劃 諒i피67 j停滯期進入과 j계속되 는 失敗로

C'71-'86) |"f(s, 2U 7fSSf-WS ('78-'84) |&U.WU2l |'76-'77 -A '85-'86

起 點 化 c 社會 l두번의 조정기간

的 緊張의 高潮

C'87 ~ )
o 第3次7個年計劃術7린3)

a-'s, \v\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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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i段階 ( '45~'50 ) :이 期制에 土地改革과 主要産業國有化를 斷

行하여 대부분의 生産手段을 國家手中으로 集中시諒으며 , 세번에 걸

친 年次計劃을 實施하여 基本生産手段의 所有制를 全面的으로 改編

함으로써 社會主義體制를 形成하였다. 그리고 韓函에 對比한 經濟力

의 優位를 背景으로 하여 韓國戰爭을 準備하고 實行에 옮린다.

第 2 段階( '54~'60 ) :漆産圈請國의 支援으로 戰災를 復舊하는 한

편, l958 年末까지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료하였다. 즉 産業施設의 全
주

面的 理有化 , 農業의 協同化를 통한 集團化, 그리고 商業流通部門의

社會主義的 集團化 등으료 社會主義的 移行을 완료7으로써 自立的

民族經濟의 토대를 축성하였다.

특히 이 期間에 北韓內部에서 r스타린 J 格下涯動의 影 響 으 로 重

大한 路線對立이 燕起되었다. 金日成은 嚴洛한 思想的 統制와 政 治

的 肅淸 그리고 극간적인 社會改造 및 大衆動員邏動 등의 多角的

인 抑麗策으로 이 飜局을 克服하였다. 그러나 資金과 原資材의 不

足으로 惡濟建設은 어려됐고, 글결한 生活苦로 大衆들의 不滿은 높

아졌고, 中.蘇間의 紛爭으로 援助가 減少되고 있었다. 이러한 狀 況

에 대치하기 위하여 金日成은 勤勞大衆들의 自錢的 熱意와 創造力

을 發揮시켜 生産과 建設을 促進시킨다는 美名下에 r천리마運熱 J

을 전개하였다. 이에 힘입어 第 l次5個年計劃을 l年 앞당겨 l96o

年에 完成되었고 그 결과 계속해서 한국보다 優位의 를濟的 地位

를 유지할 수 있었다
.

繫3段階 C '61 ~'70 ) :第i 7;7個年計劃은 사실상 최초의 本 格 的

인 經濟計劃이며 , 이 기간의 主目的은 經濟建設에 注力하여 社會主

義 工 業 騷 으 로 成長할으로써. 祉會主義體制를 蘿立하는 것이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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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여 重工業優先의 發展戰略이 强力하게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經濟

管理制度로서 農村에서의 r청산리방식 J과 공업에서의 r대안체계 J

등이 채택되었다출

특히 이 기간에 있어서는 韓國의 軍事革命, 쿠바사태 , 中'蘇理念

紛 爭 , 월 남戰爭 , 轉. B協約締結* 中騷의 文化大革命 등 國際的 긴장

상태가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倂進 路

線 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四大軍事路線에 따라 國 防

費 를 大幅 증액하는 등 政治.軍事優位型 經濟建設體制로 移行하게

되었다.

第 l 7 i 7 個年計劃은 이러한 國際的 環境惡化나 國防費增額 이외에

도 社會主義的 改造가 빛어낸 濃制的 矛曆이나 또는 自然災害로 인

한 農業示振 등으로 朱敗하게 되었더.. 計劃의 失敗를 극복하기 위

하른 計識期間을 3年料 濯長하면서 리 期開에 r一國共産主義理論.J

r加違産經濟成長理論 J 그리고 r唯一초體恩想 J 등을 새로운 基 本

理念으로 구축하였 다.

그러나 같은 期間에 韓麗은 第i7? 및 第2次 努濟開發 5個年計

劃 을 成功的으로 수행하고 自生的인 成長의 原動力을 갖추게 되었

다. 그 결과 6o年代 후반을 轉換點으로 하여 南北韓間의 經 濟 的

優劣關係가 逆轉되었으며 , 그 이후 이러한 간격은 더욱 더 加速的으

로 擴大되 어 왔다.

第 4 段 階 C'71~'86 ) : 70年代에 시작된 第l次6個年計劃에 있어서

는 經濟成長의 지속적 鈍化와 南北韓間의 經濟的 격차를 認 識 하

면서 더욱더 强歷的인 방법으로 대규모사업을 展關하기에 이른다.

漆I E B 主導下에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運動을 전개하고 r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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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戰 J r 電擊戰J r 纖滅戰 J 등을 배경으로 하여 計劃의 도중변경을

하개된다. 한언하면 r lo大展望目標 J를 設定하고 勞動을 强 制 動 員 하

는 속도전을 진개하였다.4)

이와같이 主體恩想에 의한 r 全社會의 -色化 J 라는 총돌격전을 强

行하였를에도 불구하고 次期計劃을 發足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난 訓차用만을 誘發하고 第l次6備年計劃은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經燎 各部門間의 不均衡 , 모든 資標의 歪曲된 配分, 物資와 生産要

素의 經對T足, 그리고 經蹟된 輸入代金의 支拂遲延 등 여러가지 不

調和 현상이 表出되기 시작하였으며 , 이러한 內部的 矛曆이 金 正 日

의 세습 후계화과정과 더분어 더욱더 深化됨으로써 北韓經濟는 7o年

代 중반부터 停滯狀態에 進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o年代중반이

사실상의 漆讓轉換의 基點이 피어왔다.

그러나 7o年代 후반에 시작된 第2漆7個年計劃에 있어서5E 經 濟

의 r主體化J r現代化J 및 r科學化J에 進本襲標를 두고 오히려

社 會 主 蒸 的 經濟土출를 더욱 娛化카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經工業育

成과 消費財生産의 增大로 大衆生活의 向上을 도모하겠다고 主張함

으로써 政策路線의 表裏가 不同한 二重性은 나타내 기 시작하였다.

특히 8o年代애 들어와서 漆正日은 大記念碑的 建造物의 건조 운

동을 추진하는 한편 r lo대 전망목표 J중의 일부만을 優先課題로

選定하고 그 早期達成을 위한 速度戰型의 勞動動員을 더욱 强 行 하

였다. 이와같은 漆의 지나친 구涉과 甘言利說的 欺隔으로 당초부터

註 4 ) i o 大展望 鑛標란 計劃經濟에서의 主要事業目標를 말하는 것으로
써 , 動力, 石漆, 鐵綱, 非撚金屬, 시맨트* 化學認料, 織物> 水産物,
穀物 및 干拓地 개간 등을 말함

- 6 6 -



많은 問題點을 안고 출발하였던 第2次7個年計劃도 결국은 失敗로

끝나고 또 다시 2年間의 調整期間을 갖게 되었다.

특히 8o 年代 중반에 있어서는 中國의 改革과 開放政策의 成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소련도 r고르바초프 J의 執權으로 改革과 開

自主
放政漆이 本 格 的 으 로 着手되었으며 *東歐에서도 소련의 撚懲과

路線에 대한 寬 容 으 로 改革과 開放政策이 急進展하게 되었다.5) 바

꾸어 말하면 8o 年代 중반부터 改革과 開放政策이 社會主義國家의

새로운 基本政策路綠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韓國은 3 低現象으로 인

한 高度成長으로 貿易收支 赤字國에서 黑宇國으로 전환되 었으며 , I8 6

r아시안게임 J의 成功的 完遂 등으로 國際的 地位가 331 向上되

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진영의 動靜과 한국의 位相格上은 北韓을 초조하

게 하없고 , 그결과 現狀維待派와 現狀打被派間의 대림이 야기되는 등

社會的 緊議이 高潮되기에 이르했다. 그리하여 比韓은 사회주의진영

의 基本路線과 副應하면서 한국의 優位를 牽制할 목적으로 合營法

을 제정하고 대외개방정책을 標德하게 된다. 그러나 開放政策은 對

內的 改革을 同伴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많은 間題點을 안

고 시작되었다.

第 5 段階 c 87~현재 ) :第3次7個年計劃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物理的 鐘術的 토대구축이라는 r테마J의 선정으로 출발되었

다. 그러나 이를 實現하기 위한 基本課業으로서는 cl) 技術改造로 a

代的 工場을 건설하여 生産龍力을 제고시키고 (2)衣食住의 원 만한

註 5) r 고르바초프 JU. Breznev Doctrine (主權制限措置 )을 緩和.

- 6 7 - .



解決로씨 物質支化生活의 轉機를 마련하미 c3) 年平均 lo % 의 工

業成長으로 國民所 得을 l . 7 倍 증대시키고 c4) 對外貿易流模를 3.2

倍 擴大시 킨다는 등의 改革과 開放의 意志를 表明한 과업을 선정

하고 있다.

8o 年代 후반 특히 最近에 와시는 서울 올림픽을 契機로 하여 한

국의 北方政策이 積極的으로 추진되면서 공산권간의 關係가 개선되

고 있으며 , 그 중에서도 中國과 소련의 한국에 대 한 經濟的 接近

이 5드러지게 强化되고 었다. 美國과 소련의 r 데땅뜨 J 가 加速化

되어 導備縮小會談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고, 中國과 소련간의 和

解로 兩國關係가 正常化되 어 가고 있다.

이러한 周邊情勢變化에 .자극을 받은 北韓은 그 劣等意識의 發露

로서 오히려 逆理的 灰차用現象마저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r 수

도 대천설사업 J 의 展開라든가 r 2o o일 .戰開 J 라는 속도진을 등장

시킴으로써 現要.變化 보다는 現象圖守 쪽으로 偏向하는 인상을 풍

기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進退兩難이라는 過渡期的 r 디렘마 J 상

태에 놓여 있으며 , 앞으로의 새로운 政策의 方向을 모색하것는 있

으나 아직도 五理霧中 속에서 方向을 設定하지 못하고 있다.

나 . 政策路線과 運營原理

北韓이 채택해 온 經濟開發路線은 自立的 民族經濟論으로 總稱할

수 있으며 이의 4대원칙은 r 主體思想解說 J에서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l) 自力更生의 蒙則 c2) 自己完結型 綜合的 發展 c3) 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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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 的 自초: c4)原料 및 燃料基地 形成 글으로 되어 있다.6)

自力更生의 蒙則은 反帝福主義를 주장하는 그들에 게 있어서는 不

可避한 선택이 겠으나, 對外位存的 開放政策에 입각하여 外資導入과 輸

出主導型 戰略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新興工業國들의 事例에 비추

어 볼 때,이러한 閉濯的 政策路線은 엄청난 嬌綠의 강요인 것이

며 또한 國際的 相互依存性의 深化라는 時代的 潮流에 도 逆行되

는 處事인 것이다 출

經 濟 를 多面的이며 綜合的으로 發展시 켜 自己完結型 自立經濟를 達

成한다는 것은 매우 所望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給 自足型

의 經 濟 는 美國과 같은 經濟大國이며 동시에 經濟當國에 있어서나

可能한 것이며 ,7) 資源이 貧弱하고 資本이 不足하며 技術水準이 낮

고 市綠이 狹小한 국가에 있어서는 非現實的 賂線으로씨 ,오히려 浪

費차 非能率만출 誘發하며 終局에 가서는 停理現象을 招來하게 되

는 것이다 譽

技 術 的 自立이 經濟的 自立에 있어서 不可缺한 要表이며 , 技術의

革新이 經濟의 安定的 發展에 있어서 關鐘이라는 것은 正論이다. 그

러나 先進工業國과 後進開要途上國間의 技術隔差가 날로 커져가는

오늘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開途國이 先進技術을 導入하여 이

를 蓄積하고 土着化하면서 自力에 의한 技術開發能力을 培養하는 先

行的 準備過理이 없이 技術的 自立을 達成한다는 것은 不可能한

註6) <<主體恩z解說 " , 平壤外國文出經社, r조선자료 J l984年8月號
7 7 經濟大國이란 地大, 人多, 物博의 資源이 많고 市湯이 큰 경

우를 말하고 經價富國이란 經濟가 高度로 發展하여 資本과 技

術이 풍부한 國家를 말한다 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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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持績的이고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하자면 r 에너지 J 및 蒙資材의

安定的인 蘿保가 經對的인 要素이 다. 그러나 資源貧國으로서 國際分

業에 따른 協力을 외면하면서 工業化를 추진하거나 또는 不足한 資

本을 多部門에 고루 配分한다는 것은 r規模의 經濟J 實現을 어렴게하

고 國際.議爭力만을 弱化시키는 결과를 招來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諦發戰略은 현실적 여긴을 .度外視한 채 理想理만

을 追求하고자 하는 政治的 却想에 立脚한 것이었다. 물른 이러한

政策路線이 궁극적으로 追求되어야 할 正道인 것은 사실이나 問題

는 이것에 지나치게 執着하고 無理하게 强行하는데에 있다. 말하자

면 自己中心的인 主體만을 앞세우면서 國際的인 協力을 度外視하는

閉鎖的 r 인르루저 J ( Enclosure ) 를 指向하는 것이었다. 그리기 때

찰에 拉韓의 計劃經濟는 처응부터 잘못된 軌道위에서 출발한 것이

었으며 , 따라서 이로 인하여 誘發된 副作用을 .物理的 抑麗으로 抑

制하면서 開發戰略을 强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

나의 不條理가 또 다른 不條理를 낳는 非理의 연속이 不린避한 것

이었 다.

그리하석 理想과 現寶의 論理가 더욱 더 擴大되면시 cl) 思想과

政治의 優先主義 c27 大規摸 新規建設事業의 重視 (3) 速度戰型의

大衆勞力動員 c4) 獨善的 自己本位 (5) 對南赤化戰略을 위한 군사력

증강 등의 北韓 特有의 經濟運營原理가 나오게 되었다.

첫째 , 思想과 政治의 우선주의 찰

經濟計劃이 黨에 의한 介入으로 途中變更되는 현상이 하나의 常

히로 되어 왔다. 이것은 곧 黨의 절대적 優位에 입각하여 經濟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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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 理 를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다. 즉 計劃經濟의 共通되는 硬 直性

과 非能率性 그리고 沈滯性이라는 矛를을 思想과 政治的인 物 理 的

强制로써 克服하려는 北韓 특유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黨의 恣 憲 的

인 統制와 動員方式은 오히려 計劃經濟의 一定한 최소한의 合理性

마저 破壞하는 결과를 招來하고 말았다.

둘째, 大規模 新規 建設事業의 重視 零

計劃의 不振이 나 失敗를 僞裝하거나 撚回하기 위하석 거창한 rlo

大 展望目標 J를 設定하였고> 父子世襲體制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

석 大記念碑的 建造物 造成事業을 着手하였고, 韓國에 대한 열등의식

을 拂試하고 優位를 誇示하기 위하여 r수도 대건설사업J을 전개하

였다. 이러한 突發的인 사업의 전개로 計劃事業의 議訣은 물른 旣

存旅設의 老朽化와 技術의 落後化는 면키 어려됐다. 특히 非生産的

建設事業의 전차로 인한 生産不振現象은 不足의 經濟( Economy of

Shortage ')를 惡化시켜 物價上昇을 誘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經務全體가 沈滯되었음은 물른 일반대중의 生活水準이 低下되는 貧

困의 惡循環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 速度戰型의 大衆勞力動員 擊

속도전 방식은 5o년대 후반의 r천리마운동 J으로부터 시작하여 8 o

년대의 r 2oo 일戰鬪 J에 이르기까지 강제노동 동원의 手段으로서 定

着되어 왔다. 그러나 大衆勞動을 강제동원하면 할 수록 製品의 崙로

質은 低下되고 物量的 數量만이 중시되어 理品의 高級化나 多樣化

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經濟의 內包的 成長 c 淺汎출출汎s i v e

growth)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外延的 成長( Extensive growth ) 方

法만이 追求되 었고i 더 나아가시 는 大衆들의 勤勞意態喪失 c w o 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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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incentive ) 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自家握着的인 自己矛盾으로 인하여 成長의 原動力마저 滅退되기에 이

르렀다.

넷째 , 獨善的 自己本位
출

r 공장 하나를 세우드라도 우리들의 방식으로 긴설하고, 과학기술

도 우리들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문제도 우리들의 방식으

로 해결한다 J라는 表現에 있어서 r 우리들의 방식 J이란 곧 獨善

的 自己本位를 强調하는 단적인 實例이다. 이러한 獨善的 자기본위

는 思想的 主體, 政治的 自主, 理濟的 自立 그리고 軍事的 自衛라

는 主體思想으로 直結되며 > 특히 主體經濟는 海外資本과 技術에의 最

小依存 , 生産不可한 機械와 原資材에 局限된 輸入 , 最低水準으로의 民

間消費抑制 , 軍寮的 要求 ( Military Reguirement ) 에의 優先的 資添

配分 등으로 特機지워 진다. 그리고 이러한 초體思態른 金發日의 權

力承繼가 絶對的이 라는 r 主體의 血統理論 J 으로 연결됨으로써 經濟

改革과 開放政策에 대한 綠對拒否的 態度를 誘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獨善的 自己本位는 黨의 經對性과 無條件性에 대한 강요된 服

從을 요구하는 手段으로써 , 創意性과 批判力 그리고 改革意志를 鈍

化시키는 根幹이 되고 있다.

다섯째 , 對南赤化戰略을 위 한 軍事力增强
를

北韓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對南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린적이

없으며 , 大衆生活의 議綠을 강요하면서까지 軍事的 優位를 계속 維

持하여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비의 支出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經濟發展의 低調現象은 免할 수 없었다.

특히 北韓은 正統的이 고 理左的인 敎條的 社會主義路線을 圖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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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革命戰爭의 輸出이나 r테러J行爲만을 恣行함으로써 , 社 會 主 義

諸 關의 脫r이데올로기 J와 和解r무드J에 입각한 平和漆存 즉 新

路綠에 도 逆行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好戰的 r이미지 J때문에 Jk

韓 은 스스로가 국제무대에서 孤立을 自招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은 矛曆이 無理를 낳고, 無理가 矛

曆을 낳는 惡循環만을 되풀이 하면서 r强行과 後退 J 라는 混迷의

사슬에서 및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順理와 時流에 逆行하는

政策을 張.行함으로써 스스로 後退하게 되는 自己崩壞의 危機局面을

造成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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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轉換期的 過渡期의 r 디렘마 J

가. 主體經濟의 키現實性

北韓에 있어서의 計劃經濟의 基本經理는 慾求充足 보다는 軍事

力强化를 위한 自給自足體制 ( Autarky ~)의 實現을 目的으로 한 것

이었다. 그것도 中.蘇間의 對立 漏中에서 生存하기 위한 政 治 的 動

機에서의 自主路線의 채택임과 동시에 , 外部의 支援없이 自力으로 建

設하기 위한 經濟的 動機에서의 自力更生路線의 채택이었던 것이다.

換言하면 計劃의 原理를 內向的이며 閉鎖的인 自己保存性에 두고

있었고> 이러한 自己保存性向이 主體思想으로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되 같이 自立的 民族經辨論애 입각한 開發戰略

은 現實的 與件을 無視한 理想的 諒想.을 追求차려는 깃에 不 過 하

였으며 , 이로 인하여 생겨난 北韓特有의 經濟運營誘理는 矛曆과 無

視 또 는 强行과 後退라는 惡循環만을 되를이 시켰으며 , 그리5토 =L

原 理 自體가 順理와 時流에 逆行하는 것이어시 自己崩壞의 危機局

面만을 造成하여 왔다. 이러한 發展의 限界性이 露出된 것은 主 體

經濟의 非現實性으로 인한 缺陷은 물론, 보다 根本的으로는 소련형

經濟C Soviet Type Economies = STEs )가 本質的으로 갖고 있는 결

함에 의한 것이었다. 즉 意思決定權의 過度한 中央集權化, 私有가 認

定되지 않는 r인센티브 J결여와 創意性不在, 지나치게 강요되는 過

重 한 目標量設定, 垂直的 命令體系와 水平的 協力의 결여> 稀少性을

反映하지 못하는 價格과 非現實的 物價體系 , 計劃樹立의 政治性化와

複雜한 行政體系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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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經濟는 이러한 발전의 限界性으로 인하여 對內外的으로 새로

운 問題點에 直面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經濟構造의 再調整과 經

濟管理體制의 現實化 >大衆生活의 向上을 통한 落後된 生 産性의 提

高, 그리고 출種 병목현상 ( Bottleneck )의 解消와 經濟運用 의 伸

縮性提高 등을 위한 改革이 要求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理濟의 活

性化를 위한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不足의 經濟를 謀%하기 위

한 經濟交流를 擴大하고 , 孤立化에서 벗어나 相互利益을 增進하기 위

한 經濟協力의 擴大 등이 要求되고 있다.

改革과 開放에 대한 要求는 韓國의 北方政策推進이나 中騷과 소

련의 새로운 政策路線으로부터 커다란 影響과 刺戟을 받으먼서 더

욱더 增幅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强壓的이고 閉鎖的인 開發

戰略에 대한 認識의 變化가 일히나고 있으_떠 , 이를 바탕으르 하여

現 狀 을 料禮하려는 새로운 氣運이 縮動하고 임.는것 찰다. 고릴지딴

아직까지 改革派의 勢力은 徵産하펴 經濟가 닥다른 危機局面까지 도

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政策轉換은 遲理되고 있다. 그러나 lb

韓 經濟가 계속 惡化되어 가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5 f

策이 强究되지 않으면 안절 轉換期的 過渡期에 直面하고 있는 것

도 사실 이다출 이와같이 北韓이 전관기적 과도기에 처하여 있으면서

도 現 狀 圖 守 를 고집할으로써 燕起되는 沈滯와 混亂이 지속되고 있

다는 사실은 韓國에서 制度改革이나 政策轉換過程에서 意起되 는 混

迷와 蒙流狀態가 成長을 鈍化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좋은 對照를 이

룬다.

北韓의 計劃經濟는 政治가 經濟를 一方的으로 規制하고 있기 때

문에 經濟 그 自體의 自津性이나 合理性은 매우 낮다. 더우기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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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思想體系가 철저하게 圖守되고 있기 때문에 體制修正에 대해서는

極히 外面的이며 > 비록 體制變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獨裁型의

强制的 社會主義體制가 갖는 限界性으로 인하여 그 隔이 좁고 制

限的이며 #體制內的이고 低速한 變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北韓에 있어서 政治的 變革이 없는 經濟的 改革은 期待할

수 없으며 , 經濟的 改革이 없는 對外開效도 期待하기 어렵다. 이렇

게 볼 때 北韓에서의 모든 變革이나 改革은 政治에서부터 始作되

어야 하는데 , 오히려 近間에 進行되고 있는 事態進展은 主體恩想體

制가 더욱 더 蒙圖하게 强化되는 逆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언하

면 政治的 變革이 最後의 r 마지노綠 J ( Maginot Line ) 과 같은 難

攻不落의 牙城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이와같이 改革과 開放을 遲

延시키는 根源은 主禮恩想 强化에 있으며 , 이는 존 時流에 逆行하

는 非現實的인 鹿를인 것이 디..

經濟開發에 있어서의 r스타린 모델 J 은 분래 소련에 誠어서 社

會主義革命을 資本主義國家로부터 의 侵略에 서 保獲하기 위한 動機에

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위한 攻擊手段으로서 채택되었으며 , 最近에 와서는 金日成父子의 세

습체제를 강화하고 正統性을 賦理하기 위한 手段으로 援用되고 있

다.8) 말하자면 金日成父子 세습체제에 의하여 韓半島의 漆産化를 圖

謀하는 것이 北韓當局의 二大存立基盤인 것이다. 그런데 대내적 改

註 8) Oh, Kwan-Chi, " Chuche vs. Economic interdependence : 工 流 -

pact of Soc초alist Economic Reforms on North Korea" , 韓麗業

産圈硏究協議를 주최 第4次 韓 .美 北韓會議 資料集, 198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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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政策은 自律性을 강화시켜 政治的 統制力의 弱化를 招來하게 될

것이며 *對外的 開放政策은 外部世界의 높은 發展相과 生 活相을 公

開 하여 變化에의 衝動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

路線의 變化는 곧 金日成一家 獨裁體制의 自滅을 뜻하는 것이기 때

문에 現狀變化의 必要性이 漸增함에 도 不拘하고 앞으로 상당기 간동

안 政策路線의 變化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한이 改革과 開放을 忌避하거나 遲延시키고 있는 것은 改革과

開放으로부터 오는 經濟的 利益을 評價하지 못해서 가 아니 라 o 經

濟的 成 長을 湯撚시 켜서라도 政治的 團合( Political Integrity )

을 保存하려는 意懲이 더욱 강하며 @ 改車과 開放이 閉鎖社會에

대하여 끼칠 엄청난 衝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 騷 아직까지

對南赤化라는 至上讀標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工業化의 張.行과 軍

備擴充이 危濯漆商o11 이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a 한당극은 經濟發展과 漆權維持라는 兩者擇一的인 關係 에서

後者를 택하고 있다囑

나. 現狀淸破의 不可避性

北 韓 經 濟 는 構造上으로 볼 때 <圖表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

會主義中進國圈에 속해 있다. 越南이나 中國에 비하여 工業化와 都

市化가 크게 進展되 었으며 , 雇術構造나 産業精造面에 있어서도 工業

化의 높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9)

註9) 金達中 .스칼라피 노共編, H第l3章, 中國.北韓 . 베트남 經濟의

比較 料, pp.418 - 419.



<圖表 2 > 北 韓 經 濟 의 位 相

區 分 撚 位 l 北 韓 越 南 l 中 國

M A a % . 6o l9.o 2o.3

農業勞動力 // 1 43 | 71.8 62. 5

工 業 勞 動 力 // 1 30 | 14.3 l6.7

시비 는i // // 1 27 | 13.9 2o. 8

G N p 에서 農 . 工뇌率 l : 3 2 : l l : l

對 外質易依存度 料 j 22.5 2 4 .8 3 o . o

G N p lo 憶 $ 16.2 | 구 268. 3

l 人 當 G N p S | 862 | 152 | 222

1

人 誰 loo 萬名 2o. G 1 61.2 | 1,045U3

兵 力 . looo 名 l ,56o 840. ,. 2 >93o

對 外貿易 c 수입 + 수 출 ) lo 憶 s 3.7 | 2.1 69. 6

資料 : 金達中 . 스칼라피노 業編, "아시아 漆産主義의 持績과 變化 ))

法文社 , 1989. pp. 418 - 4 1 9 .

註 : 統計數値는 最近 資料를 利用하여 l98o年代 中盤에 대한 가

장 신빙할 만한 平均値를 도출하여 作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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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人當 GNp面에시도 looo弗 水準에 이르러 中國이나 越

南을 필씬 앞서핀 있다. 그러나 過參한 兵力의 保有로 軍事費의 負

擔率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으며 > 반면에 對外貿易依存度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社會主義中進關이 란 槪念은 o 一定한 技術水準에 도달하여 基本

的 工産品을 自力으로 生産할 수 있으며 騷 生産擴大에 있어서 勞

動力 보다는 技術의 役割이 重要視되며 騷 製品의 多樣化와 高級

化 를 위하여 國際分業의 必륫性이 높아지고 對外協力이 절실히 要

望되며 z i人當 GNp의 增加로 인하여 懲求水準이 提高되며 @

經工業의 育成과 消費財生産의 增大를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이 要

求되는 經濟發展段階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lo) 北 韓 은

이제 社會主義中進國의 初期段階에 進入하였다. 따라서 主體經濟의 非

理責性 때될딴이 아니라 經濟興件의 變化로 인해서도 政策轉漆의 必

要性이 提起되 고 있다.

經濟小國이라는 特性을 지니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 經濟發展의 二

大制約要因은 바로 過重한 軍事費負擔과 閉鎖的 自給自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統計上의 對比에서도 찰 立證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中進國의 位相을 維持하거나 發展시키기에 많 은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 困誰한 것은 韓國과의 經濟力格差가 나날

이 擴大되어 간다는 것이다.

註io) 小牧輝夫> H 北韓鮮o經濟燎現況 c展望 w > 國土統一院t r 岐路에선

北韓經濟 J , 1988. P .7에서 再引用 를

- 7 5 -



<圖表 3 > 南北韓 主要經濟指標 뇌較 c l988年末 基準 )

區 分 單 位 l 韓 國 l 北 韓 l 韓國/北韓c倍)

人 口 l 誇 名 4.197 | 2,103 2 . o

G N p 1& $ 1,692 | 206 8 . 2

i 人當 G N p j s 4,040 | 980 | 4.1

經濟成長率 l % 12.2 | 3.0

軍 事 費 憶 $ 78. 4 44. 2 l . 8

수 출 // | 607 | 19.9 3o. 5

수 입 // 1 518.1 3l.6 l6.4

貿 易 規 模 // | 1,125.1 5 l . 5 2 l .8

外 債 // | 312.0 52.o 6. o

貿易依存度 l 料 66. 5 25. o

<閣表3 >에극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은 國力의 表象인 GNp면에

서 韓國의 l/8에 不過하며 , 生活水準의 指標인 i人當 GNp에 있

어서도 한국의 l/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産業

構造가 軍需産業을 위시한 重工業이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는 사

실을 幽案한다면 비록 北韓住民의 生活이 生存線上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軍事力面에서는 優位를 占하고 있다는 疇現象이 存在할수

도 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된다.

軍事費가 한국의 57 % 에 不過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他

項目에 隱匿된 것을 勤案한다면 적어도 韓國水準은 維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自力에 의한 軍事力 增强能力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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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南北韓間의 軍事力 隔差는 좁혀질 것이나) 中.蘇에 의한 支援이

美. 日에 의한 支援보다 越等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처럼 軍事

力의 격차는 좁혀지지 못할 것이다 출

總貿易現況面에서 볼 때 輸出은 韓國의 i/3o 이며 輸入은 l/l6

에 不過하면서도, 外債는 輸出總額 l9.9 憶弗보다도 많은 52憶弗에

達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의 外債가 輸出總額의 l/2 에 不過하다는

사실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이와같이 外債償還能力이 不實하기 때

문에 經濟交流와 協力 또한 不實하며 그 결과 貿易收支赤字는 날

로 擴大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年平均 成長率이 한국의 lo

料 前後한 높은 水準에 比하여 3 %라는 아주 낮은 水準이어서 f

南北韓閣의 經濟隔差가 더욱 더 擴大될 것이라는 것은 必至의 旣定

事實인 것이다.

이라같이 北韓.은 主體經濟의 非現實性 * 經濟的 與件의 變化, z 리

고 南北韓間의 經漆隔差의 擴大라는 多元的 要因에 의하여 改革과

開放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는 重經下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不

拘하고 政策轉換을 遲延시키고 있는데 , 이로 인하여 입게될 經濟的

損失은 대단할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經濟的 損朱을 經濟成長의 鈍化라는 經濟的 機會費用 ( Opportun-

ity Cost ')으로 測定한다면 <圖表 4 >에서 보는 바와 같다.ll> 즉

l989 年부터 2ooo 年까지 의 年平均 經濟成長率이 改革을 할 경

우에는 7.2 % 에 달할 것이나 改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절반도안

되는 3料에 不過할 것이다. 즉 年平均 4.2料라는 를청난 經 濟 成

註 11') Oh. Kwan-Chi , " 前揭論文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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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表 4 > 主 體 經 濟 의 費 用

區 分 主 體 經 濟 改 革 經 濟

G N p
年 度 GNP C 100萬料) j成長率c%) (ioo 萬弗 ) 成長率 (料

l 9 8 9 17, 186 3.2 | 22,479 lo.2

l 9 9 o 17,764 | 3.4 24,496 | 9.0

l 9 9 l 18,328 | 3.2 26,676 | 8.9

l 9 9 2 18,901 | 3.1 28,936 | 8.5

l 9 9 3 19,492 | 3.1 31,247 | 8.0

l 9 9 4 20,076 | 3.0 33,575 | 7.4

l 9 9 5 20,679 | 3.0 35,923 | 7.0

l 9 9 6 21,299 | 3.0 38,289 | 6.6

l 9 9 7 21,917 | 2.9 40,707 | 6.3

l 9 9 8 교찰,553 2.9 | 43.183 | 6.1

l 9 9 9 23,184 | 2.8 45,719 | 5.9

2 o o o 23,833 | 2.8 48,319 | 5.7

8 9 - 2 0 0 0 3 . o 7 . 2

< 資料 > oh , Kw출料-Chi, " Chuche vs. Eco汎om초및 工汎출惡rdepend출汎ce :

工諒pact of Soc초출l초濫를Economic Refor料謠 o料North Korea",

1989.8. 第 4 次 韓 .美 北韓會議 資料集에서

長率의 減少라는 機會費用을 支拂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GNp面

에서 본다면 2ooo年의 GNp가 改革을 하였을 경우 483憶弗이 될

것이나, 改革을 안 하였을 경우에는 l/2도 안되는 238憶弗로서 엄

청난 損失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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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外面한채 과연 언제까지 現 狀 維 持

를 지템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오직 現狀打破를 試圖하는 새로운

분위기 조성과 이를 主導하는 改革派의 대두 여하에 달려있다. lb

韓에도 이미 毛澤東과 周恩來 死後인 l97o年代 中盤의 中國과

같은 過渡期的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改革과 開放을 바라는 새 로

운 바람이 일고 있다.

指導階層間에도 現狀을 維持하려는 談條的 强硬路線과 現狀을 U

破하려 는 糧健한 改革路線이 對立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中道的 寬

容主義路線을 追求하려는 階層도 存在하고 있다. 그리고 被支認階層

인 一般住民들도 25 % 정도는 漆에 대한 忠誠을 하나 2 5 % 정

도 는 黨의 政策路線에 대하여 不滿을 表示하며 , 나머지 5o % 정도

는 中道的 立場을 춰하면서도 무엇인가의 變化를 希求하고 있는 것

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小數리 敎條的 强硬階

層o1 多數의 種健的 改革階層을 威經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

지나 雷定的인 不安한 優勢에 不過한 것이다. 왜냐하면 多數의 實

用主義的이고 中道的인 德健派 세력이 時間이 흐를수록 새로운 求

心點을 形成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改革과 開放政策을 推進하게 된다면 短期的으로는 中國에 서 보 는

바와 같은 高度經濟成長과 勤勞者들의 所得上昇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이라는 肯定的 效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中期的으로는 U

職者들의 不正腐敗 , 一般往民들의 資本主義的 病理現象 , 그리고 知識

人들의 民主化要求 등 여러가지 否定的 效果가 誘發될 것이다. 經

濟的으로 所得이 向上되 고 生活水準이 높아지 면 耐久消費財에 대한

慾求增大와 이로인한 輕工業製品의 不足現象이 加速化된다. 이러한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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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的 貧困現象으로 인한 不平不滿은 政治的인 麗力行爲로 분출되며 9

이를 撫摩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資源을 重工業으로부터 輕工業으로

移轉시 켜야 한다. 그리하여 長期的으로는 資源의 再分配가 對南赤化

戰略에 緩談을 意起시키고 現狀維持的 강경파를 後退시키게 됨으 로

써 平和漆存的인 南北韓 協力의 門戶가 開放되 는 肯定的 效果를 또

다시 가져오게 된다.

改革以前에 있어서 는 中央集權的 計劃은 徵視的인 意恩決定 c D e -

ci s i o n- M a k i n g ) 에 관련되 는 것을 巨視的으로 中央集中的 管理 ccen -

를 r a l 초z e d Management)라는 형태로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改革을

斷行한 以後에 있어서는 物價上昇과 失業增大 또는 貿易赤字와 外

債累增 등 對內外的인 巨視的 部門의 생소한 間題에 直面하게 된

다. 따라서 計劃의 焦點은 徵視的인 것으로 부터 료視的인 것으로

蓼行하게 된다.

이러한 諸間經들을 經濟的 自律性이나 合理性의 脚復을 통하여 成

功的으로 잘 克服한다면 또 다른 第2 의 跳濯으로 보다 높은 高

度成長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高度成長이 實現되면 될 수

록 또 다른 副作用이 誘發되리 , 이를 克服하자면 더 幅이 넓고 더

速度가 빠른 改革과 開放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 改革과 開

放이 進行됨에 따라 高度成長과 肯定的 效果 그리고 否定的 效果

와 成長停滯라는 一種의 改革r 사이클 J ( Reform Cycle ) 이 崙在하

게 된 다.

이와같이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 恐流과 r 스태그프레이션 J(Stag-

f l a t i o n ) 등이 必然的으로 出現하여 F 必要惡 J 의 存漆가 되듯

이 改革過程에 있어서는 混亂과 政權崩壤가 必然的인 副産物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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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게 된다. 그리고 景氣變動에 있어서 通貨量과 投資가 觸媒作用

을 하듯이 改革에 있어서는 開放과 政治改革이 그것을 代行하게 된

다. 그리하여 改革r사이클 J이 反復되면서 體制外的 異質變化라는 第

3 段階 改革으로 黎行되어 가는 것이다 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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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政策轉換의 有限性과 段階

가 . 政策轉換의 有限性

北韓은 國家建設 ( Nation-Building ) 過程에서 理念 ( 조 d e o l o -

gy ) 에 忠實한 社會를 건선한 결과 政治的으로는 一黨獨裁의 長期

化나 父子世襲體制의 實現 등으로 比較的 성공한 편이나t 經濟的으

로는 自生的 發展의 蒙動力 喪失과 貧困의 惡循環 등으로 오히려

失敗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經脚的으로는 크게 發展하였으나 政治的

으로는 民主化가 後進狀態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경우와 좋은 대

조를 이룬다. 이러한 經濟的 落後를 克服하기 위하여 有形 無形의 改

革차 開放政策을 試圖하여 왔으나, 이런 모든 조치들이 內的同質變

化의 範晴를 인어나피 異한 消機的인 것들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副作用만을 誘發차게 되었다.

北韓은 아직도 外部世界에서 느끼고 있는 만큼 그렇게 深刻한 經

濟危機意識을 갖고 었지 않으며 , 主體惡濟에 의한 發展의 可能性을

過信하고 었는것 같다. l96o 年枕까지 는 韓國보다 優位에 있었J츠

l97o 年代까지만 하여도 社會主義國家중에서 가장 높은 經濟成長率

을 記錄하였었다. l97o 年代 後半부터 비록 成長速麥가 鈍化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韓國보다 優勢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對南赤化力量

도 充分히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物價가 뇌較的 安定

되어 있고, 비록 養國의 平等化이기는 하나 所得分配가 상대적 으 로

均 - 한 상태에 있다. 더우기 外部世界와의 높은 遮斷壁 때문에 - - -

般住民들의 不平不滿도 적고 物質的 慾求도 그리 크지 않다. 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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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의 장벽 때문에 그 만큼 內部로부터의 政策轉換에 대 한 壓 力

이 적다.l2)

政策諦換이란 대내적인 經濟改革과 대외적인 經濟開放을 뜻하는 것

이 다. 改革政策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市場經濟的 要素를 일부 도

입하여 分權化시키는 作用 또는 物質的 動機c M출출출r초眞l 工汎c출料출초 -

v e s ) 를 賦與하여 個別 經濟主體에 刺戟을 즘으로써 效率性과 生産

性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手段을 를를

구하는 것이다. 開放政策은 自給自足的 閉類經濟를 정제교류와 협력

을 통하여 外部經濟에 대하여 노출시키는 作用 또는 國際分業과 協

力 으 로 不足한 資本과 낮은 技術 그리고 狹小한 市場間題를 克服

함으로써 相互利益을 享有하기 위한 것이다.

第 2 段階改革의 雙壁을 이루는 改革과 開放은 經濟的 合理性을 되

찾기 위한 것이며, 諒과 燎을 分離.시키고 政과 經을 分離시키는 :;i

이떠, 동.시에 r이매을로기 J적이고 政治優先的인 經潑政流리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策轉換에 있어서는 改革이 開放을 誘發

하거나 開放이 改革을 刺戟하는 相互間의 同漆作用과 撚濟改革이 政

治改革을 誘導하고 政治改革이 經濟改革을 促進하는 相互間의 補 完

作用이 있어야 한다.

請理的이고 强制的인 計劃經濟의 限界性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U

延的 成長戰略을 內包的 成長戰略으로 전환시켜 야 하며t 借款型 U

資 導 入 보다는 投資型 經濟協力을 追求해 야 하며t 漆産圈과의 協力

註l27 李泰旭, H 북한의 經漆開放政策과 그 展望w , 國土統一院 主 催

< t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 심포지움 " , 1989.8.

資料集 . pp. 27 -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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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西方世界와의 協力을 强化해 야 한다. 對西方接近을 促進시키

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非好戰的임을 反證해야

하며, 外國人投資를 促進하기 위해서는 改革政策을 통하여 表Q與件

을 造流해야 하며, 經濟改革을 保證하기 위해서는 政治改革이 先行

되어야 한다. 換言하면 開放의 先行要件은 改革이며 經濟改革의 先

行要件은 政治改革이 다. 그러나 北韓은 常例化된 方式 보다는 逆行

的인 方式 즉 政治改革을 忌避한 經濟改革과 改革意志가 缺如된 開

放이라는 方式을 擇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對南赤化의 策動이나 국

제적 r 테러 J의 濾熱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 金日成父子의 偶像的

인 神格化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逆進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출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改革과 開放政策의 先行者인 東歐, 中國

및 소련에 .있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否定的 副作用이 表出하고있

는 것이다. 그리고 찰으로도 民主化나 自由化가 連類的인 力動料肩

에 의하여 順漆的으로 實現필 것이ol, 이로 인하여 結局은 業産政

權이 崩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誰.斷하는 것이다. 바로 이

러한 請要因이 政治的 세습체제와 經濟的 虛弱體質이라는 膽弱性을

갖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는 政策轉換에 대한 恐情症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를會主義國家들은 일반적으로 r 正反合 J의 原則을 充實히 追從하

면서 先行者에 대하석 r이데올로기 J는 물론 政策에 있어서5L 反

對槪念이나 또는 逆行槪念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그 자

체가 後行者로서의 屬性을 대고 出現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그리고 合의 槪念을 選擇함에 있어서 대단히 인색한 性向을띠

고 있는데 , 이것은 自己路線을 圖守하려는 강한 保守性向이나 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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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者의 强辯으로 인한 補價原理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傾向은 北韓에 있어서 더욱 심한것 같다聲

일반적으로 小國經濟가 先進經濟로 移行함에 있어서는 o 天然資

源 또 는 特産物에 기반을 둔 特化 @ 經工業化와 이의 多角的인

發展 騷 重化學工業化와 그 硏究開發事業 찰 電子工業化와 尖端産

業에의 着手 順으로 發展하는 過程을 밟게 된다.l3) 그리고 後進開

途國이 開放化를 추진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o 多國籍企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輸入代替産業을 育成 騷 勞動集約的 産業

에 기반을 둔 輸出主導型 開放化 騷 硏究開發 集約産業을 중심으

로 한 比較優位産業의 特化 또는 海外進出 動 貿易, 投資 및 外

換 등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自由化와 國際化를 追求하는 一定한 過

程을 밟게 된다.l4)

그런데 北韓은 小國經濟로서 後避開途國의 位濯애서 開放的 小國

經濟 ( Small Open Economy ')方式이 아년 閉鎖的 大國經濟 ( large

c l o s e d Economy ')方式을 擇하여 왔다. 換言하면 이러한 모든 段階

的 過程을 外面한 채 重工業優先이라는 發展戰略을 채택하여 왔고 t

開放化過程에 서도 一方通行的인 投資誘致만을 追求하고자 한다. 政策

轉換過程에 있어서 도 改革과 開放 그리고 政治改革과 經濟改革間에

同件作用 과 相補作用이 결여된 一方通行的인 逆理.Q象이 나타나고 있

다. 그것도 對內外的인 壓力에 의하여 마지못해 推進하는 소극적이

고 制限的인 것이면서도, 旣存路線을 더욱더 强化하려는 撚底한 保

註 l3) 李漆旭, <(上揭論文 " , P . 17.

i4) 李泰旭t "上揭論文 " , P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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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性向을 堅持함으로써 , 政策轉換에 있어서의 二重性을 노출시 키 츠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逆行的이 떠 一方通行的인 方法을 擇하고 있고 ; l

리고 소극적 인 추진과 保守性向이 라는 二重性을 보이므로써 ,二重 또

는 三重的인 源泉的 誤謬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政策轉換

에 있어서의 有限性을 갖고 있다.

나. 改革과 開放의 段階化

社會主義諸國 특 히 漆歐의 先行的 改革과 開放政策의 進行段階

를 보면 < 圖表 5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段階를 거치게 된다.

各 段階에서는 改革과 開放 또는 關談과 改革이라는 두개의 政策

o1 --定한 燎要글 두르 倂行的으로 實施되어 핀다. 고리고 第 i 段

讀메 있어서는 經濟改革이 先行的으로 寶施되지만, 黨 2 段階에서는 政

治改革이 必然的으로 뒤 따라야 하며 , 第 3 段階에서는 政治改革이 主

導하여 經濟改葬의 結實을 맺 게 되 는 것이다 출

社會主義의 모든 改革은 위로부터의 改革이라는 特性을 갖고 있

다. 그러기 때문에 執權改革派가 主導하게 되며 , 이들은 反對保守派

나 强硬改革派 등을 牽制하거나 吸收시킬 수 있는 政治的 黨內改

革을 스스로 斷行하지 않으민 안된다. 그러나 第 2段階의 內的異質

變化가 상당정도 進展된 이후에는 밑으로부터의 改革에 대 한 加速

化 要求나 政治的 民主化 促求示威가 분출하게 된다. l 5 )

註 l5) 最近 東歐理 保守派 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衆示威는 곧

밑으로 부터의 改革이터 改革派 國家에서의 政治的改革도

種의 밑으로부터의 改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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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5 > 改革과 開散의 進行段階 ( 先行的東歐의 경우)

m Q l @ 期 進 行 過 程

6o年代 후반 l 經濟沈滯持續 借款導入型開放

第 l 段 階 l . i = > 1
7o 年代 초반 體制 內作 同質變化 貿易赤字와 外債

7o 年代 후반 投資誘致型開 放 體 制 內的異質變化

第 2 段階 ! . l = > 1
8 o 年代 초반 成果不振 政 治體制의 限界

8 o 年代 후반 政治改革 經濟改革

1 1
第 3 段階

U i => l
9 o 率 代 非共産政權 市場社會로義

일반적으로 經濟成長鈍化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經濟的 危

機意識을 느끼고 난 이후에야 비로쇼 經濟改革이 試圖되어 왔다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는 l95o 年代 후반에 進入하면서 禮濟的 ;K

長이 鈍化되는 危機를 經驗하게 되었고, l96o年代 추반부터 經 濟

改革을 着手하였다. 그러나 對症療法的인 改革으로서 는 多元的인 漂

泉的 誤謬를 根本的으로 治據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經濟沈滯는 m

消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內的同質變化에 뒤이어 西方世界의 資本

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한 開放政策이 實行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惜款導入型 開放政策은 任意대로의 活用이 가능하며 동시에 外部世

界와의 遮斷의 壁을 그대로 保崙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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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初步的인 外資導入方式이 輸出增大政策과 聯關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貿易赤字와 外脣의 累增現象만을 招來하게 되었다. 이를

克服하기 위하여 酉方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되 元利金償還

의 負擔이 없는 合作投資나 또는 直接投資라는 보다 積惡的인 經

濟協力方式을 選婦하게 되었다. 政治的 未修交로 인한 政經分離方式

에 의한 接近上의 어려움이나, 經濟體制上의 相異性으로 인한 漆業

運營의 難易性 그리고 經濟與件이나 政策上의 差異로 인한 投資環

境의 未備 등이 山積하고 있었기 때문에 , 投資誘致型 開放政策도 rz.

實效性이 별로 없었다. 이와같이 第 2 段階改革은 投資開放政策으로부

터 始作되었으나 그 成果가 不振하자 有利한 投資糧境을 造成하기

위 한 內的異質變化가 뒤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體制內的 異質變化라는 經濟改革이 外國人投資라는 開st政叢차 더

찰어 本格化긴편서 政治的 改革이 撚然的으로 위 따로게 되있다.

하나의 維體的 體制는 政治, 經濟, 社會라는 세 개의 下部體制가 均

衡的 調和를 이룰 때 圓滿한 발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

하나의 下部體制가 주어진 一定한 限界를 빗어나서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두개의 下部體制도 이와 步調를 마추는 後行的 變革을 하

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經濟面에서의 運營權의 要.權化

나 民間部門의 出現과 보조를 맞추어 政治面에 있어서도 多黨制에

의한 政治運營의 錯.權化나 民主化의 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 과 現時點에 와서는 政治改革이 進行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崩壞되는 危機까지 맞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登場하게 될

非漆産流 新政府는 앞으로 對面方 開放과 協力을 積理化하면서 市

湯社會主義 ( Market Socia초ism ) 라는 收鱗體制로의 變革을 위한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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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訓營 의 體制外的 異質變化를 追求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疇 그러

나 中國은 政治改革의 後遺諒이 두려워 民主化要求를 武力으로 鎭

壓하였 으며 强硬改革派를 肅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 소련은 强硬

保守派와 急進改革派의 相反된 主張의 交叉속에서 점진적 方 法 으 로

經濟改革과 더불어 政治改革을 처음부터 倂行하여 實施하여 왔다.

그러나 中國이나 소련에 있어서도 終局的으로는 스스로 變身하지 않

을 수는 없을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第l次7個年計劃의 失敗로 南北韓 經濟力의 逆轉

現象이 表面化되면서 i97o年代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第l段階의 改

革이 着手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外貸不足과 外債累增 또는 成長

鈍化와 軍事力强化라는 難題를 안은 채 이제는 不完全하나마 第l段

階 改革을 종결츳.고 第2段階 改奪.때 進入하지 않으면 안될 湯面애 놓

여있다. 그리나 그 時期는 히느 누구도 豫測할 수 없으머, 앞 으 로

당출간 카니 상당기간 동안은 第l段階의 內的同質變化를 進行시키

면서 第2段階의 接資誘致型 開放政策의 追求라는 變則的 方法을 擇

하게 될 것이다 .

북한이 改革을 遲延시키고 있고 또 愼重을 기하고 있는 것은이

들이 그 肯定的 效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否定的 效果를 두려

워하는 데에 있다. 더우기 國際社會에서의 弧立을 自招하면서까지 改

革 을 外面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社會主義陣營의 改革과 開放으로

인 한 後遺症 즉 必然的인 副産物에 대하여 너무나 精通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改革과 開放에 아직 成功한 나라는 없

으며,改革과 開放이 間惡를 해결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惡起시켰다고 믿고 있다.l6) 그리고 아직도 革命 l 世代이며

建國 當事者인 金日成이가 强硬保守派와 더불어 執權하고 있다는 ; l

事實이 自主的인 改革動因의 誘發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븍한에

서는 內部로부터 보다는 外部로부터의 壓力이나 刺戟에 의하여 改

革動因이 @Q要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이 改革과 開放를 본격적으로 推進하면서 內的異質變

化를 基本路線으로 採擇하고 있응을 勤案할 때 , 北韓도 결국 은 同

- 路 線 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時點에

대해서는 金日成 死亡의 前과 後라는 두가지 見解가 있다. 그 하

나인 金 日成 流後說은 改革派가 權力鬪爭을 통하여 金正日을 물리

치고 執權하면서 부터 改革이 本梅的으로 着手될 것이라는 見解이며 )

다른 하나인 死前說은 金正際이 金日成을 등에 업고 改革을 斷

行 찰으로써 自恣自身의 確閭한 鱗治基諒출 構榮한다는 見解비다
를

金正日이 政漆轉換을 試圖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이러한 政策轉換은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킬 것이고, 이

러한 生湯의 向上은 金日成과 區別되는 또 다른 統治理念으로서 住

民들의 信任을 獲得할 수 있는 唯 - 한 手段이 되기 떼문이다. 더

나아가서 는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韓國의 北方政策에

對應하는 劃期 的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주

한 和解的 接近을 통하여 資本不足과 勞動不足이 라는 二重的 壓迫

을 가하고 있는 過重한 軍事諒를 相對的으로 緩和시키는 한편 , 政

.m 6 ) John, Merr초工工 , " North Korea's Economy Today : T린e Lim초출

of Juche " , 韓國차産圈硏究協議會 主催 第 4 次 韓 . 美 北韓

會議 資料集, 198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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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保的 漆近을 통하여 오히려 對南赤化에 有利한 분위기를 造成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改革에 있어서는 改革의 氷準, 改革의 幅, 改革의 方向 그리5L 改

革의 速度가 重視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앞으로 豫想되는 改

革의 水準은 旣存體制를 補完하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지

만 運營蒙理의 일부를 修iE하는 정도의 初步的인 內的異質 變化는

있을 것이다. 改革의 幅에 있어서는 生産性 向上과 效率性 提高라

는 供給側面에 局限될 것이나 점차 消費財 生産이나 輕工業 重視라는

需要側面에 대한 分配改善이나 生活水準 向上에도 意懲을 보일 것

이다. 그러나 政治的 또는 社會的 改革을 철저하게 外面할 것으 로

豫想된다. 改革의 方向에 있어서는 中央集權的 管理를 分權化하여 自

濯性을 理壽시켜 나가는 한편, 中央集權的 計劃은 오히적 더욱 강

차해 니.가는 이른바 中國型 計劃商品經濟 ( Planned Commodity E c o n -

omy ) 를 長期約으로 追求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識有疑營을 認

定하거나 市場經濟的 要素를 導入하는, 즉 民間部門에 의한 市場機

能의 活性化와 같은 市場社會主義로의 進展은 期待할 수 없을 것

이다. 改革의 速度는 일반적으로 經濟的 事情이나 國際的 環境이 다

소 좋아지면 鈍化되고* 反對로 與件이 惡化되면 오히려 促進되어 왔

다. 따라서 北韓經濟가 危機局面에 이를 것으로 豫想되는 第3 次 7

個年計劃 末期나 그 이후에 다소 달라질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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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政策轉換의 二重性과 特性

가 . 基本路線의 二元的 分化

북한 내부에는 主體思想과 對外協力 > 重工業優流과 輕工業 를過 重 한

軍事費와 經濟發展 t 集中化와 分權化 등 四大基本路線에 대한 理 念

的 保守派 ( ideological conservatives ) 와 實用主義的 接近派

( Pragmatic approaches ) 間에 贊反의 論爭으로 새로운 緊張이 U

성되고 있다.l7)

主體思想은 獨自路線을 堅掠하기 위한 정치적 요건 ( p o l i 출초 c a l

Requirement ) 즉 理念的 體系로써 엄 한 의미에서는 自給自 足

的 때쇄경제를 뜻하는 깃으료써 경제발전에 障碍要團이 되는 것이

다. 主體經濟는 不足? 失敗 그리고 r보는네크 J ( Bottleneck ) 라는

逆理下에서 形成되었고? 自力에 의한 克服 즉 勤勞意慾과 創意方의

鼓吹를 主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巨視的이며 동시에 徵視的인

兩面性을 갖고 있다. 또는 經濟自立面에서는 閉鑛的이며 經濟力强化

面에시는 對外開放的이라는 二元性도 갖고 . 있다
출

그리하여 自力更生의 原則이 그 槪念에 있어서 修正이 가하여

지고 있다. 즉 主體經濟는 閉鎖經濟를 追求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

的 支配와 諒屬을 反對하는 것이며 ? 國際的인 協力을 否認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라고 伸縮性었는 해석을 하고 있

다.

註 17) John, Merri초초 ? H 上揭論文 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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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 수정에 따라 l98o年代에 와서는 輸出擴大策을 마련

하거나 對外協力對象을 社찰主義國家에서 開途國으로, 그리고 또 다

시 友燎的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擴大시켜 왔다. 또는 合營法을 制定

하고 合營工業部를 新設하여 外國人投資를 관리하거나 觀光總局을 신

설하고 관광객유치를 통한 外賃獲得에 관심을 높여 왔다. 그러나

外面的으로는 對外開放으로의 方向轉換을 斷行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아직도 대외협력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內面的으로는 더

욱더 폐쇄성을 강화해 가는 表裏不同의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重工業優流政策을 自로的 경제개발의 추구와 自衛的 군수산업의 육

성이라는 두가지 動機에서 不可避하게 채택된 것이었다. 따라서 重

工業과 輕工業間의 論爭은 經濟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恒常 國際的

周邊環境이나 國內政沿的 要件에 의하여 存在되어 왔다. 그러기 때

문에 重工業 .優先政策이 長期間 지속되지 않를 수 없었다. 그 결과

國民經濟의 驗行性은 深化되 었고? 國民의 勤勞意慾은 襤下되었으며 r

發展의 原動도 減退되었다.

새로운 活力素를 注入하기 위해서는 理念的 動機 ( ideologic즈초

motivation ) 보다는 物質的 動機 ( Material motivation )라는 有

形的 補償 ( Tangible Rewards ) 이 要求되었으며 t 이로 인하여 輕工

業을 育成하고 소비재를 생산하여 를라 맨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를

이러한 無言의 要求에 副應하여 새로운 地方豫算制度를 채택하여

소비재 생산의 促進을 試圖하는 한편> 第2次 7個年計劃에서는 重工業

優流政策을 稀釋시키는 決定을 하였으며 , 그 이후에도 機會있을때 마

다 輕工業 育成과 소비재 증산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어 왔다囑 J.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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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소비재 생산은 踏燎狀態에 머물렀으며 生活水經은 오히

려 惡化되었다. 이것은 政策의 失敗이거나 經濟가 危機局齋으로 進

入하고 있다는 하나의 徵候이며 t 또한 이러한 모든 强調가 單純한

口頭禪에 블과한 것이며 r 헝가리 J에서와 같은 소비자사회 ( c o n -

s u m e r Society ) 를 위한 어데한 努力도 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

인 反證인 것 이 다.

그러나 금년초에 黨現論誌인 "근로자 M에시 북한경제는 벌써 資

本蓄積만을 追求할 段階를 지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소비재 생산을 증

진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經濟的 論爭은 한

次元 높은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서

히 輕工業 重視 見解가 상대적인 優勢傾向을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북한은 對南 赤化統一에 대하여 過度한 執念을 가져왔기 때문에

政策의 最優先 課遷를 항상 對南 軍事力의 優位를 維持하는데체 투어

왔다. 그리고 軍索費 출擔의 加燕性이 漂刻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

은 l97o 年代 후반 韓國의 重化學工業化가 進行되면서 南北韓間의

經濟力 隔差가 擴大되고 한국의 防衛産業 育成이 강화되면서 부터였다
를

이때부터 諦小資源을 더 많이 군사부문에 擴大配分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資本과 勞動의 不足이라는 二重苦 現象이 經濟靈展

을 鈍化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비 부담 증가와 經濟發展 鈍化라

는 惡循環 過程은 앞으로 漆北間의 經濟力.. 差가 擴大되면 f수록

더욱 擴大深化될 것이다 雌

최근 북한 내부에는 군사력 증강 優流主義에서 經濟發展 우견주의 f .

의 方向漆圖를 主張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 이러한 ,襤考方式의

전환은 重工業 優先政策에서 輕工業 重視 政策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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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再平價 問題가 대두되

는 것은 美.蘇間의 軍備縮小會談의 성공적 진행과 中'蘇間의 和

解的 正常脚係의 再開 그리고 韓國의 北方政策과도 直接 또는 f@

接으로 關聯이 있다출

북한은 지금까지 經濟發展을 희생시켜 가면서 過大한 軍事化 (over

m i l 초출즈r초 z e d )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를 支據하기

어려운 局面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블 때? 북한이 驗韓美軍의 撤

收를 진정 원하는가 라는 疑問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들은 겉과 속 , 즉 입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意圖가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이 撤收를 主張하는 것은 南北間의 군사력균형에서 美軍의 철

수는 북한의 壓倒的 優勢를 가져 로므로써 漆力南侵의 가능성 이 ; L

만 출 더 審易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美琴의 撤收를

頭치 .않는다는 說도 있다. 그것은 驗韓美軍의 存在가 .主體思想의 基

調가 되며, 內部的 統合이나 統制의 手段으로 活用된다는 것 이다.

두 見 解 를 綜合해 볼 때 美軍이 撤收하게 되면 좋든 많든간에

武力南侵을 斷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能力은 점차 상대적 으 로

弱化되어 가고 있으며 , 만약 南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內部的

統制手段의 弱化로 理念의 混亂이 意起될 것이다. 따라서 종전까지

는 철저한 革命的 原則( Revolutionary Principle )에 입각하여 贊

成 論이 優勢하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反對論이 强勢인것 같

다.

이와같이 북찬은 겉으로는 軍事力 競爭을 늦추는 듯한 인상을 풍

기면서도 소련으로부터 最新 武器를 導入하거나 더 나아가서 는 核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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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 製造能力까지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赤化統- 野慾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복한으로 하여금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고 改革과 開放政策을 實

施하면서 南北協商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하는 唯一한 方法은 오

직 한국이 經燎力뿐만이 아니라 軍事力에 있어서도 絶對優位를 種

保하는것 뿐이다.

일반적으로 初期의 革命的 過程 ( Revolutionary Procedure ) 에

있어서는 大衆의 革命的 熱情을 動員하는 方法 즉 集中化하고 統

制하는 方法으로 경제발전을 促進시킬 수 있으나t 經濟가 發展하고

構造가 複雜해지 먼서 점차 後期의 保守的 過程 ( Conservative

P r o c e d u r e )으로 進入하게 되면 自律性을 賦與하는 繫.權化의 方法

이 채택되친에 이른다
聲

이리관 慣例에 따라 북한에서도 微視的 企業經營에 있어서는 制

限된 自律化가 許容되었고, 巨麗的 撚濟計劃에 있어서는 全般的인

計劃과 技術指導, 그리고 戰略的 重要部門에 데해서는 中央의 集中

統制가 오히려 强化되었으며 其他部門에 대한 기업감독이나 割當目

標達成의 責任을 地方當局에 移讓하는 分權化도 이루어졌다. 經濟的

5.權化가 政沿的 分權化라는 民主化現象을 隨伴하게 되는 것도 일

반적인 傾向이나> 북한은 反對로 黨의 統制를 더욱 强化하고 있다
燎

그리하여 經濟的 現實과 政治的 意圖間에 不協和音이 造成되고> 이

러 한 갈등과 마찰은 政沿的 優勢에 의하석 改革政策을 지연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換言하면 經濟的 湯.權化와 政治的 集中化

間의 薦讓과 緊張은 즘처럼 解消되기 어려운 것이며 , 이러한 未決

狀態가 長期化되면 될수즉 또 다른 새로운 難題들이 表出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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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다.

나. 改革과 開放의 特性

북한이 앞으로 당분간 아니 상당기간 동안 .採擇할 政策路線은 改

革 에 있어서는 第 l 段階의 內的同質變化를 진행시키면서 > 開放에 있

어서는 第 2 段隱의 投資誘致型의 統制된 選別的 개방을 추진하 는

變則的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政

治優流型 開要戰略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시 도 環政權이 안전하게 지

탱 유지되 는 限度內에서의 改革을 단행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아직까지s 自力更生의 原則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外國과의

避斷의 障壁을 유지할 수 있는 限度內에서의 理放을 許容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開放政策 路綠른 外理鐘得에 總力을 기우리는

쪽으로 編向필 것이며> 그것출 곧 元料金 償還의 출擔인 誰는 外國

人 投資誘致와 손쉽게 外貨를 획득할 수 있는 觀光客 誘避라는 두가

지 支柱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需要 보다
社 會 主 義 經濟開發戰略의 特性은 총체적 供給이 총체적

絶 對的으로 不足한 不均衛狀態에시 출발하는 것이며 >需要의 均衡狀

態를 誘導하면서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공급측을 計劃的인 政

策的 增加變數로 하고> 수요측을 强制的인 生存線上의 抑制變數로

하는 것이다. 經濟發展이 進行될수록 계획의 복잡성이나 r 인센티브J

의 缺如로 인하여 成長이 鏡化되면서 공급측에서 먼저 第 l 次的

矛盾이 발생하게 된다. 成長의 鈍化를 克服하기 위 하여 勞動의 强

要 는 더욱 가혹하게 되고 消費抑制 또한 더욱 强化된다. 이로 인

하여 이번에는 長期化되어 가는 自由抑壓과 生潑궁핍화의 限界性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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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수요측에서 第 2次的 矛盾이 발생하게 된다聲 l 8 )

供給側의 第 l 次的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것이 第 l段階의 內的

同質變化이며 > 需要側의 第 2次的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것이 第 2

段階의 內的異質變化이다. 오늘날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공급측 모순

과 수요측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改華파 麗放이 進行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아직도 공급측 모순만을 해결하려 는

第 l段階改革에 머물러 있다. 물른 이들도 第2段階改革에 대한 必

要性과 當爲性을 認識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行動으로의 移行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知覺( perception ) 은 하고 있

으면서도 行動 ( behavior )으로의 表出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第 l段階인 內的同質變化는 計劃의 效率性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計劃機構나 政治部署를 改編調整하면시 또는 撚種規制의 情을 축소

시키면려 計刻樹立의 단순차를 트모차는. 것이다. 즉 經漆管理의 分

權化를 圖讓하는 垣視的인 改革을 主로 하고, 企業次元의 徵視的인

改革을 從으로 한다. 말하자면 企業運營의 效率性을 높이고 근로자

들의 意慾을 부추기기 위한 自律性을 賦與하거나 各種 物質的 誘

因을 提供하는 등의 조치는 부수적인 것이다. 第 2段階인 內的異質

變化는 輕工業을 育成하고 소비재생산을 장려하여 生活水準의 向上

을 도모하면서 巨視的으로 計劃統制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

이다. 즉 公共部門 ( public sector ) 을 축소하고 民間部門 ( priv-

a t e s e c t o r ) 을 許容하면서 市場機構를 導入한다. 그리고 徵視的으

로는 企業의 自律性을 擴大하여 自主管理制度를 定着시키면서 競爭

註 l8) 辛昇哲 , H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 w 上同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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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原理와 利潤의 槪念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해 른 改革은 計刻方法의 政 善 과 企業에

대한 自律性 賦與라는 두 부분으로 大別할 수 있다.

計피方法의 改善에 있어시 는 (i)地方經濟機關의 役割을 강조하는 分

權化를 실시하기 위하여 道.經濟指導委員會를 설치하였으며 (2) 企業

水準에서 工業團地 ( industrial complex )를 建立하여 企業運營에

서의 分權化를 擴大시키 고 있다. 企業에 대한 自律性 賦與에 있어서

는 (i) 企業의 效率性을 增進하기 위하여 獨立採算制 ( In d ep e nd e n t

ac c o u n t i n g s y s t e m ) 를 導入하였고 (2) 個人의 근로의 욕을 ? 高

U1U171 위하여 能率賃金制度 등 각종 物質的 誘因制度 ( Ma출출r초출l

초린c출汎를초ve system ) 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改革政策은 다른 社會료義國家의 改革政策과 다른

몇가지 特性을 갖 고 있다. 이러한 改革政策이 基本的인 理發戰略을

修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러 識化하면서 倂行하여 實施되어 왔다.

그 리고 改革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一回用으로 단편

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改革

에도 不拘하고 아직도 農業에 있어서는 r청산리사업체계 J가, 그리

고 工業에 있어서는 r대안사업체계 J가 압도적으로 支配的인 位 置

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內部的 改革이 극히 部

5 . 的 으 로 施行되었고 그것도 하나의 示範的 事業르로 展開된 아주

소극적인 것이없기 때문이다.

反面에 對外的 開放에 있어서는 다소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

는데 > 合營法 .및 合營工業部를 設置하여 外國人 投資를 장려하고 , 觀

光 總局을 설치하여 觀光客 誘致運動을 展開하는 것이 그 좋은 實 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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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북한은 貿易政策의 基調를 r 流綠入 . 後輪出 J이라는 自立經濟路線

에 두어 왔다.l9) 그리고 대외힙력관계도 주로 中國이나 소련 등

社會主義陣營의 국가만을 상데츠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閉鎖的

體制가 .限界點에 이르자 l97o 年代 初期에는 은 하게 對外貿易과

借款에 의한 r 플랜트 J 導入의 擴大를 試圖하면서 對外開放的인 協

力을 推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石油波動의 餘波로 l 次産品의 交易

條件이 惡化되는 不運이 겹처 外價출擔만 畢積된 채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출

7o 年代 後期에 는 交易擴大策으로서 社會主義陣營의 領域을 벗어

나서 陣途國이 나 西方先進工諒國과의 交易多邊化를 公理的으로 强調

하게 피었다. 그러나 북한의 好戰性이나 理左路經 로는 體制上의 異

質感이나 査易可能品目의 制隔性. 등으.로 력시 벌다른 成果가 없었

다.

그 결과 l97o年枕의 貿易과 借款에 의한 은 하거나 또는 公

開的인 對外開放이라는 第l蘇은 내리게 되었고, i98o年代에는 貿

易과 投資에 의한 公開的이고 .公式的인 對外開放이라는 第2幕이

오르게 되었다.

l984 年 l 月 最高人民會議 第7期3次會議에서 향후 5 年 내지 6

年內에 社會主義國家와의 交曆을 lo 倍로 增大하고 外交關係가 없

는 西方과의 交易까지도 擴大하겠다고 公式的으로 강조하게 되었 다.

註 l9) 林陽澤 , " 南北韓産業 및 技術認力의 撚進方案에 관 한 硏究
f ?

韓國經濟硏究院 , 1989.4. pp. 16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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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984年 9月에는 合營法을 制定하였고 85年에는 合營法施行

細則* 合營會社 所得稅法 및 同細則 , 그리고 外國人 所得稅法 및 同

細則 등을 制定 公布함으로써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誘致하려 는

法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제3차7개년계획 c l 9 8 7 ~

93 ) 에 있어서는 期間中에 對外貿易規模를 3.2 倍로 증가시켜 年

間 loo 억불 水準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目標를 設定하였다. 그리-77

l 9 8 8 年l2月에는 合營工業部를 新設하여 外國人投資 專擔機構까지

마련하였다. 할하자면 貿易政策의 基調가 r 先輸出 .後輸入 J이라는 輸

出重視政策으로 方向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 對外協力에 있어시도 情

款 보다는 投資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출

그러나 8o年代의 第2幕인 貿易과 投資에 의한 對外開放도 별

성차를 거두지 틀하고 있다. 그것은 單純히 合營法의 內容 7 自

體가 갖고 있는 意味보라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政策路線의 特性

패 문 인 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實施해은 理效政策은 를을 9 간열

고 눈앞에 實利만을 취하려는 것곡었다. 그것도 대문 하나를 점점

넓게 열어 안밖으로 찰레가 이루어지면서 여러가지가 뒤쉬이는 것

이 아니라 몇개의 들창문만을 약간씩 열고 똑같은 것만을 여기저

기 를으초 날아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밖으로 나가 보

는 식구는 거의 없고 資本과 技術 두가지만 들어오게 하되 여 기

에 결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멋대로 섞이지 못하게 철

저 하게 統制하되 可及的 思想汚漆을 最小化하는 方式의 개방이었다.2o)

註2o)이희상, .M북한꼭 경제개방 노력과 전망w , 國土統一院 主催 국

제심포지움 자료집 , 198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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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消極的이고 燎制的인 誇放政策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북한만이 갖고 있는 特殊한 濯境에 있다. 社會主義國家에 있

어서는 指導者의 交찹와 더블어 改革과 緊放政策이 추진되어 왔다출

새로운 지도#는 自身의 r 이미지 J 를 刷新시키고 새로운 統治基盤

을 構築하기 위하여 淺策路線의 變更는 試圖하게 되고, 이를 强力

히 추진하기 위하여 前任者에 대한 批判이나 格T運動을 展開하c?j

전임자를 追從하던 勢力들을 숙청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金

日成이 生存해 있고 그 漆經者인 金正日에 의하여 政策轉換이 着

手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새로출 政策路經이 아닌 旣출의 政策路

線下에시 變化를 企圖하여야 하는 상당한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

게 되어 있다.

8o 주代의 理放政策은 合營法 以後의 外國.c投資 實績과 對外交易

規撚 등으로 評價할 수 있라. l989주 3 .린까지의 外國人投資 實續은

그 期待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편이었다. 成事된 投資件數는 a .

두 26件에 不過하였으며 , 그나마 朝總聯系와 中國 및 소련이 大部

5.이었고 酉方世界는 불란서의 단 l件이었다. 投資의 重點分野로서

는 工業f 運輸, 建設> 科學技術 및 觀光事業 등을 대상으로 하

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소규모 r 서비스 J업종에만 편중된 投資였었

다.

交易의 多邊化와 擴大政策에 力點을 두어 왔음에 도 不拘하고 國

民總生産 對比 交易規模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 西方과의 교역규

모 는 오히려 상대적인 減少傾向마저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l

次産品의 靜出과 2次産品의 輸入이라는 垂直的 貿易構造에도 별다

른 向上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 輸入의 增加率이 輸出의 增加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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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앞서므로써 貿易收支는 계속 惡化되고 있다출

그리하여 북한은 모든 手段과 方法을 다 動員하여 必理的으로

外貸獲得에 血限이 되고 있다. 또한 韓國의 成功的인 올림적開催에

대 응이라도 하듯 평양축전을 開催하여 수십억달러의 外貨를 浪費하

고 萬餘名의 外國人을 불러 들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한의 恥部

만을 드러냈으며 >外部世界의 높은 發展相과 自由로운 行動에 대 한

價憬心만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觀光客數도 줄어

들었고> 思想汚染에 대한 새로운 鬪爭運動까지도 展開되고 있다.

이와같이 i98o 年代의 貿易과 投資에 의한 公誤的이 JL 公式的 인

第2幕의 對外開放도 退場하게 되었으며 , l99o年代의 第3 幕인 對

外開放은 投資와 觀光이 主流를 이루게 될 것이나 南北韓間의 經

濟 協 力 도 커다란 支流로서 登場하게 절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턴. 東西間 協力의 本質과 段階

가. 協力의 本質과 視角差

資本主義國家에 서는 經濟가 發展하면서 過剩生産과 過小消費의 不

均衝으로 인한 矛盾이 經濟恐流으로 表出되었다. 그리고 過小市場? 資

源不足 및 高賃金이라는 難題를 克服하기 위하여 그 突破口 를 海

外에서 찾으려 했다. 마찬가지로 社會主義國家에서도 經濟가 一定한

段階까지 發展하면 過小生産과 過小消費라는 矛盾이 長期停滯現象으

로 表出된다. 그리고 資本不足, 技術落後 및 經營未熟의 難題를 克

服하기 위한 突破口를 역시 梅外에서 찾는다. 환언하면 資本主義社

會는 利潤의 極大化를 實現하기 위하여 最適生産體制를 擇하며 , 이

는 規模經濟 (Economies o f scale ) 의 實現을 통하여 企業의 大型化

를 가져온다. 그 결과 豊鏡속의 貧困이라는 過剩 ( Surplns ) 의 矛

盾을 招來한다. 社會主義社會는 最大生産을 實現하기 위하여 最大의

强制動員體制가 採擇되며 t 이는 勤勞大衆들의 動機와 誘因을 減退시

키는 原因치 되어 賞困의 惡循環이라는 過小 ( Shortage ) 의 矛盾

을 意起시 킨 다.

資本主義社會는 初期에 는 過剩生産과 資源不足이 라는 供給側의 矛

盾을 克服하기 위하석 植民地를 획득하고 이들을 收奪한다. 그러나

後期에 는 有效需要不足과 高賃金이 라는 需要側의 矛盾을 克服하기 위

하여 生産設備를 移轉시키는 海外投資를 하고 여기에서 生産된 製

品을 逆輸入하는 形式을 取하게 된다. 즉 對內的 矛盾을 海外로

進出하는, 말하자면 남에게 주는 投資를 통하여 克服하여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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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反하여 社會主義社會는 自力更生과 閉鎖社會로 인한 過小生産이

라는 供給側矛盾이 나 또는 過小消費라는 需要側矛盾을 모두 資本과

技術 그리고 經營術의 導入으로 克服하려 한다. 換言하면 東西協力

의 本質은 過剩과 過小를 連結하는 補完關係를 통하여 相互間의 矛

盾을 最小化하자는 것이며 > 資本主義 쪽이 주는 立場이 Jl 社會主義

쪽이 받는 立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2 l )

그러나 經濟協力에 對해서는 상당한 視角의 差異를 보이고 있다를

資本主義側은 徵視的 民間企業次元의 利潤追求가 主目的이지만 , 社會

主 義 側 은 巨視的 政府次元에 서의 經濟發展이 主目的이 된다. 따라서

社會主義쪽은 對西方 開放政策을 當事者의 共同利益보다는 巨視的 政

治次元에시의 經濟開發手段으로서 擇하고 있다. 그러므로 貿易 보다

는 惜款을, 借款 보다는 投資를 > 合作投資 린디.는 直接投資를 希 求

하면시 경제적 從屬化나 隸屬化를 警戒한다. 資本主義 쪽은 對共産

圈 經務進出政策을 토視的 經濟次元에 서의 市場擴大手段으로서 擇하

고 있다. 그러므로 直接投資 보다는 合作投資를t 投資 보다는 借款

을 惜款 보다는 質易을 選好하면서 經濟的 依存關係의 從屬化를

企圖하게 된다準

이러한 視角差로 인하여 對共産圈 投資에 대해서도 當事者間에 곡于

당한 見解差가 存在하게 된다. 投資國은 市場擴大* 資源獲得 , 廉價勞

動 利 用 및 利潤追求 등을 期待하고 있으나 ,被投資國은 資本取得,技

註2l) 辛昇哲 > M東西間 體制收斂化와 經濟交流 및 協力誇 中蘇硏究

漢陽大學校 , 1985.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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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習得, 經營術利用 및 輸出增大 등을 期待하고 있다.22) <도표 6 >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反對槪念의 體制的인 視角差나

見解差로 인하여 東西間의 交流와 協力은 相互補完性을 갖고 있으

면서도 많은 摩擦과 葛麗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東西間의 交流

와 協力에는 몇가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가장 重要한 첫번째 前提條件은 體制上의 反對槪念의 解消이 다출

다시 말하면 體制改革을 통한 收斂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經濟政策

이나 運營原理의 類似性이 存在해야만 相互間의 交流를 통한 共存

關係가 成立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收斂化 現象은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後行者인 社會主義體制가 流行者인 資本主義體制의 要素를

導入하기 시작함으로써 浮上되기에 이르렸다.

두빈제 諒提條件은 서로가 交流와 協力을 차고자 하는 意向의 與

否이다. 서로가 信賴하친 依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造成되어야 한

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設對關係가 解消되어야 한다. 말하자

면 脫r이데오로기 J現象과 더블어 軍備縮小를 통한 和解r무드J 가

造成됨으로써 共存共榮이 可能하게 되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與件

도 소련의 r 브레즈네프 닥트린 J ( Breznev Doctrine )의 緩和와 軍

縮協商의 順調로운 進行 그리고 新思考 ( New thinking ) 外交路經

에 .따른 開放政策 등으로 크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세번째 要件은 相互間에 補完關係가 成立됨으로써 授受 ( G i v e &

註22) 劉承民? H亞太地域 經誇共同體 구현을 위한 韓 . B .中國의

位相과 役割w>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최 학술세미나, 1988.

1 0 . P .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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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 東西間 協力의 本質과 視角差

區 5. l西方世界 (資本主義陣營 ) 東方世界 ( 社會主義陣營 )

利潤極大化를 위한 最適生 最大生産을 위한 最大强制

運營實態 産規模 經濟實現을 통한 動員.. r인센터브J 不在와

q ; L 大型化 動機상실

結果 +
c矛盾 )

過剩生産 >過小消費피恐流 過小生産 >過小消費피停滯

풍요속의 빈곤(過剩의 빈곤의 악순환 (不足의

海外에의 突破 (投資進出 海外에 의 突破口c投資受容

協力實相 ll設備移轉=주는 立場 技術과 資本導入=받는

과
\ +

그 手段 徵視的 民間企業次元의 利 료視的 政府次元의 經濟開

潤追求 投資(漆接피崙作 ) 讓. 貿易-借款피投資 (合作

c協力의本質)l -借款피賀易 (撚濟的 t 理補 f直 營 )

的 依存性 심촤) (경제적 예속과 종속적 경계)

國 .國
同床異夢

의 트 Q . 트프프고
視角로

- . . .

c 投資期

待效果 ) E z 7 Q 트 z z Q

트 ‥ . 國

take ) 關係가 이루어질 수 있 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西方世界

는 供給過剩과 需要不足의 矛盾을 갖고 東方世界는 供給不雇 과 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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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過剩의 矛盾을 갖고 있다. 中國과 소련은 地大 .人多 .物博이라는

經濟大國으로서 資源과 市場을 갖고 있고> 美國과 日本은 高度産業

社會로부터 第3 次産業社會로 移行되 어 가는 經濟富國으로서 資本과

技術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經濟構造面이나 發展段階面에서 볼 때

垂直分業體系는 물론 水平分業關係도 形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

되어 있다
출

네번째 要件은 資本主義쪽이 주는 位置에 있기 때문에 經濟力面

에서 크게 앞극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웨냐하먼 社會主義와의 交

流와 協力에 있어서는 그들의 經濟發展을 支援해.줌으로써 生 活 水 準

의 向上을 통한 共産圈 社會主義理念의 稀釋을 促進시키고자 하는

底意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측 經濟的 優位의 立場에 서 먼저 주고

나좋에 받을 수 있는 餘裕글 가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短

漸的이 고 可視的인 經燎的 損失출 長類的이 고 不可視的인 政治的

利益으로 補償받을 수 있을 때까지 甘受할 수 있는 未來指向的 投

資를 忍耐性있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餘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東西間의 交流와 協力은 國交가 없는 狀態에서 政經分離下에 推

進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 더우기 國交가 있다하더라도 不便한 關

係下에서 和解를 促求할 目的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

라서 上述한 諸要.件을 具備하였다 하더라도 一定한 段階的 過程을

밟아야만 順調롭게 進行될 수 있는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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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協力의 段階와 形態

東西間 協力의 類型은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그 하나는 異民

族異體制間의 協力이 며, 다른 하나는 同民族異體制間의 協力이 다. 前

者에 있어시는 西方世界側을 @ 美國과 騷本, 價 西歐, @ 新興工

業國과 開發途上國을 한 쪽으로 하고 東方世界側을 @ 소련과 cp

國,價 東隊> @ .기타 群小共産圈을 다른 쪽으로 하는 相互間의 組

合 的 結合關係에 의하여 여러가지 r모텔 J이 形成될 수 있다. =L

중에서 西方世界가 社會主義에 進出하는 代表的 r케이스 J는 東隊

型 과 中國型이다.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는 獨逸型과 中國型 그리고

韓國型을 들 수 있으나> 韓國型은 아직 形成되지도 못하고 있다龜

東歐型은 소간의 赤色帝國主義下에 政治| 經濟 및 軍事的으로 완

전히 隸屬되어 있는 束商를 그 리사슬에서 를어주기 위한 것이었

다. 換言하면 撚漆避展를 支接해중으로써 l次的으로 經濟的 從屬性

을 離脫시켜 政治的 自主性을 回復시키기 위한 政治的 目的이 主

가 되었다. 그 결과 東歐諸國은 오늘날 經濟的으로 소련에 대한 資

源 과 原資材에의 隸屬性과 西方에 대한 資本과 技術에의 隸屬性이

라는 二重的 從麗關係로 分離되었으며 ? 政治的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自決權을 認定받게 되었다.23)

東歐國家들은 改革派 國家群과 保守派 國家群으로 二分化되 고 있J츠? 前

者 는 소련의 默認下에 또는 종용하에 改革과 開放政策을 獨自的으

註 23) 辛昇哲 , .M開放政策面에서 본 蘇聯의 東歐政策 w ,한국공산권연

구협의회 연구논총 第 7 m ,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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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斷行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遠心作用에 의하여 分離되면서 西歐

로의 求心作用으로 進接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도 內

部的으로 밑으로부터의 改革要求로 인하여 改革의 바람이 불어닥치

고 있다. 이와같이 東歐圈內에는 民族主義의 高婦과 r 막스 . 레닌 J

主義의 退色 그리고 經濟的인 對酉方開放과 政治的인 民主化의 熱

風이 불어닥쳐 소련의 衛星國誘制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톨

中國型은 中 . 소間의 讓權鬪爭關係에서 弱者인 中國을 支援함으로

써 勢力均衡關係를 形成하자는 것이었다. 中國을 經濟的으로 支援하

여 經濟力을 强化시킴 으로써 政治的으로는 對蘇奪制力을 强化하는 한

편 ? 經濟的으로는 방대한 市場과 資源에의 接近을 企圖하는 二重目

的을 가진 接近이었다. 그 결과 中國은 오늘날 社會主義陣營內에서

의 疏革과 開放政策의 流頭走者가 피었으며 > 東北亞에 서의 地政學的

인 현의 求心點으로서 地域姿定간.의 가장 큰 變數로 浮上되었다 聲

뿐만 아니라 全 海岸都市의 開放으로 黃海經濟圈을 構想하면서 , 東北

3 省이 位置한 舊滿洲地域을 亞太經濟漆力圈의 中心部로 開發하여

2l 世紀의 太를洋時代에 있어서 그 主役을 擔當하고자 한다. 2 4 )

同民族異體制間의 協力 r모텔 J 인 中國型은 두 개의 中國을 是認하

면서 l 國 2體制의 統合을 前提로 하는 中國主導型의 相補的 協力

型이다. 中國과 대만간에는 현재 第 3 國 특히 홍콩을 경유하는 間

接貿易이 大部分을 차지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直接交易의 뇌重이 3 .

게 增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왜냐하면 中國側의 3 通政策 또

註 24) 辛昇哲t H 太平洋時代와 黃海經濟協力圈 構想 M > 經濟硏究, 漢陽

大學校 , 1988, pp. 1 2 7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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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統一戰略 次元의 直接交易政策이 대만측의 3不政策 또 는 安保次

元의 間接交易政策을 麗倒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9 97 年의 홍콩

반환이 나 中國의 華人系 經濟協力圈 構想이 直接交易을 不可避하게 만

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中國으로부터 石炭이나 綿花 등 工業과 農業의 主要 原

資材를 輸入하고> 機械> 電矛製品 ,濕輸裝備 및 각종 工産品을 輸 出

하는 相補的 貿易去來를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投資를 통한

經濟協力의 比重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패냐하면

대만내의 企業環境은 勞使紛料나 高賃金 등으로 惡化되 고 있으며

中 國 은 대만인의 自由로운 本土往來와 人的交流을 許容하며 대만 企

業人들의 本土에의 投資를 奬勵하고 있기 때문이다

獨逸型은 위대한 독일을 再建하기 위한 統一을 前提로 하는 독

일정책( Ueutchland Politik )의 一環으로리 讀獨이 主導하는 對

東獨支援協力型이 다. 束西獨謂의 賀易은 商獨去來로 취급되어 無關稅

이며t政府間 質易協定에 의한 協定貿易으로써 求價貿 易 혹은 對 應

貿易의 形態을 떤다. 특히 l972 年 基本條約締結 이후에는 民 間交

流가 활발히 되고 貿易爲主의 協力은 물론 새로운 角度의 協力이

合作事業이
등장하였 다聲

첫째는 長類借款提供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展 開되는 産業分野에서의 協力이다. 즉 r를린트 J수출,. 國際下請 > 部

品調達 t委託生産 및 合作投資 등의 형태로써 앞 으 로 이 분야의 協

力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는 東獨의 外貨獲

得을 支援해주는 것으로써 西獨人이 東獨을 訪問하였을때 M 强制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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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賞 免換制 M 가 그 代表的인 것이다零 2 5 )

東方政策은 對決携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기 위할 것이었으며 , 먼

저 民族的 統合意識을 갖기 위한 民族共同體를 形成하고 나중에 政

治的 統一을 實現하는 政治共同體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r스포츠J,文化, 科學, 技術, 環境? 觀光, 通信t 交通 및 人的交流 등 民

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광범위한 모든 分野에시의 모든 형태의 접

촉을 同時에 다 實施하게 되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交流는 酉

獨이 優位의 立場에 서 東獨을 支援하는 것이었으나 支援內容에 대

한 秘密保障이나 體制不干涉原則을 릴저하게 준수하면서 遂行되어 왔

다. 특히 東獨을 支援하는 主要한 形態는 貿易去來上의 諸用役費를

廉價로 提供하며 , 一定限度까지의 貿易代金을 無利子로 信用供與하며

對西隊 輸出의 代行役을 밭는 등 가능한 한 모든 便宜를 提供하여

주 고 있다. 그리하여 東溺를 朧洲共同體의 準會員國 또는 第 l3번째

의 會員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聲

最近 東獨內에서는 改革과 開放의 바람이 불고 있고 東獨人들의

西獨으로의 脫出이 대규모적으로 進行되고 있다. 그리하여 歐洲 한

복판에 人a 8,000 誇名, GUP 1 U 4,000 억달라, 兵力 66萬名의 大

國을 등장시키려는 독일인의 꿈이 또 다시 되 살아나고 있다. 東

歐에서 가장 保守이었던 東獨이 改革과 開放을 斷行하게 된다면

東西獨間에는 第 4段階의 새로운 協力方案이 등장할 것이며 t 그것은

註 25) 朴聖祥> M 東西獨間의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 交流에 주

는 示峻點 M , 國초統一院 H 南北韓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심

포지움 M 자료집 , 1989.8. p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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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自由去來와 自由往來라는 形式을 통하여 東獨人의 生活水撫을

크 게 向上시키는 方識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生活水漆이 平準化되

어 사실상의 經濟的 單一化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 政治的으로도 西

方式의 價値 즉 自由化와 民主化를 認定하게 되어 -國二行政體制

라는 聯合體方式을 통한 自然스러운 統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이 다.

異質體制間에 그것도 國交가 없는 가운데 서 接近하자면 一定한 過

程을 밟으면서 段階的으로 進行되어야 한다. 가장 重要하고 源初的

인 접촉은 災難時의 人道的인 援助나 離散家族에 대한 書信往來 및

相互訪間의 許容이 다. 이와같은 同族間의 人道的 友愛와 接觸의 바

탕 위에서 體育, 文化> 學術 및 藝術 등 非政治的이고 非經濟的인

交流와 協力이 뒤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接鱗이 어

느 정 도 成 熱 한 다를피. 撚誇的인 交流와 漆力을 통하여 相조補完的

인 協力關係를 潛成하게 되고t 이를 바탕으로 하여 本格的인 政 治

的 接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출
掌6 )

물 론 이러한 4段階의 過程이 반드시 一定한 時差를 두고 順序

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過程이 短 縮되 거나 또 는

한 두 過理이 同時에 推.進될 수도 있다. 韓國의 3.t共産圈 接近過

程 은 中國의 民航機事件 ,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적개최를 통하여

第 l 및 第2段階 接觸을 本裕化하였고 ,現時點에 있어서는 經濟的

接 觸이 着手되 는 第3段階 進入期에 들어 선 것이다. 그러나 一部國

家 와는 o1 1 政治的 修交까지도 同時的으로 맺게 되었다零

註26) 辛昇哲 , ll東西間 體制收斂化와 經濟交流 및 協力 w 上同

P . 1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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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情戰軍事會談 > 南北赤十字會談 , 體育會談 f

經濟會談 및 國會議員間의 政治會談까지도 거의 同時에 이루어지 J L

있다. 이와 같이 全過程 各段階의 該當되는 출種形態의 接近이 同

時多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赤+字會談을 제외하고는 그 어

느 하나도 제대로의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接觸

不在 또는 協力不在를 뜻하는 것이며 > 아직도 南北間에는 第 l段階

인 人道的 接觸過程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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濯 . 經濟的 接近方識과 그 段階

가 . - 般 的 類型

經 濟 的 接近方式은 民間r베이스 J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政 府

r 베이스 J 로 移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民間r베이스 J의 接近은 政

府 의 不承認下에 秘密裡에 進行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默

i惡Tol1 이루어지는 것과 더 나아가서 政府의 承認 과 綠懲은 물 론

그 支援下에서 推.進되는 것으로 區分된다 출

政府 r 베이스 J 에 의한 經濟的 접근은 政治的 r쇼J나 r제스류

어J를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實利的인 相互補完 關係의

協力과 더 나아가서 政治的 目的達成이나 또는 經濟的 統合을 前

提 로 하는 一方的인 支援的 性格q 協力 등으로 分類된 다. 現在까

지 의 進行過程으로 보아 韓半島에서는 單純한 誇示性 接進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中國에 있어서는 相互寶利的 補完型이 그리 고

獨 逸 에 있어서는 一方的 支援型이 展開되고 있다.

그리고 <도표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交流와 協力의 形態

는 初期段階와 中期段階 그리고 後期段階로 區分되며 그 內容 또

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출

初期인 交流段階에 서는 商品이 라는 物資交流와 r 플랜트 J 借款供與

및 最小限의 技術人力交流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交流는 可及的

이면 서로 交流는 하되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中斷할 수 있는 것

으로씨 말하자면 저로 뒤쉬이지 않는, 相互依存性을 最小化하는 性

格을 띠고 있다. 그러나 中間段階인 協力過程에 접어들게 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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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 交流와 協力의. 段 階 및 方式

區 分 前 期 c 初 期 ) 後 期 ( 成 熟 )

基本段 階 ( 기반조성 ) 本格段階 c 活性化 )

@ 人道的 支援 @ 經濟的 接觸

相 互 接 燭

鐘 學術, 交化> 燕術> 體 燎 政治的 接觸

段 階

育 ( 非經濟的, 非政沿

的 )

民間 r 때이스 J 단계 政府 r 때이스 J 단계

政府의 不承 認 下 政 治 的 展 示性

主體와

政 府 默 認 下 單純한 實利的 相補性

方 式

政.府承認 ( 支援 ) 下 統合前提의 一方的

支 援 性

初期段階 (交流 ) l 中期段階 (協力 ) .後期段階 (統合 )

. 商品(物資 ) . . 生産要素의 . 社會間接資本

經 濟 的

交 流 移 動 形 成

交 流와

r 플랜트 J 産業間協力 生活水準의

協力形 態

借 款 c 5 .業 ) 平 準.化

鐘術 人力交流 共同開發事業 政策의 單一化

로 뒤쉬이면시 相互補完的이고 依存的인 關係가 深化되는, 즉 깊은

聯關性을 및게 되는 交流보다는 協力의 形態를 춰하게 된다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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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問分業 ,製品差別化分業 및 工程間分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는

國 際 下 請 t 部品調達 > 委託生産. 등 産業間 또는 産業內 緊密한 聯關

關係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依存性의 增大와 더불어 資 本 과

技術 및 人力 등 各種 生産要素의 務動은 물른 地下資源, 林山資

源,漆産資源 및 觀光資源 등을 共同開發하게 된다. 그리고 後 期

統 合段階에 進入하게 되면 그야말로 끓을래야 끊을 수 없는 보다

깊숙한 單一經濟圈을 形成하게 된다龜

電子, 通信> 交通 등 社會間接資本 潛成에도 參與하여 經 濟 活 動 을

위 한 共同의 廣場을 넓히고, 生湯水準의 平準化를 위한 諸般의 交

流와 協力을 적극 支援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産業構造의 同質性

o1u h 生活水準의 平準化라는 過程을 통하여 經濟政策의 收斂化라는

單 一 化 過程이 일어나게 된다. 그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離濟的 阿

質 性 回復은 물른 單--經漆 圈으로의 統合過程이 進行되 면서 政治的

接 觸 또는 統合으로치 作業도 倂行하재 될 것이다.

가장 最初로 接觸되는 商品交易에 있어서도 初期에는 第 3 國 을

통하석 間接的으로 이루어지는 間接質易이 主流를 형성한다. 그리 고

直 接質易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可及的이면 硬貨를 使用하지 않 고

貿易收支의 隔差를 發生시키 지 않는 求價貿易이 나 對應貿易의 方法

이 채택된다. 그리고 비록 有換去來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輸 入 代

金 을 自國産 製鐘의 輸出로 辨濟하는 補償協定 (Compensation Agree-

ments ) ,對應購買 ( Counter-Purchase ) , f스위치 J去來c s w초를c h -

t r a d i n g ) 및 製品再購買 ( Product buy-back ) 방식 등이 利用

된 다.

0]U ?]- 方式이 채택되는 것은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外貸不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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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 不可避한 조치이 다. 따라서 共産圈과의 貿易을 市場 擴大策 으

로 利用하기에는 상당한 制約性을 갖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의 膽弱性을 補完해주면서 經濟開發이 라는 循環過程에 參與하여 友

歸關係를 回復하는 것을 第 l次的 目標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

리가 必要로 하는 商品의 輸出潛在力을 開發하는 데에 重點的 으 로

支援하여 이를 輸入함으로써 補價받을 수 있는 實利的 接近關係는

第2次的인 目標가 되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初期의 讓步와 損

失을 낚시할 때에 밑밥주는 것과 잗은 基礎的인 基本投資로 생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商品貿易이 進行되면서 후속적으로 r 플랜트 J借款이나 技

術人力의 移動이 뒤 따른다. 그러나 r 플린트 J種類도 初期에는 社

會主義陣營의 r 보틀네크 J를 히소하는 開發戰略의 一翼을 담당하는

것에 局限되어 왔으나> 改革과 關放政策 이후에 있어서는 점차 輕

工業 및 電子조業 등 多元化되면서 生活水準向上의 一翼을 담당하

는 樣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改革과 開放政策을

成功시키려는 그들의 意慾과 이를 支援하여 加速化시킴으로써 共存

共榮하려 는 西方撚界의 意圖가 默示的으로 迎合한 결과의 産物인 것

이 다.

社會主義國家의 經濟的 矛盾은 단순한 商品交易이나 r 플린트 J導

入만으로써 解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우기 外貸를 獲得하기

위해서, 그것도 外賞稼得率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際競爭力 있는 多

品種 商品을 生産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西方世界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經營術마저 도 支援을 받으면서 自國의 人力과 原

資 材 를 結合시키 는 형태의 投資協力이 要求핀다. 따라저 中期段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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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게 되면 東西間의 經濟交流와 協力이 政治性 보다는 經 濟 性

原理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말하자면 比較優位原理에 따른 水 平

5.業이나 國民經濟의 構造的 特性에 따른 垂直分業 형태의 産業間

또 는 産業內의 工程間 協力이 本格化된다龜

그러나 短時日內에 國際競爭에 있는 製品을 生産하고 輸出한다는

것 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活用可能한 모든 可用資源을 西方의

資本과 技術로 共同誇發하는 一石二烏 또는 三烏格의 次元 높은 協

力方法을 채택하게 된다. 이와같이 産業協力이나 共同開發事業 등 이

추진됨으로써 經濟的인 相互依存性이 더욱 深化되게 되면 그 다를

段階로서 經濟協力體를 結成하고자 한다. 勿論 地域經濟協力國을 事

前 的 으 로 結成하여 經濟協力을 推進하려는 逆進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움지인이 黃海經濟協力圈이니 또 는 東北亞經燎協

力이니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를

經燎的 統合( Economic integration ) 은 여러 段階의 過程을 거

치면서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一連의 諸過程을 總稱하여 經濟協力

體라 한다. 自由貿易地域 ( Free trade area ), 關稅同類. c C u s t o m s

union ) , 共同市場 ( Common Market ) 및 經濟同盟 ( E co汎o燎초c u기-

io n ) 등의 過程이 그것이다. 즉 國家間에 關稅를 引下하거나 撤

廢 하고 貿易의 數量的 制限조치 를 除去하는 自由貿易의 資現으로부

터 始作하여 域外에 대한 共同關稅政策을 채택하고 域內國家間에 勞

動,用役, 資本, 技術 및 資源 등의 諸生産 要素의 自由로운 秘 動 을

保障하게 되고 終局的으로는 經濟政策이나 運營面에서의 統一化를

追求하는 單一經濟圈으로 統合되기에 이른다. 더우기 單一經濟圈이 되

기 위를F 流行的 前提條件을 社會間接資本은 共同으로 形成하고 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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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利用하거나 또는 生活水避의 平濯化를 기함으로써 同質의 經濟與 .

件을 갖추는 것이다 零

나 . 分斷國 類型

前述한 바와 같이 同民族 異體制間 接近r모텔 J 로서는 中國型

과 獨逸型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일힝을 中心으로 살펴 보 고

자 한다. 中國型은 經濟規模上의 엄청난 格差가 있고> 대만이 아닌

中國의 主導로 進行되고 있어y 우리의 與件과 크게 다르며 뿐만

아니라 이제 막 着手되기 시작한 不定型의 類型이다. 그러나 獨逸

型에 있어서는 國土의 크기 , 人 口의 規模 및 GNp크기에 있어서 東

西獨間의 격차와 南北韓開의 격차에 있어서 비슷한 對照가 되고 있

으며? 西獨이 主導하는 一方的 支援樣相? 우리의 경우와 잘 어울

핀다. 그리고 獨逸型은 4o 餘牢間에 걸쳐서 定型化되어 있고? 일반

적인 接進形態와 段階를 比較的 잘 따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南

北韓間의 交流와 協力方案을 講究함에 있어 많은 示峻點을 提供할

수 있다.

東西獨間의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는 두개의 轉換點을 起點으로 하

여 커다란 變化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의 轉換點은 l972 年

의 兩獨問의 基本條約의 締結이었고? 두번째의 轉換點은 l989 年의

東獨의 r료네커 J退陣과 共産體制의 大變革이 그 것이다. < 도 표

8 >에시 보는 바와 같이 基本條約締結 이전인 第 l段階 ( 1950 -

l97l ) 에 있어서는 政府의 默認이나 또는 承認下에 進行된 內獨

貿易去來가 주로 行하여 졌으나 , 활발하지 못한 小康狀態를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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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 東西獨間의 交流와 協力類型

B Q l Q 要 備 考

l 段 階 l 內獨貿易去來 지속적인 伸張勢

(1950-1971)1 CM M 또 는 承認下에

小 康 期 l 進行)

2 |S pg | U B U l 걸친 출種交流 : 政府支援下에

(1972- 1986 )| U 7bU 重點的 協力딘'野 民間主導

安 定 期 l @ 産業分野에시의 協力

據 外貸獲得에 대한 協力

3 段 階 l 科學技術協力 公式的 次元의 協力

C1987 -1989)| 環境保 讓協力 協定締結

催 進 sg | A ( b U M

放射線保護協力

4 段 階 l 生産要素의 交叉的 秘動 自 由往 東獨의 改革政策

0990- ) | 可用資源 共同開發 b來 와

去 來 l 雙方的 協力

成 熱 期 生活水準의 平準化 經濟單一化 試圖

下部構造의 共同形成과 利用

하면서 比較的 꾸준한 伸張勢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貿易去來

는 그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한 伸張勢를 보이면서 西獨側 의 貿易黑

字로 나타나고 있다출

基車條約締結. 이후 오늘날까지의 期間( 1972 ~ 1989 )은 또 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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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段避로 區分된다. 第 2段階 C 1972 ~ 1986 ) 는 政府의 支援下에

民間主導로 多方面에 걸친 각종 交流가 활발하게 展誇되던 비교적

安定을 유지하던 기간이었다. 특히 이 期間에 이루어진 두가지 重

點的 協力分野는 東獨의 經濟發展에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支援해주

는 産業分野에 대한 集中的 協力과, 東獨으로 하여금 外貨獲得을 손

쉽게 하도즉 酉獨人들의 東獨訪問時 强制的 東獨貨 交換制를 비롯

한 外國人專用 免稅店, 료텔 및 住油所 등에시의 外貸使用은 勿論

東獨製品에 대한 代理輸出까지도 擔當하는 경우가 있었다
準

특히 第3段階( 1987 ~ 1989 ) 期間은 짧은 3年에 不過하게 되

었지만> 이 기간에 西獨은 公式的인 次元에서 東獨과 科學技術協力 를

環境保讓協力 > 文化交流協力 및 放射線保讓協力 協定 등을 締結하였

다. 이 기간은 政府主導下에 兩獨間의 協力을 本格化한 促進期에 該

當하며 , 諸獨의 理對的 優位性이 實證되는 時期였었다. 이리한 東獨

人들의 對酉獨 衝擊效果와 漆憬心이 東歐改革國家들의 急進的 改革

에 刺戟되어 그것이 한편으로는 改準要求의 示威로 또 다른 한편

으로는 酉獨行 撚出로 表出되고 있는것 같다.

l99o 年代는 東獨共産黨의 大變革으로 改革과 關放政策이 斷行됨

은 물른? 이에 便乘하여 雙方的인 相補的 協力이 本格的으로 추진

되는 成熟期에 進入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하여 生産要素의 大規

模的인 交叉的 移動과 可用資源의 共同理發事業이 擴充되어 갈 것

이다. 더 나아가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自由往來와 自由去來 그리

고 下部構造 ( Infrastructure ) 의 共同形成과 共同利用 또는 生活

水準의 平準.化 등 單-經濟圈의 形成이 라는 經濟統合化에 注力할 것

으 로 豫想된 다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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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滯 間에는 4o餘年 동안 交誇와 協力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

고 擴大되 어 왔고 또 漂化되어 왔다. 그것은 兩獨間에 內部的 協

力意志가 民族的 次元에서 强烈하게 作用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西獨은 統一이 라는 政治性 用語를 使用하지 않으므로써 統一理念을

抛棄라도 한듯이 보여 왔다. 그러나 실은 一方的 支援 또 는 援 助

는 곧 統一을 위한 가장 蘿實한 接近戰略이라고 생각하여 왔던 것

이다. 그러면서도 兩獨間의 協力에 있어서는 항상 政治的 目的이 比

重을 나추면서 學問的 次元 또는 民族的 同質性回復의 次元만을

浮刻시켜 왔다.27) 그러나 東獨은 이러한 西獨의 接近에 대하여 價

疑를 품고 주저하여 왔으며 ,交流와 協力으로부터 誘發될 수 있는

政治的 結束의 瓦解를 우려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것은 名分을 앞

세윤 것이 아니라 實利的 次元에서의 打弊에 의한 것이었다心

이와같이 같은 麗族일지라도 理念과 體制가 디.르고 더 우기 敵 對

關係에 있다던 상당한 忍耐心과 간기를 가지고 讓近해친 한다. 따

라저 經濟的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도 長期的 限目을 가지고 段階

的으로 接近해야 할 것이다. 初期에는 物資나 資本 또 는 技術과 7

人力등 서로 뒤 섞이지 않고 獨自性을 維持할 수 있는 方法이 要

求된다. 그리고 점차 서로가 서로를 理解하고, 必要로 하고 同族愛

를 느끼게 될 때 産業間 또는 工程間 協力이라는 投資와 資源의

共同理發事業과 같은 서로 어울려시 和合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方

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後期에 이르면서는 同質性 回復이 라는

註27) 林陽澤 , H前揭書 " , pp. 245 - 2 4 6 .



民族共同體 즉 單一經濟圈形成올 指向하는 生活水準의 平理化나 國

民離濟의 構造的인 相互依存性을 深化시 켜 나가는 조치가 강구되 어

야 할 것이다
출

이러한 獨自性 , 和合性 그리고 同質性이라는 段階를 追求하는 過

程에 있어서도 現狀維持를 團守하고자 하는 非彈力的이고 硬直的인

社會 그것도 發展段階나 經濟力面에서 상당한 格差를 보이고 있는

社會를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는 <도표9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몇

가지 擊則이 要求된 다.28)

첫째 政治的 目的과 經濟的 目的이라는 二重的 目的을 가져야 한

다. 그러나 民族再統合인 統一은 長期目標이어야 하고 經濟發展에 대

한 支援은 短期目標가 되어 야 한다準

둘때 어느 한 쪽이 握惠者의 立場에 서서 主導的으로 特惠를 賦

與하는 形式이 피어아 한다. 그러나 互諒平等의 原理를 標德하기 위

해서 授受關係에 대한 機密은 保障되어야 한다.

셋째 經濟構造上의 膽弱性을 相互補完的이 고 依存的으로 克服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相對方의 國力伸張을 增大시킬 수 있는 協力

은 可及的 避하여야 한 다
출

넷째 民間 r베이스 J 와 政府 r 베이스 J 등 二元的 接近戰略이 多

方面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獨自性을 維持하는 初期에 있어

서는 民間主導가 바람직 하고, 同質化過程에 進入하는 後期에 있어서

는 政府主導下에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註 28) 辛昇哲, H東西間體制 收斂化와 경제교류 및 협력 w ? 상동
pp. 168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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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9 > 同民族 異體制間의 接近段階와 要則事項

區 分 摘 要

i段階(서로 섞이지 않는) :獨自性(物資.資本'技術).

段 階 2 段階 c서로 취이는) :和合性 c投資와 共同開發 )

3 段 階 ( 서로 하나가 되는) :同質性 c平準化와 依存性)

o 民族再統合은 長期目標, 經濟發展支援은 短期目標

o 特惠의 授受關係에 대한 機密保障

o 相對方 國力伸張을 支援하는 協力을 回 避

準 則 o 民 間 은 獨自性 維持協力을, 政府는 同質化過程의

協 力

o 多角的인 接觸을 하되 體制干涉行爲는 禁物

o 可 及 的 > 97;的 段階를 준수하되 손쉬운 것부려

着 手

다섯째 相補的 協力意志가 反陳되 는 基本條約을 締結한 후부터 推

進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政府의 默認下에 公

體制구涉行認는 絶
開 또 는 非公開로서도 多角的인 接觸이 要求되나

對禁物이다출

:.... ..

여섯째 一定한 段階的 過程을 많으면서 順次的으로 進行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쉽고 가능한 것부터 着手되 도 無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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濯. 南北韓福 交流와 協力의 可能性

가 . 構造的 與件分析

南北韓間의 協力은 構造的 與件이 相互補完的인가 또는 政策的

與侍이 協力指向的인가에 따라 크게 左右되는 函數關係를 갖는다 출

그리고 構造的 與侍 즉 經濟商的 要因은 發展段階的 産業構造, 天

賦的 資源構造 및 輸出入貿易構造 등이 競合的인가 또는 相補的인

가에 따라 判別되며, 政策的 與伴 즉 經濟外的 要園은 周邊情勢의

變化,. 當面한 政策帥 課題 및 交流와 協力에 대한 姿勢 등이 選

好的인가 또는 忌避的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도표 料 > 南北漆 産業構造 比較 ( 1 9 5 6 - 1 9 8 7 )

( 擊位 : % )

韓 國 北 韓

社會間接資本. 其 他 熊生副
鑛工業 農 業 l 工 業

水産業 및기타서비피 生産部門 經 門.

A a | GNp |U a | GNP| ,Aa |GNp |A n |GNP| U a | GNp | U a |GNP| U a

29.8| 10.1

1965 158.6 | 38.4 | 10.4 19.8 | 31.0| 41.8 | 56.3 | 24.4 1 21.1| 51.5 | 10.5 |24.1] 12.1

19701 50.4 | 25.8 | 14.4 22.3 | 35.2] 51.9 | 51.3 | 21.5 | 24.3 |57.3 | 10.5|21.2| 13.9

1985|24.9| 13.9| 24.4| 30.9 | 50.6| 55.3

19871 21.9 | 11.7| 28.1 | 32.2 | 50.0) 56.1 | 38.0 | 20.0 | 37.01 60.0 | 12.0 |20.0] 13.0

資料 :한국, 經濟企劃院, r主要經料指標 J 출年度

北韓, 國土統一院, r 南 .北韓總力趨勢比較 J 1970. 1980, 1982.

註 : i . 漆業硏究院, M南北韓經濟交流促推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離)w , .
p .67 에서 재인용

2 . l9計年度 北韓 수치는 추정치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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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표 lo > 에서 보는 바 와 찰이 韓國은 l 9 7 5 年 이후에 G N p 構

成面에서 l 次産業 ( 2 4 . 9 % ) ( 2 次産業 ( 2 8 . 0 % ) ( 3 次産業 ( 4 7 . 1 % )

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출

雇傭構造面에 있어서 도 l985年 이

후애 l 次産業 ( 2 1 . 9 % -) ( 2 次産業 ( 2 8 . 1 % ) ( 3 次産業 ( 5 0 . 0 % )의 .E

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l97o年代 후반의 重化學工業의 飛

躍的인 發展과 l98o 年代 후반의 奪修性 過消費風理로 인한 流通서

비스業의 理大化現象을 反映하는 것이다. 이와 찰이 韓國은 名實

共히 先進國型 産業構造를 갖추게 되었는데 , 이것은 또한 高度한

用役化流會로 서서히 秘行하면서 高資金誇會로 指向하고 있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이다
출

北韓은 l97o 年 以後에 와서 전혀 經濟的 總計數値를 發表하고

있지 않기 리문에 確實히는 말 수 없으나, 産業構造面에서 l97o

年枕나 lo를後인 l98o年代나 모두 거의 同一한 樣相을. 떠고 있

는 것으초 推定된다. G N p 面에서의 産業構造에 있어서는 農業犯o%)

<工業 ( 60 % ) )기타 生産 및 非生産部門 ( 2o % ) 의 形態가 그대로

維持되고 있고, 雇傭人 口漆造面에서 農業 ( 3 8 % ) )工業 C 3 7 % ) ) 기

타 生産 및 非生産部門 c 25 % ) 의 樣相이 인-하게 維持됨으로써

아직도 출業國型 雇傭構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農業人

a 가 5 l .3 拓에서 38 % 로 크게 줄고 工業人a가 24.3錯에서 37

拓로 크게 늘기는 하였으나 G N p 面에서의 構成比가 거의 同一하다

는 것은 工業生産性이 엄청나게 滅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零

이것을 름더 具體的으로 各 部門別로 交流와 漆피의 可能性을 分

析찰다면 다음과 같 다
會

-次産業인 震 .林 . 水 . 畜産業 등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거의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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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的이다. 그러 나 氣候와 地域的 特性에 따라 一部 品種의 特産品

이 있고 또 生産量에 있어서도 差異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品種에 限하여 水平的 貿易이라는 去來가 可能할 것이나 그 規模

는 그리 크지는 못할 것이다
零

더구나 그것도 北韓의 外換事情을

감안한다면 韓國側의 一方的인 購買에 그치고 말 것이다 黎

2 次産業인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重工業과 輕工業 모두 韓國側이

優位에 있다. 특히 輕工業에 있어서는 品種, 數量, 品質 등 모든

面에서 壓倒的으로 優位애 있다. 따라서 輕工業分野가 對北韓進出

에 있어서 그 中核을 이루게 될 것이나, 北韓側은 製品交易 보다

는 r 플랜트 J借款提供이 나 合作投資 方法을 希求하거나 圖執할 것

이다. 消費財生産의 增大를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은 한편으로 는

改革과 開放을. 促進시킬 수 있는 刺戟劑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商北間의 生活水準를를 를일 루 있는 契機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출

重化學工業分野애 있어서는 全般的으로 韓國側이 優位에 있다. 특

히 精油産業이 나 石油化學工業 또는 家電製品이 나 産業用機器에 있

어서의 電子工業에 있어서는 韓國側이 많은 短點을 갖고 있다출 = L

러나 分野別로는 北韓이이 優位를 占하z 있는 部門이 .있다. 金

屬工業分野에 있어서는 韓國이 鐘鋼業에서 , 그리고 北韓이 非識金騷

業에서 優位를 보이고 있다. 機械工業分野에 있어서 는 韓歷이 自

動車와 造船業에서 , 北韓이 工作機械工業에서 優勢하다. 따라서 이

러한 優劣의 差等이 存在하는 分野에서는 工程間 또는 製品差別化

5.業이 可能할 것이 다출 고인 나 重化學工業은 資本集約的이 고 技術

集約的인 製品漆業일 뿐 만 아니라 防衛産業과 直結되 는 國力增進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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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기 때문에 製品間 交流나 또는 繫.業的 投資協力이 容易하지 는

않을 것이다를

天賦的인 資源構造面에 있어서 는 北韓이 麗倒的인 優位를 占하고

있다. 觀光資源에서 는 韓國은 이미 相當한 部分을 開發하였으나 rL

大部分이 內國人用 觀光에 不過한 것이었다. 앞으로 國際的인 觀

光 名所를 開要하자면 보다 많은 投資가 要求되나 그 對象이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國際的 觀光名所로 開發할 수 있

는 對象은 많으나 閉鎖社會的 薦性과 外資間題 때문에 아직 별 로

開發되지 못한 狀態에 놓여 있다.

地下鑛物資源에 있어서는 <도표 ll >에서 보는 바와 찰이 北韓은

鐵 및 非鐘 등 金騷工業의 素材와 有燎 및 無經炭 등 r에너지 J

源에서 絶對的 優位를. 갖고 있다等

韓國은 다만 기타 몇가지 理

工業꼭 原資材가 되는 資源에서 란 濯位를 보이고 있라. 이와같이

豊富한 資源을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北韓은 資源需要도 적고 開發

도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自給自足狀態를 維持하고 있을 뿐를

이를 外貨獲得用으로는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韓國

은 資源貧國으로서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나 그것도 遠距

離輸送으로 高價로 購入하고 있다. 換言하면 北韓은 豊足한 地下

鑛物資源과 화려한 地上觀光資源을 갖고 있으면서 도 聞發못하고 있

J로, 韓國은 資源貧國으로서 高價로 輸入애 依存하면서 資本과 技術

을 갖고 開發하려고 해도 開發할 對象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準

따라서 이 分野가 共同諦發事業에 가장 適合하며 麗方利益을 實現

시켜 줄 수 있는 典理的인 相補的 協力의 對象이 될 수 있는 5 '

野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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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ii > 南北韓 鑛物資源 埋藏量 比較

單位 : 1,000 %

潛 在 理 藏 量 賦 存 比 率 (脚
區 分

韓 國 l 北 韓 合 計 韓 國 l 北 韓

輝 水 鉛 32. 5 2 | 34.5 94.2 | 5.8

망 간l l ,25o 200 | 1,450 8 6 . 2 l 3 . 8

勞 石| 2,450 200 1 2,650 92.5 | 7.5

'JI S'| 10,000 125| 10,125 98.9 | 1.1

高 嶺 土l 40,000 2,000| 42,000 9 5 .2 4 . 8

漆 料l 31,613 6,600| 38,213 82. 7 l 7 . 3

U | 200,000 | 3,000,000 3,200,000 | 6.2 9 3 . 8

SS ] 640 | 12,029| 12,669
1 5.1 | 94.9

석 회 이 1,490,000 |100,000,000| 101,490,000
1

1.5 | 98.5

마그네사이트 6,500,000| 6,500,000 | 0 loo. o

무 연 c j i>4糾t卯o 11,740,000| 13,190,000 l l . o 89. o

유 언 리 5,000 | 3,000,000| 3,005,00이 o . 2 99. 8

니 켈 217 | 1,200 1,417 | 15.3 8 4 . 7

-U- | 0.5 | 1 1.5 | 33.3 66. 7

重 石 185 | 232 4 l 7 4 4 . 3 5 5 . 7

銅 8o j 75 155 | 51.6 48. 4 小

흑 연| 1,600 2 ?ooo 3,600 | 44.4 5 5 . 6

활 석 600 | 600 1,200 | 50.0 5o .o

f1 N 륨j o.5 0.6| 1.1 | 45.5 5 4 . 5

資料:國土統.一院C KIET :전게서, p.73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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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에 있어서는 <도표 l2 >에서 보는 바와 찰이 l9 6 o 年代

후반까지는 南北韓이 다찰이 비슷한 水準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

f l97o 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韓國은 急伸張勢를 보여 현재 는 貿

易規模 l,ooo憶弗을 突破하고 있다. 그리고. 貿易依存度 역시 75

對水準에 이르는 對外依存的 術星經濟 (Satellite Economy) 가
출출)

< 도 표 l2 > 南北韓의 對外貿易 槪況 比較

單位 :憶달러 > 誇

區 分 11960 11965 |1970 |1975 | 1980 | 1985 | 1986 | l 9 8 7

輸 出 額 0.3 | 1.8 | 8.4 50.8|175.0 | 302.8]347.1 |472.8

輸 入 額 3.4 | 4.6 | 19.8 72.7|222.9 | 311.5 |315.8| 412.0

c .質易規橫(A+B)| 3.7 | 6.4 |糾.2 ji加.5j피7.9 j인4.2 j犯2.9 j8 8 3 .o

D .貿易收支(A-B)|-3.1 |-2.8 |-11.4 |-21.9| - 4 7 . 9 -8.6 1+31.3 1+60.8

國 |E . G N P 20 | 30 | 80 209| 603 | 837| 95) |1,186

F . m',&??MC/E) |l8.5 |21.3 | 35.3 | 59.l| 66.0 | 73.4 | 69.7 | 74 .5

輸 出 額 1.5 | 2.1 | 3.7 8.1| 14.4 | 13.5 | 14.9| 16.7

4b . B . 輸 入 額 1.7 | 2.3 | 4.4 10.9| 17.4 | 17.2 | 21.1 | 24.0

c . 貿 易 規 模 3.2 | 4.4 | 8.1 19.0| 31.8 | 30.7 | 36.0 | 40.7

D . 貿 易 收 支 -0.1 | -0.2 | -0.7 | -2.8| -3.0 -3.7| -6.2 | -7.3

@ |E . G N P 15 | 23 | 40 94| 135 | .151 | 174| 194

p . 貿易依存度 |21.3 |19.1 | 2 o . 3 20.2| 23.6 | 20.3 ] 20.7| 21.0

小

資料 :國稅廳, 韓國銀行, 國土統一院( KIET :전게서 p.88 에서 引用)

註29 ) 衛星經濟란 Bert. F .Hoselitz 가 自給自足的 發展類型 (Domi-

nant growth pattern) 에 對應하는 槪念으로서 對外依存的 發

展類型 (Satellitic growth pattern ) 을 指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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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從前과는 달리 赤字依存國에서 黑字依存國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貿易依存度가 2o %水準에 不過한 閉鎖經濟

體制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貿易伸張率 또한 대단히 不振하여

貿易規模가 韓國의 l/2o 밖에 안되는 小規模이면서도 아직도 赤주

만이 지속되고 있어 外債만이 累積되어 가고 있다. 換言하면 北

韓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팔아서 赤字를 벗어나야 하고, 韓國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사거나 또는 海外에 投資할 수 있는 餘裕가

생기게 된 相反된 位置에 놓이게 된 것이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아직도 社會主義國家와의 圈內交易이 7o % 이

상을 占하는 偏重現象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과의

貿易規模가 55 %이고 中國과의 그것이 i5 % 를 점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綠駱의 對美依存度가 3o %이고 勢婦僚存度가 25 % 나

되는 偏重的 一邊倒차도 無關하지는 않은 것이다. 말하자던 經濟

的 특히 對外麥易面에서 의 北方三角關係나 南方三角關係는 아직도

여전히 存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北方政策은 政 治

的 交료承認만이 아니라 이와같은 經濟的인 二元的 3角關係를 tr

破할 經濟的 交叉協力까지도 導出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o )

南北韓 輸出入商品構成은 <도표 i3 > 에서 보는 바와 찰다. 北韓은

아직도 l次産品中心의 輸出과 2次産品中心의 輸入構進를 보이고 있

다. 韓國은 이와는 反對로 完製品中心의 工産品을 輸出하고 原資材

中心의 l 次産品을 輸入하고 있다
출

註3o ) 北方3角關係란 北韓, 中國, 蘇聯間의 同盟關係를 말하며, 南方

3角關係란 韓.美 .日의 긴 한 糾帶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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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l3 > 南北韓 商品別 貿易構造 比較(l987年度 )

韓 國 Jb 韓

輸出l@ 기계 및 운수장비 輸入 j @ 鑛物性燃料( 5.8, 34.4)

( 169.0, 35.8) 讓 기계 및 운수장비

@ 雜製品( 153, 32.5 ) (4.6 , 27.2 )

@ 材料別 製造製品 @ 材料別 製造製品

C101.9, 21.6) (2.6, 15.6 )

輸入 l @ 기계 및 운수장비 輸出 l @ 材料別製造製品

C 138, 34.0 ) C 4.0, 34.4 )

潑 材料則 製造製品 潑 非食用原材料 (2.0, 17.5)

C 62.4, 15.4 ) @ 雜製品 ( 1.8, 15.3 )

@ 鑛料漆燃料 (60.2, 14.8) @ 食品 및 食用 산 동물

@ 非食用原材料 (59.0, 14.5) C 1.6, 13.4 )

@ 化學物 및 關聯製品 @ 기계 및 운수장비

(45.8, 11.3 ) ( 1.2, 10.4 )

資料: KIET, 商北韓撚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經), P.94 에서

引用

註 :@ 構成比가 l o % 초과되는 部門만 발췌

爵 ( )의 數字는 민저것이 輸出入額 c億弗 ) , 나중것이 構成比

(類를 表示함 를

()

그러면서도 南北韓 공히 機械 및 運輸裝備와 材料別製造製品에 있어서는

輸入도 하고 輸出도 하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輸出入

商品構成面에서 南北韓間에 는 垂意貿易關係에 있으나 그러면서도 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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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品에 있어서는 水平貿易關係도 形成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o?N .

나 . 政策 的 與件分析

最近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社會主義陣營內의 情勢變化 등은

北韓으로 하여금 改革과 開效을, 그리고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諒을

斷行하지 않을 구 없도록 直接 또는 間接的인 心理的 壓迫을 가

하고 있다. 轉半島 周邊情勢에 있어서는 美 .蘇間의 商解 r무드 J ,

中 . 蘇間의 正常關係回復, 美 .中間의 不商關係造成, 中.蘇의 二元的 韓

半島政策, 美.日의 對北韓 淸料政策, 韓 . 美間의 通商摩擦 등 여러가

지 變化가 複合的으로 일어나고 있다
婦

그 중애서도 中 . 蘇間의 料解的 接近과 中 . 蘇의 對燕半島 二元

化政策 특히 對鱗驪 經濟的 接諦이 나 더 나마가서는 政治的 修交

可能性 示竣 등은 北韓을 크게 當慈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리J 츠

韓 .美間의 通商摩讓로 인한 不商關係와 美 . 日의 對北韓 料解的 接

近은 北韓으로 하여금 兩端間의 決定을 强要하고 있다. 즉 中.蘇

의 對韓國 接諦과 倂行하여 美 . 日의 對北韓 接證을 받아들여 對

西方 開放과 改革을 斷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孤立化를 甘受하면

서 現狀維持政策을 圖守하느냐 하는 兩者擇一的인 選擇의 岐路에

U
直面하게 될 것이다

價

東歐에서의 急變하고 있는 情勢는 아시아共産閣에 대한 危脅的인

要園으로 作用하고 있다. 東談의 改革派 國家에서 는 共産黨體制가 崩

避되고 祝會黨體制로 전환되고 있으며 , 즉 人民共商國體制가 共料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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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과 資本不足 또는 物資不足 등 不足의 矛曆은 深化되고 있으며

經濟的 落後性의 加速化로 인하여 南北韓間의 經濟的 隔差는 더 욱

더 擴大되고 있 다
를

그리고 이러 한 經濟的 落後性을 克服하려는

現在까지의 모든 施策도 이미 그 限界點에 이르렀다 雌

資本 과 技術을 導入하려 는 開散政策에 있어 서 借款導入型은 外脣

의 累增으로, 投資誘致型은 西方世界의 忌避로 이미 그 限界點에 도

달하였다. 더우기 自力으로 外貸를 벌어들이기 위한 貿易政策의

基調變化 즉 r 先輸入 後輸出 J 로부터 r先輸出 後輸入 J으로의 政

策轉換에 따른 交易擴大 및 多邊化施策도 交易可能 品 目 및 數量

의 制約으로 成果 가 不振한 實情에 있다를 그리 고 資本不足을 大

衆勞力의 强制動員으로 充當하려는 r 2oo 日戰鬪 J 나 r 3 大革命小組

運動 J등의 速度戰도 革命的 熱氣의 衰讓이 나 期待感의 좌절로 인

하여 오히려 逆效果만 誘發시키고 있다. 2 )

北韓은 內部的 矛曆을 은폐하기 위하여 情報의 遮斷壁을 더욱더

높이 쌓 고 있 다
를 더우기 韓國의 높은 經濟發展相과 東歐의 改革

推進相에 대하여 강한 拒否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 찰다. 그러나

이러한 實相은 參角的 r 루트 J를 통하여 빠른 速度로 하나 하나

씩 紹介될 것이고 은 히 귀에서 귀로 傳播되면서 住民들의 不滿

은 高潮되어 갈 것이다. 共産閭社會主義에서 는 資本主.義와의 體制

註 32 ) 모든 것이 激變하는 革命初期나 工業化初期애 있어서는 革命

的 節次 (Revolutionary procedure ) 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

으나 점차 安定化되면서 保守的 節次 (Conservative proce-

dure) 가 定着化되 면 道德的誘因 ( Moral Incentive ) 보다 物

質的誘因 ( Materia초 工ncentive ) 을 要求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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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 制 로 變身하고 있다. 保守派國家에서 는 밑.으로부터 의 改革要求에 屈

服하여 指導者가 交替되면서 改革과 開放의 물결이 일고 있다. 더

우기 가장 强硬한 保守派였던 東獨에서 제일 먼저 改革과 開放의

바람이 불었고, 그것도 베를린障壁을 무너뜨리고 全面的인 自由往來

를 約束하는 등 가장 革新的인 燎革이 豫見되고 있다출

金日成은 찰은 業.斷狀態에 있는 東獨에서 만큼은 敎條的 强硬路

線이 絶對的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이를 背景으로

하여 强硬保守路線을 園守하여 왔다.3l> d런데 이재 東獨마저 時流

에 침쓸리고 말았으며 , 共産撚)社會主義의 完全한 敗北를 自認하는

現代版 r엑소더스 J ( Exodus ) 가 出現하였고, 이로써 西獨에 대한東

獨의 屈服이라는 形式의 統獨 可能性마저 言及되기에 이르렀다. 더

# 라 東獨의 崩讓를 소런은 傍觀만 하고 있으며 , 漆歐에서의 改革

치 r도미노 J現象에 대하여 漆手無策인 상태에 4를여 있됐 소련의

이러한 態度가 北韓에서의 內部綠起의 可能性을, 즉 改차振의 勢力

擴張을 부추길런지도 모른다 燎
이와찰이 北韓은 外部로부터 直接 또

는 間接으로 政策轉換에 데한 選擇을 강요하는 壓力을 받고 있5츠 를

그것도 改革과 開放을 하는 쪽으로의 壓力을 共産閭으로부터 강하

게 받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內部的 現與件도 무엇인가의 變化가 있지 않으면

안될 危機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다率
軍事費負擔의 郎重으로 人力不

註 3l ) 分斷國中 中國은 改革路線을 擇하였고 東獨은 保守路經을 强

力히 閱守하여 왔으며 , 이것은 金日成이 保守强硬路線을 聞執하는

구실로 되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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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 爭 에서 의 敗北를 自認하고 점차 r막스 .레닌J思想을 退色시키츠츠

있다.33) 이러한 現象을 北韓의 一部指導階層도 이미 熟知하고 있 을

것이며 점차 室體思想의 時代的 落後性과 逆行性 또는 處構性까지

도 認知하게 될 것이다 찰

北韓의 相互協力에 대한 基本立場은 그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

면서도 아직까지 體制의 優位性을 誇示하려는 政治的 宣傳諸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계속해서 實利보다는 名딘.을

앞세우고 있으며 , 交流와 協力을 提議하면서 도 對南赤化野慾을 버리

지 않는 두 얼굴을 하고 있으며, 또한 全部 아니면 全無라는 式

의? 段階化보다는 全面的인 同時倂行的 推進이 라는 實現不可한 室 張

만 되플이하고 있다. 이러한 政治宣傳的인 一方的 支援型의 協力

을 進案하는 態度를 商花韓 모두가 從前까지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北韓의 經濟力이 優勢찰던 l96o 年代에는 t韓의 攻勢的

인 提議가 더 많았고, 韓國의 經濟力이 優勢해진 l97o年代에는 韓

國의 攻勢的인 提案이 더 많았다 출

北韓의 提案內容은 大略 다음과 찰다.34) @ 經濟, 文化, 通行 및

書t吏流 C 1954.4.27) (D 政治 .經濟 .文化的 連繫, 物資交流, 사람들

의 往來 및 通8交換( 1956.4.28 ) @ 非政治分野인 經濟, 文化

科學, 藝術, 體育의 交流와 經濟發展을 위한 常設委員會 設置(1959.

10.26) @ 經濟, 文化의 發展을 統-的으로 調節하기 위한 南北聯
) ,

註 33) 共産閭社會主義가 M-L姜.義를 포기했는가 라는 問題는 논란의 여

지가 많은 Topic이다. 그러나 退色하고 있는 것만은 分明하다.

34 ) 林陽澤, r 前揭書 J , pp.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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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制와 物資交易 및 經濟建設의 漆調를 위한 經濟委員會 組織

(1960.8.15) (D 南韓에서의 工場改革과 物資援助 및 甫韓의 失業

者 救濟 (196 4.3 .27) (6) 南韓이 聯邦制 受諾이 困難하다면 政治問

遷와는 關係없는 經濟的 交流와 協調로부터 시작하여 破壞된 南輸

經濟를 復舊하여 民族共同의 繁榮促進 (197 1.4 .12) (7) 北韓의 地下

資源과 重工業, 南韓의 輕工業과 農業의 綜合的인 經濟協力 0 9 7 2 .

4 .27 ) 戀 地下資源의 共同開發과 共順漁獲 (72.7.4 共同宣燎 이후)

그리고 中國이 改革과 開放政策을 實施한 이후에 와서 @ 南北間

經濟> 文化, 保健 등 多諒面的 合作 (1979.11.9) @ 高麗聯邦 lo

大政綱中 第 3項에서 經濟合作과 交流實施 및 民漆經濟의 自立的

發展保障 C 1980.10. 6 次勞動黨大會 ) 등이 提案되었다
출

韓國의 提議內容은 大略 다음파 찰다. 曆 漆北韓間의 善意의 競

爭 (1970.8.15) 騷 經情人, 物資交流 및 特定部門의 출同開發과 商

社의 交換 및 常驗와 商品交換展示會 開催 ( 1973.3.14 ) (3) 平商

統一의 3 大基本原則으로서 平郭定着, 相互交流協定 및 南北韓 自由

選擧 ( 1974.8.15) (4) 北韓에 데한 食糧援助 用意 C 1977.1.12) 曆

南北韓聞의 貿易開始와 資本, 技術協力을 추진하고, 民間經濟界 代表

로 構成되는 協議機構의 構成과 關係 閣僚會議 設置 (1978.6.23 )

그리고 l98o 年代에 들어와서는 @ 南北經濟會談 提議 (1984.10.12)

와 第 lU (1984.11.15) 經濟兪談으로부터 第 5 U ( 1985.11.20) 까지
U

實施되었고, (7) 1988.7.7 大統領의 南北韓交易을 民族內去來로 간주

한다는 特別宣言이 있었고 이어서 1988.10.7 副總理의 民問商敵의

北韓과 交易許容 , 關稅免除, 經淸人 相互訪問 및 北韓船舶의 入港開

港 등 政府次元에서의 北韓에 대한 一方的 措曆가 發表되었다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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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6o年代와 7o年代에 있어서는 兩側이 모 두 政 治宣轉的

이고 體制優位性을 强調하고 , 一方的 支援이 라는 實現不可한 提議만

있었다. 즉 모든 提案이 經濟力이 優勢한 쪽의 政治的 r 말

장난 J 에 不過한 것이었다. 그러나 l98o 年代에 들어와서는 經濟會

談 까지 開催되었다. 그러면서도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및 協力推濯

과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構成에 관한 原則的인鱗 合意만 이루었

을 뿐 아직 까지도 더 이상의 아무린 進展도 보지 못하고 있다.

7 러 나 綠國側은 7.7 宣言과 lo.7 經濟開發措置로서 이제 名分보

다는 實利를 , 北韓의 孤立化 追求보다는 國際舞臺로의 誘引을 , 麗方

的 相互措置의 要求보다는 一方的 措置의 斷行 등 보다 積 極 的 인

協力으로 方向을 轉換하였다. 그리고 北韓도 앞으로는 中 ' 蘇 로

부 터의 麗力을 回避하기 위해서도 中國과 같이 經濟的 改革과 開

放은 하되 政治的 改革을 하지 않는 方法을 택할런지도 모른다.

北韓 의 지금까지 의 開放政策은 모두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남아있

는 喉 一 한 突破口는 同民族과의 交流와 協力 뿐이다. 그럼에도 不

拘하고 北韓은 對南交流와 協力을 對請方接道을 위한 手段으로 活

用 하려 한 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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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結 :交流와 協力 推進方案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을 위한 前提條件에 있어서 體制收斂化라

는 改革과 協力意思表示인 開放은 그 要件을 아직 갖추지 못한 狀

態이며 , 授受關係인 福互補完性과 一方的 支援을 可能케 할 經濟力

의 隔差라는 差等性은 제대로 그 要伴을 잘 갖추고 있다. 말하

자면 課方의 客觀的 要伴 은 具輪되어 있으나, 北韓의 主觀的 要件

만 이 未備한 상태에 있다
價

따라서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은 韓

國側이 主導하는 一方的 支接型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周

邊情勢나 共産閭情勢 또는 韓半島情勢 등은 계속해서 北韓의 改革

과 開放을 强要하는 壓力作撚 쪽으로 變化되고 있다. 따라서 豫

想보다는 빠르게 北韓의 忌避的 態度가 對南協力의 方向으로 轉換

될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情勢變化는 이러한 리能性을 더욱더 높

이는 方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北韓은 同民族이지 만 異民族 옷지않게 思想的으로 異質化되어 있

다. 그리고 모든 面에서 韓國과는 反對되는 槪念의 思考方式을 갖

고 있다. 즉 段階化보다는 領時多發的 倂行方法만을 圖출하거 나

經濟協力보다는 政治協商을 理先視하거 나 또는 對甫漆力을 對雨方接

諦의 手段으로 利用하려는 등의 태도가 그것이다. 오늘날 南北韓

間의 經濟力 隔差는 계속 擴大되고 있다
톨 이것이 바로 異質化의 긴

中核이 며 統一에의 最大 障碍要因인 것이다
聲

그러므로 交流와 漆

力을 통하여 北韓의 經濟發展을 安援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 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支援은 南侵赤化의 力量을 樹大시키는 直接

的인 動因이 될 수도 있다. 더우기 北韓은 對南協商과 協力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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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對南赤化工作을 또는 綠濟誰克服 支元과 混亂造成 工作次元의

二重的인 協商目的을 동시에 表出하는 表裏不同의 兩面性을 갖고 있

다.35} 이러한 그津背反的인 原理와 二重性 때문에 南北韓協力은 무

엇보다도 큰 危險이며 忍耐와 勇氣를 必要로 하고 있다.

北韓이 對南協力의 眞意를 갖고 精極的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商品去來, 人的往來 및 資本과 技術交流 등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르게 된다를
특히 北韓은 商品이 나 人的交流보다는 投資를

燎

크게 選好하고 있다출
왜냐하면 韓國의 높은 發展相과 生活福을 反

映해 주는 優秀한 消費商品의 紹介가 北韓 住民들의 廳脫感과 反

政府 輿論을 形成할 것이기 때문이다 를
그리고 投資라는 協力方式

을 택한다 하더라도 管理制度上의 經直性, 投資收益性의 不誇實性

技術人力의 不足, 流會間接資本의 不備, 部品 및 原資料調達의 困難

그리고 市場狹小 등 主.觀的이거나 卷觀的인 投資環境이 제대로 갖

추머지지 못하고 있다.

南北韓 交流와 協力을 위해서 가장 重要한 基本的 要伴은 첫째

體制優越性을 誇示하려 는 體制論爭이 나 體制干涉을 止.場하고, 同族間

의 友好的 接近으로서의 政治性이 排除된 6濟漆力이 되어야 하며f

둘째 이를 立證하는 形式의 하나로써 獨逸애서와 같은 政治當事者

間애 締漆되는 基本協定과 이를 具體的 2 로 施行하기 위한 施行協

초 定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現時點에서는 現實的 으 로

不可能하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은 兩側의 基本姿勢가 먼저 具

誌35 ) 共産主義者는 힘이 강할 때는 싸우고 힘이 약해 不利해지면 協

商하는, U fighting & negotiating 또는 negotiating & fight-

ing하는 兩面性을 항상 갖고 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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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되어야 할 것이다 출

北韓에서 는 主.體思想보다는 對外協力을 , 軍備增强보다는 經濟發展을

重工業優先보다는 輕工業重視를, 그리고 集中化보다는 分權化를 追 求

하는 改革과 開放에 대한 政策轉換의 姿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러한 基盤위에서 國際的 r테러 J行爲나 對南赤化侵透策動 등을 中

斷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可及的 北韓의 自尊心을 견드리지 않으

면서 그들의 底意를 直視하고 讓步를 통 한 一方的 支援을 할 수 看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이러 한 支援에 따른 北韓의 經濟發展이 우

리에게 주는 어떠한 危險도 감당할 覺情를 하면서 短期的인 經濟

的 損失을 통 한 長期的인 政沿的 利 益 즉 民族의 同質感 回復을

忍耐性있게 追求해 나가야 한다會

北韓의 姿勢轉換을 促求하면서 우리의 姿勢를 素立할 수 있는 要

諦는 다음과 같은 多元的 指向性을 追求하는 것이다.36)

첫째 , 改革과 開放 指向性 ( R e f o r m & op e n -o r i en t e d ) : 北韓으로

하여금 外部世界와의 避.斷의 壁을 허물고 相互協力關係를 가절 수

있도록 中蘇共産閭, 美 日誇方隱 그리고 대 만, 홍콩, 싱가플 등 N I c s

閭 등 과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維持하면서 對北韓接近攻勢를 迂廻的

으로 또 는 持續的으로 强化해 나가야 한다
출

둘째 , 經濟發展 指向性 ( Economic Deve lop men t-o rie nted ) :北韓의

投資環境與件을 造成하거 나 r보틀네크 J 를 解消하는 등의 投資를 支 긴

註 36 ) 여기서의 誇向性이란 先進工業國의 多國籍企業의 海外進出 動

機>즉 資源, 低賃金및 市場指向性과 같은 經濟論 收益性이 아

니라 統一을 窮極的 目的으로 하는 政治 . 經濟論 統合性을 重

視 하는 것 이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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援해 줌으로써 經濟的 落後性을 克服시키 고, 經濟的 相互依存性을 深

化시키며 , n民族의 信賴性을 圖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으 로

民族的 紐帶感을 鼓吹시켜 나가야 한다.

세째, 經濟的 合理化 指向性 (Rationality -oriented ) :對北韓協力

에 있어서 經濟的 收益性보다는 展示性 效果를 重視하는 政治性의 借

款이나 投資形式을 擇해야 한다.37) 그리고 이들 合作企業運營에 있

어서는 政治性을 排除하고 合理的 經營을 통하여 成功的 運營을 함
출

으로써 資本료.義的 企業原理의 優秀性을 立證시 켜 黨政湯'離 또는 政

經秀. 離를 誘導해 나가야 한다準

네째, 消費增進 指向性 ( Consumption-oriented ) :輕工業을 育成하

고 消費財生産을 增加시킴에 있어서 合作 또는 直接投資 그리5 I

플랜트 借款등으로 적극 支援함은 물른 生必品中心의 各種 消費財

를 政府의 特別支援下애 特惠的 去來를 통하여 提供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이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켜 줌으로써 南北韓間의 隔差를

編小시 켜 나가야 한다찰

다섯째 , 硬資獲得 指向性 ( Hard-currency-oriented ) : 質易赤字와

外脣 累增現象을 輕減시켜 주기 위해서 對外去來의 출種 便宜를 提

供하거나 輸出入의 仲介役을 맡거나 또는 外資獲得源 分野에 投資

濯出해 줌으로써 對外依存關係를 深化시키 고 孤立化에서 의 脫皮를 도

와주어 야 한다 출

린

이러한 多元的 指向性을 實現하기 위한 交流와 漆力은 一定한 段

註 37) 政治性 借款이나 役資란 經濟的 損失을 적게 하고 政治的

利得을 크게 할 수 있는 政淪目的的 支援性格의 借款이나

投資를 말한 다 燎

- 7 4 7 -



階를 거치면서 順次的으로 進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現象이다
를

初期段階인 開拓期에 있어서는 서로 섞이지 않고 獨自性을 維持

하는 가운데 間接 또는 直接的인 物資寶易이 中心이 되는 交流부

터 시작된다. 이 때에 서로 주고 받는 交易이 이루어지기는 하

나 優位에 있는 어느 한 쪽이 非公開裡에 政治的인 援受關係 iz

資金을 提供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勿論 이러한 經濟的 交

流는 非經濟的이고 非政治的인 學術, 文化, 科學 및 體育 등과 더
차

불어 倂行되는 경우가 大部分이 다.

中期段階인 促進期에 있어서는 經濟的 交流가 促進되면서 經濟的

協力이 本格的으로 着手된다. 주로 섞이면서 商合하는 相補的이 츠로

依存的인 有機的 結合關係가 이루어진다
출 r 플랜트 J 借款이 나 合作

또 는 直接投資 등 産業協力이 主流를 形成한다. 그러나 이 때에

는 政治性보다는 經濟性이 , 非公開보다는 公開가, 物資交流보다는 資

本 '技術 및 人力 등 生産要素의 交流가 극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經濟的 相互依存性이 深化되면 政治的인 本

格的 接觸을 통하여 經濟統合이 進行된 다
출

後期段階인 成熟期애 있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同質化 또 는

民族經濟의 統合이 着手된 다. 社會間接資本의 共同建設과 共同利用

이나 地下鑛物資源이 나 地上觀光資源 또는 水中水産資源 등의 .共 同

開發投資 가 本格化된다. 그리고 自由往來나 自由去來가 寶現됨 으 로 1

써 生活水準의 平準化를 期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經濟政策의 擊

一化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

南北韓間에는 이러한 原則論的인 順次的 段階化가 適用될 수 없

는 어려운 環境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北韓을 避立化에서 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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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시켜 國際舞臺에 끌어들이고, 南北韓間의 對話의 廣場으로 끌어내

어 歷史的 時流에 同參하게 할 수 있는 方案이라면 무엇이든지 事

案別 (case by case ) 로 採擇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南北韓

이 提案한 內容도 大部分이 이러한 原則論的인 段階化와는 無關하

게 政治宣傳的 團的에 따라 卽興的으로 提議되었던 것들이다. 그러

나 앞으로는 또다시 原點애서부터 始作한다는 뜻에서 서로가 섞이

지 않는 物資交流, 서로가 어울리는 資本과 技術投資漆力 그리고 서

로가 하나가 되는 共同開發事業 등으로 區分해서 各部門間의 漆衡

的 調商를 이루는 方式을 택하는 것이 賢策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後行者는 先行者보다 同一한 過程을 時間的으로 크게 短縮시

킬 수 있고, 또한 逆行的으로 推進함으로써 試行錯誤의 損失을 最

小化시킬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零

中國과 蘇聯은 開放의 意思를 分明히 밝히고 있다. 中國은 實

用主義路線에 立脚한 合營法制定 (1979) 과 經濟特區 및 開放區 등

의 指定으로 全海岸經 部市에 대한 廣域開發을 實施하고 있다. 소

련은 平諒共存路線에 따라 合營法 (1 9 8 7 )을 制定하였고, 몇개의 經

濟特區 C 1 9 8 9 )를 指定하였으며 , r시베리아 J資源에 대한 公開的 開

放을 公言하고 있다 출
東歐의 改革派國家들도 l97o 年代에 合作法에

의한 開放을 斷行하였고, 政治的 改革이나 또는 對韓國 鷺易事秘所

i 開設이나 正式修交 등으로 開放의 意思를 實現시켰으며 , 東獨도 뒤

늦게 r베를린 J障壁의 撤去나 自由往來의 約諒 등으로 이를 代身

하 고 있다
출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 는 政治改革은 聖域化되어 있고, 經濟改革은

初步的인 內的 同質變化에 그치고 있고, 開放政策은 實效性없는 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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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法制定 ( 19 84 ) 에만 의존하고 있다. 資本도 不足하고, 接術水準도

낮으며 , 市湯도 狹小하고, 資源도 貧弱한 貧國小國經濟이면서도 經濟

特區도 設置하지 않고, 南北開 離散家族 再會도 不許하며 , 美 . 日의

徵要的 淸諒政策에도 徵溫的이며 , 觀光客을 誘致하되 철저 하게 統制

된 開放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北韓의

改革과 開放을 또는 對南協力을 確認하거 나 强要할 수 있는 時急

한 交流와 協力부터 着手하는 것이다.

北韓의 開放과 協力意思를 燕認할 수 있는 協力方案은 다음 두

가지 方法이다黎

첫째 , 韓國內애 中國, 소련 또는 北韓 등 對共産閭 經濟特區를 우

리가 먼저 設露指定하는 것이다. 물 른 이것은 이들 共産國家의 資

本과 技術을 誘致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一種의 自 由貿 易 地 域 과

같은 것으로서 商品과 각 종 r플랜트 J 를 展示하는 常設展示場의 集

合所 성격을 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곳이 곧 對共

産圈進出의 母體가 되며, 共灌圈과의 交流와 協力의 中灌가 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區設置는 北韓으로 하여금 對 自由陣營 經

燎特區의 設置를 强要하는 迂廻的 攻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雌

둘째 , 南北韓이 合同으로 滿洲經濟圈이 나 r시베리마 J 經濟閣에 進

出하거나 또는 中國이 나 소련과 合作하거나 美國이나 日本과 合作

하여 北韓에 進出하는 것이다
출 그리하여 甫北韓이 合同으로 周邊 i

4 强國과 韓半島안에서 나 또 는 밖에서 經濟的 合作投資事業을 展 開 1

하여 齋接 . 間接으로 北韓의 綠濟發展을 支援하는 것이차. 더 나아

가서 는 要太經濟協力機構나 東北亞經濟協力體애 北韓도 함께 參與시

킴으로써 그들의 位相을 格上시키는 役割도 必要하다. 이것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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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으로 하여글 地域協力과 地域安定에 一翼을 擔當 한다는 參與意

識을 談吹시키는 攻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출

그리고 北韓을 對南協力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方案 은 各分

野 別 로 時急한 優先順位에 따라 또는 바랑직한 方向으로의 進取的

方法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다. 同民族異體制間의 交流와 漆 力에

있어서 지금까지 綠論된 方案이 나 또는 獨逸에 있어서 漆用 된 方

案 을 大別하면 @ 物資交流, 爵 資本과 技術協力 즉 産業協力, @

.t
外貨獲得支援協力, @ 人的交流 ,@ 資源共同開發投資 , @ 下部構造의

共同建設 등 6 個分野이다.

物資交易에 있어서 는 間接交易과 直接交易, 無換去來와 有換 去來 ,

赤經)字貿易과 均衛貿易 그리고 水平質易과 垂直貿易 등 여러가지

對照的 現象이 있다. 바람직 한 態度는 間接보다는 商接交惡이 , 無

換보다는 有換去來가 더 所望스럽 고, 收支差보다는 均衛維持가 要 求

되나 水準理易애서는 黑字를, 垂a資崙에서는 赤字를 維持한 必要가

있다. 그리고 交易規模가 豫想外로 北韓의 外換事情으로 인하여 年

f3 lo 憶弗도 안되는 小規模일 것에 對備하여 r先輸入 後輸出 J

또 는 r스윙 J (Swing )制度와 같은 無利子 信用貸出 등을 통하여

外貨支援을 提供해야 할 것이다 聲
交易品目 選定에 있어서도 特産

品이나 不足 또는 過剩의 物資를 交換하는 栢互實利的 商品으로부

터 消費生活을 向上시키거나 優越性을 誇示할 수 있는 物資도 段
린

階的으로 提供해 나가야 할 것이다.

産業協力 또는 資本과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서로 섞이지 않는 長

期信用借款이나 서로 려이는 출作 또는 直接投資등이 있고, 서로린

일 수도 있고 섞이지 않을 수도 있는 r플랜트 J措款, 部品調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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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託生産 및 國際下請 등의 方法도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

한 方法은 서로 쉬이지 않는 分業協力이기는 하나 이것은 技術構

造의 相異性이나 製品의 質的 差異 등으로 사실상 期待하기 困難.

하다. 따라서 資本과 技術의 提供이 隨伴되 는 工程間 分業이나 製

品差別化 分業 등의 産業協力이 實現可能한 方法인 것이다. 重工

業分野와 輕工業分野에 대한 選擇基準에 있어서는 輕工業에 優先順

位가 두어져야 할 것이며 , 直接投資와 合作投資에 있어서는 合作役

출

資에 選好度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重工業은 體制의

硬直性을 强化하는 쪽으로, 그리고 輕工業은 生活水準을 向上시키 는

쪽으로 影響을 끼칠 것이며 , 또한 直接投資보다는 合作投資쪽이 서

로 理解하고 協力하는 契機를 더 提供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

外賃獲得支援協力에 있어서 는 獨逸에서 와 같은 東獨貸 强制免換制

가 있.고 輸出.긴業務즐. 代行리 주거나 리종 用役을 廉價료 提理하

는 方法 등이 있을 수 있다
諒 前者의 方法은 現實的으로 不可하

며 南北間의 人論往來가 이5어진 다음에바 擧論될 수 있는 方案

이다. 後者는 物資交流나 蒸業協力 등과 더불어 仲介貿易이나 s

託加工貿易으로 連結될 수 있는 3元的 協力 方案의 性格을 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上述한 多元的 諸指向性을 모두 充足시킬 수

있는 最善.의 方案이며 동시에 同民族間의 共同努力으로 第 3 國人에

對應하는 環境과 能力을 造成하는 좋은 試金石이 될 수도 있는
i

것이다.
t

人的交流애 있어서는 技術者, 實誰人, 學者, 藝術人 및 體育人 등

의 專門高級 人力의 往來로부터 離散家族이 나 失鄕民의 故鄕訪間

그리고 觀光團이나 其他 團體 등의 相互往來가 있을 수 있다를 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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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人力의 交流는 .相互接觸의 擴大와 協力의 增進을 위해서는 不 可

避한 現象이 고, 離散家族 및 失鄕民 또는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不

許하기 어렵고, 觀光團 역시 外貸獲得이라는 점을 勤案한다면 外面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物資交流보다 人的交流가 情報의 遮斷壁

을 허무는데에 더 有效할 것이떠, 改革과 開放을 促進하고 加速化

시킴에 있어서 더 卽效的이다 출
그러기 때문에 北韓은 統制된 開

放 을 계속 持績시키면서 極小數의 制限된 人員以外에는 相互往來를

를

可及的 不誇하려고 할 것이다 를

資源의 共同開發事業에 있어서는 地下鑛物資源과 地上觀光資源 및

水中水産資源에 대한 共同投資가 있을 수 있다. 水産資 源에 있어

서는 오히려 物資交流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時急한 分野가 될

수 없를 것이디.. 觀光漆源의 開發른 특히 金鋼山 共同開發問題는

이미 進議되있료 로 奇意출. 바 있르터 , 觀光은 外部撚界에 인한 開

放이며 동시애 外貸獲得에 있어시 가장 쉽고 稼得準이 높은 것비

기 때문에 , 가장 所望스러운 錯.野이다. 地 下鑛 物資源 開發도 主 릊한

外賞獲得源中에 하나이며 , 우리의 原資材 供結源이 되기 때문에 相

互利益을 保證해 줄 수 있는 有望한 劣.野이다. 그러나 資源의 共

同開發事業은 讓姓期問이 길고 葉大한 資本이 所要되기 때문에 政

治的 展示效果가 큰 擊一業種으로 局限시 켜 集中的으로 攻略해야 할

것 이다.
i

.f
流會間接資本 즉 下部構造에 있어서는 共同建設 뿐만 아니라 共

同利用問題도 더불어 考慮되어야 한다를
電力, 公路, 鐵道 및 通信

등의 流會間接資本은 人體에 있어서의 神經이나 血脈과 같은 것이

다. 下部構造의 統合은 經濟的 統合을 前提로 하는 가장 큰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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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的인 意味를 갖는다. 따라시 바록 莫大한 資金이 所要된다 하

더리.도 北韓內의 가장 重要한 그리고 京釜高速道路로 連結되는 主.

要幹線 高速道路를 우리側 漆擔으로의 建設提議가 있음직도 하다를

.를

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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